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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유

통할 수 있게 되었고, 뉴스를 볼 수 있는 공간 또한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원)를 선택 및 활용하는 것

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정보라 불리는 것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 검증된 품질 좋은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미 있

고 유용한 정보를 분별해 내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시민들이 정

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좋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과거 미디어 환경에서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더불어 뉴스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하는 비뉴스 콘텐

츠 생산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뉴스’가 수용자의 한정된 시

간과 비용을 두고 ‘비뉴스 콘텐츠’와도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언론사들은 광고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언론 전반이 처한 위기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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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뉴스 생태계 차원의 혁신이 수

반돼야 한다.

‘고품질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뉴스의 생

산 영역뿐만 아니라 소비 영역에서도 고품질 뉴스를 소비할 준비가 돼 있

어야 한다. 뉴스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

해서만이 품질 높은 뉴스에 대한 평가 및 분별, 그에 따른 소비 증가가 가

능하다고 제언하고 있다(예: Craft, Maksl, & Ashley, 2013; Hobbs, 2010b; 

Klibanoff, 2012; Mihailidis, 2011). 클레이 존슨(Clay Johnson)은 그의 저

서 󰡔정보식단(The Information Diet)󰡕(2012)에서 정보 과부하 문제를 논

하며, 미국의 정크푸드와 비만 문제를 정보 영역에 빗대어 설명한 바 있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쓰레기(junk)” 정보가 과도하게 생산·유통되

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건강하고 

품질 높은 정보 식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즉, 교육을 통해 정보 및 뉴스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와 비뉴스(특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경쟁 및 

그로 인한 뉴스 소비 감소는 여러 학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다. 커런

(Curran, 2011/2014)은 언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미디어 

시스템 안에서 오락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락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

주의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함의가 있다고 그는 보았

다. 두 번째 변화는 선거 민주주의의 퇴조와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다. 기

업의 자본이 전 지구적 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개별 국가가 자본을 규제하

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이는 곧 국가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런데 언론은 여전히 한 국가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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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 인해 언론이 국가를 초월한 경제적 기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

고, 지구화 시대에 시민의 권능이 발휘되는 세계 시민사회를 제대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선스타인(Sunstein, 2007)은 다매체·다채널화,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된 정보 노출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

였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테크놀로지 발달에 힘입어 정보를 제공하

는 공간이 무수히 많아졌고, 또 선택의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었으

며,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만 선별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대단히 용

이해진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술 발달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고 수많은 

‘틈새들(niches)’이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검열의 부재라는 명시적 조건 외에, 다양한 의견 혹은 자

신과 다른 의견(이견)에 대한 충분한 노출, 그리고 시민들의 ‘공통된 경험’

이 필수다. 과거에는 신문, 방송, 잡지와 같은 매스미디어가 ‘공통의 관심

사에 대한 전달자(general interest intermediaries)’ 기능을 했으며, 이들

은 선택성과 사용자 통제의 수준이 뉴미디어에 비해 낮아 원하지 않거나 

자신의 관심사에 맞지 않는 정보에도 일부나마 노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구

조를 띠고 있다. 20세기는 동일한 정보와 오락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제

공하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뉴미디어 시대는 개인 맞춤형 정보 노출을 특징으

로 하고, 이러한 개인화된 정보 노출은 공동의 경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

이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스타인은 

주장하고 있다.

프라이어(Prior, 2007) 또한 선스타인과 유사한 입장에서 현재의 미디

어 환경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양과 다양

성이 증가하면 보통 정보보다는 오락 콘텐츠의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과거에 비해 채널·미디어·플랫폼·콘텐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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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나 정보보다는 엔터

테인먼트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또한 미디어 콘텐

츠에 대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소

비하기보다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특정한 범주에 집중된 선별적 콘텐츠 

이용을 보이게 되고, 뉴스 콘텐츠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기존에 뉴스에 대

한 관심이나 선호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격차가 뚜렷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프라이어는 이러한 두 집단을 각각 뉴스중독자

(news junkies)와 이탈자(switchers)로 구분해 명명했다.1)

NIE(News/Newspaper In Education)2)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미디어

교육이 20년을 맞았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자유학기제의 선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문, 내 꿈을 펼치다”가 채택되

었다. 이로써 NIE가 공교육 과정 공식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뉴스(신

문)를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미디어 내지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 뉴스 활용 교육은 주로 학업 능력 향상

이라는 교육목적을 위해 이용돼 왔으며,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기본적으

로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익히고, 공동체의 규범과 비전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에서 뉴스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단계로 확장

한 경우는 많지 않다. 

한편, 뉴스 리터러시를 ‘뉴스’라는 특정 콘텐츠에 관심을 두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부분집합으로만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뉴스’가 지니는 특

1) 이와 유사하게, 시아젝과 동료들(Ksiazek, Malthouse, & Webster, 2010)은 이러한 두 

집단을 각각 뉴스추구자(news seekers)와 뉴스회피자(news avoiders)로 구분했다.

2) NIE는 원래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신문 활용 교육을 의미했으나, 그 용

어가 지칭하는 범위가 뉴스 활용 교육(News In Education)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

을 얻고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신문을 넘어서서 뉴스 전반을 활용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서에서는 맥락상 신문 활용 교육을 지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IE를 뉴스 활

용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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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뉴스가 비록 언론사라는 사적 기구

를 통해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 사

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일반화된 통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본적 구성 요소로 보아야 한다. 사실 경제와 같

이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영역과 달리, 정치는 개인의 일상에

서 직접 체험하기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간접경험이 대부분을 차

지한다. 따라서 공적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

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치는 

언론을 통해 매개되고, 언론은 정치라는 보도거리를 얻는 공생 관계가 형

성되었다. 

이상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① 뉴스와 미디어 환경의 급

변에 따른 정보의 과잉생산, ② 저널리즘 품질 제고를 위한 필요조건인 뉴

스 소비자 교육, ③ 비뉴스 콘텐츠 소비 증가와 그로 인한 뉴스 소비 하락, 

④ 기존 뉴스 활용 교육의 한계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유들

로, 뉴스에 대한 분별력을 향상시키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이해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그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

도할 뿐만 아니라, 뉴스 소비를 통해 공적 이슈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

요하다.

2. 교육 대상 범위 

학교교육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생애주기형 모델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라는 말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교육 대상의 연

령대를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단계별로 구분한 후 전 생애에 걸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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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생애주기형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

형 모형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고사하고 미디어교육 자체의 기반이 취

약한 국내의 현실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기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 미취학 

아동, 초·중·고생, 청년, 중·장년, 노년층까지 모든 연령대를 교육 대

상으로 포함시키면 어느 연령대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각 연령대에 맞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 및 교재를 모두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하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

되는 자유학기제를 뉴스 리터러시 교육 기반 마련의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은 공교육을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층을 시작점으로 삼고 

이후 다른 연령대로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클리바노

프(Klibanoff, 2012)에 따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꼭 정규 교과목이 아니

더라도)에 뉴스 리터러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곧 ‘대중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 대상이 저절로 전

체 인구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중등교육 과정에서 제대

로 된 뉴스 교양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간다면, 굳이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다.

미디어교육 일반이 아닌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서

가고 있고, 미국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두 기관 또한 청

(소)년층을 주요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The 

News Literacy Project)’는 중·고등학생,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

러시 센터(The Center for News Literacy)’는 언론인과 대학생이 주요 교

육 대상이다. 이 중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교육 형태는 ‘학생을 교육하는 

모델(teaching-the-students model)’보다는 ‘교사를 교육하는 모델

(teaching-the-teachers model)’에 가깝다. 해당 분야 교육의 역사가 짧고 



01 서론    7

저변이 취약한 경우,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방식보다는 교육과정 이수 

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편이 교육 대상을 단기간에 확

대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대상의 범위를 10대 청소

년들(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3)로 한정하려 한다. 중·고생은 순수한 

피교육자의 의미를 띠고 있는 데 비해, 대학생은 피교육자 겸 가까운 미래

의 교육자에 해당한다. 노년층, 중·장년층, 주부와 같은 성인 대상 교육

이나 유·아동 대상 교육은 발달과정상 특수성이나 수요자의 요구 등에 

대한 정밀한 연구와 검토 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리라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탈북자, 

일탈 청소년과 같은 특수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은 생애주기형 교육과

는 구별된 별도의 목표와 과정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들의 (재)사회화는 

뉴스 자체에 대한 교양 교육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뉴스 활용 교육의 범위

에 속한다는 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는 별도의 교육과정 및 지원 방

안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연구서 구성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한 본 연구는 다년 연구로 기획되었고, 2016

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년차인 올해 연구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중·고등학생용과 대학생용으로 구분해 개발하고,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체계

3) 대학에서 뉴스 리터러시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를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대학생·대학

원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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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본 연구서의 3장과 4장에 각각 해당하며, 이러한 커리

큘럼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안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뉴스 리터러

시 개념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 결과를 2장에 배치하였다. 내년에 출간될 

연구서 2권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와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 개론으로 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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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뉴스 리터러시 개념 검토

1. 뉴스 리터러시와 인접 개념들

1) 뉴스 리터러시란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news)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로, 글자 그

대로 표현한다면 뉴스에 관련된 읽기, 쓰기 및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인 영역을 가진 개념

이기에, 해당 개념이 포함된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영역을 설

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닐 수 있다. 리터러시와 결합되는 객체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 리터러시 등

등) 리터러시 핵심 요소의 내용이나 중요성이 달라지기에, 여러 ‘리터러시’

들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영

역 내에서도 해당 개념으로 설명 가능한 하위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방안을 제시하고 ‘리터러시’라는 개

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해, 해석, 창조, 소통,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해 왔으나, 포함되는 요소들의 범위, 각 요소들의 연결 방법, 그리고 

실천적인 해석의 방향은 학자마다 다른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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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분야다. 이

는 미디어 리터러시보다 늦게 태어난 신생 영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뉴스라는 콘텐츠가 21세기 들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매우 빠르

게 진화하고 있어 정형화된 형태의 지식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몫을 하였다. 리터러시 자체의 개념적 융통성과 뉴스 영역의 빠른 변화

속도는 뉴스 리터러시가 다루어야 하는 영역, 뉴스 리터러시의 정의, 목적 

등을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는 ‘뉴스와 관련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NIE(뉴스 활용 교육)와 비슷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특히 뉴스 관련 교육, 뉴스 활용 교육을 접

해 보지 못한 일반인들에게는 둘 사이의 차이점이 한 눈에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뉴스 리터러시가 어떻게 발전돼 왔으며 어떤 방

식을 통해 독립적인 영역을 형성해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및 교육 지원 체계를 소개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와 유

사한 기능을 해 온 인접 개념들을 검토한 후 그들 사이의 관계를 차례로 살

펴보고, 이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뉴스 리터러시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기

술하려 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NIE의 차이점 

(1)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여러 형태의 미디어를 소비하고 이해하기 위

해 요구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지적 능력과 적극적 태도를 배양하는 데 관심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인 타이너(Tyner, 2014)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새로운 커뮤니

케이션 방식을 이용해 기존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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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했으며, 이는 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지 능력(문해)의 

확장에 중점을 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리터러시’라는 단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정립하게 되면, 미디어를 통해

서 전달되는 언어, 비언어, 영상, 음향, 시각적 신호 등 다양한 상징체계를 

해독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미디어를 매개로 전

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시작으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

적 이용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편 많은 학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수용과 관련된 합리적 

판단 능력 및 자기표현 능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타이너(Tyner, 2014)와 포터(Potter, 2013)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이고 독립적이며 창조적인 정보의 이용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와 같은 관점은 로버트매코믹재단(Robert McCormick Foundation)

과 미디어리터러시교육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즉 ‘메시지를 분석하고, 통합

적으로 이해하며, 나아가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어렵지 않

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들은 비판적인 사고방

식(critical think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체화할 것을 강조한다. 미

디어 리터러시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디어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키면

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

한 관점에 대한 학습(Potter, 2010)이기 때문이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 학

습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은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늘 질문을 제시하며, 다양한 아이디어 사이를 유

기적으로 연결하고, 핵심 개념을 도출하며, 제시된 정보에서 잘못을 발견

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등 수준 높은 사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Thoman & Jolls, 2004).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우프더하이드(Aufderheide, 1993)는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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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리터러시를 시민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

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기

도 하였다. 이는 메시지 생산자의 측면을 최종적인 목표로 고려한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홉스(Hobbs, 2010a)는 이보

다 더욱 넓은 시각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정보 홍수, 미디어 포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민으로서 적

극적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기술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생활의 기술이란 책임감 있는 선택, 다양한 메시지의 

분석,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숙고,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등을 포괄한다. 

(2)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운용하고 디지

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다. 지금의 디지

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

을 중심으로 기기와 인터랙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복잡한 인

지, 운동성, 사회성, 감정 기능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

기에 이르렀다(Bawden, 2001).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언어, 상징들을 해독하고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남은 물론, 기존에 

존재하는 디지털 창작물에서 보다 새로운 것들을 재생산해 내는 능력, 선

형이 아닌 비선형적인 글 읽기와 정보 탐색 능력도 우수하며, 사이버공간

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잘 알고 있다(Buckingham, 2007). 또한 광의의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접하는 다양한 정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며, 이 부분은 뉴스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

러시의 교집합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광의의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시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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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러시(photo-visual), 재생산 리터러시(reproduction literacy), 정보 리

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shet-Alkalai, 2004).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

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

현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도록 도움을 줄 수

도 있다. 

(3)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결성

학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합해야 한다

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미디어 자체가 디지털화되면서 인터넷 

시대의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포용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버킹엄(Buckingham, 2007)은 디지털 리터러시라

는 용어 자체가 정보, 신뢰성, 편견 등에 대해 매우 좁은 범위의 시각을 견

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모든 형태의 매

개된 표상이 가지는 사회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본질을 포함하는 광의적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모두 ‘리터러시’ 자체

를 단순 기능(skill)의 습득보다 고차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나, 각 개념이 포괄하는 내용의 등위에는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보든(Bawden, 2001)은, 사서 리터러시(library literacy)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의 경우 같은 리터러시라 하더라도 보다 기술

적 측면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보 리

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를 위치시

키고자 하였다. 이 두 개념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확장된 지식, 인

지, 태도까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상

대적으로 하위의 개념이 되고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가 이를 포괄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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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념이 될 가능성이 있다.

(4) 정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는 도서관학·문헌정보학에서 파생

된 개념이다. 정보 리터러시는 흔히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저장된 정보

를 꺼내 오고, 이를 이용하는 일련의 기능들(set of skills)로 구성되어 있다

(Bawden, 2001). 

최근의 정보 리터러시는 특정한 정보 자원이나 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보의 이용과 관계되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Bruce, 2011). 한 예로 시라큐스대학 도서관에서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정

보 리터러시와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

은 단순한 정보 탐색 기술이 아닌, 탐색한 정보에 대한 선별적 이해와 수용

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정보 리터러시 영역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 분석, 

이용 능력 전반과 관련된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사고 능력 및 비판적인 태도

의 학습이라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최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융합하기 위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Livingstone, Van 

Couvering, & Thumim, 2008). 

(5) NIE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인 ‘NIE’는 한국에서 신문 활용 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보 해독 능력의 전반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NIE

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피교육자가 뉴스,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반적인 인지 능력, 즉 읽기·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함

께 신문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는 것, 사회와 국

가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좀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돕는 것, 나아가 이를 통

해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민주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Newto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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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관련 학자들은 신문 지면에 실린 다양한 수준의 논리적인 기사 읽기

를 통해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 정치, 문

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문화 시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 있

는 분야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으

로써, 차후 진로 적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박동숙·이

경숙·정수영, 2010; 설규주·김명정·이봉민, 2011). 한편, 최근 들어 종

이신문 이용이 저하되면서 신문 이용 동기 및 이용의 효과를 고양하려는 측

면에서 의도적으로 NIE를 부각시키기도 한다(이화행·이정기, 2011). 

신문 지면의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사회에 관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는 

NIE 관련 사회적 담론 및 학술 문헌은 1980∼1990년대를 정점으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서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와 비교할 때 NIE는 독립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

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NIE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학습 능력과 관련해 여러 상승효과가 있음을 부각시키는 연

구들이 꾸준히 발표돼 왔다. 학교 현장에서 사회과, 국어과 교육의 한 방

식으로 NIE를 활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유의

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거나(구정화, 2012), 학습 능력이 낮은 정신지체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검증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성일·윤혜진, 2009). 한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게 NIE가 정체성 확립, 언어교육, 문화교육, 실생활 적응교육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사회 전반에 소외 계층을 위

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

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김경희·엄한진·윤태일, 2009), 

혹은 노인 교육프로그램의 일부(안정숙, 2005)로 NIE가 이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가 존재함에도, 여전히 NIE가 독립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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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의 독자적인 교육목표나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

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의 인식이기

도 한데, 체계화된 형태의 교육과정 부재가 그 문제점의 핵심으로 꼽힌다. 

체계적인 NIE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제도적·의식적 차

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NIE가 뉴스 수용과 관련돼 있긴 하지만 이로써 설명하지 못하는 

다른 뉴스 이용자 관련 영역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일 가능성이 있다. NIE는 

기본적으로 신문 읽기를 통해 문자에 관련된 리터러시, 다시 말해 읽고 쓰

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성에 관한 기초 역량 제고를 지

향한다. 비록 NIE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 통합,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 증가 

등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고 해도,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수준 높은 평가 능력과 빠른 판단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

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은 신문, 좀 더 넓게는 뉴스

에 실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기초적인 문자 해독 능력 및 사회 현

실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성 교육의 수준을 넘어선다. 지금 대다수 뉴스 수

용자에게 더욱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 책임감 있

고 분별력 있는 뉴스 수용자로서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이를 타인

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포함한다(Potter, 2013). 그리

고 그 영역은 NIE의 기본 영역을 전제로 한, 혹은 NIE의 영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뉴스 리터러시로서 함양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는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상호 간에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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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의견 수렴이나 합의가 필요한 영역

이기는 하나,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중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비판적 정보 처리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이 강조됨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디지털 리터러시-정보 리터러시 사이에 교차점이 발견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뉴스 리터러시는 앞서 제시된 세 가지 리터러시의 

개념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개념으로 출발한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Powers, 2010). 미디어 리터러시는 알려

진 대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며, 이로

써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인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다(Aufderheide & Firestone, 1993).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디

지털 미디어가 확장시킨 표현 능력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일반인의 메시

지 생산 능력 또한 그 안에 포함시켰으며, 미학적인 감상 능력, 미디어를 

이용한 자기표현과 분석 능력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Potter, 2010). 

뉴스 리터러시가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출

발하였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능력들을 뉴

스 리터러시 역시 강조하고, 개개인의 이해·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뉴

스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 대해 논한다. 중요한 사실은 뉴스 리터러

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완전히 

포괄되는 부분집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

시와 뉴스 리터러시가 다루는 영역과 관심사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

는 중점적으로 다루는 콘텐츠 영역과 그 콘텐츠 영역이 독자적으로 가지

는 사회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교할 때, 뉴스 리터러시는 말 그대로 미디어 전반

이 아닌 ‘뉴스’라는 특정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뉴스가 생성, 배포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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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소비하고 이해하기 위

해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processes)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관심이 있음.

민주시민으로서 뉴스에 담겨 있는 진실을 파악

하는 과정에 관심을 둠. “무엇을 믿을 것이며, 그 

결정은 어떻게 내리는가”에 대한 내용임.

미디어 리터러시는 매개된 메시지를 통합하고 분

석하고 생산하는 능력 및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

되는 상징을 해독하고 부호화하는 능력을 말함.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가지는 가치와 역할

을 강조함. 무엇을 믿을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

는가에 대해 가르침.

뉴스의 소비자가 1차적 관심 대상임. 뉴스의 소비자와 생산자 둘 다에 관심을 둠.

출처: http://drc.centerfornewsliteracy.org/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mccormicknewsliteracy

_share_0.pptx

<표 2-1> 미디어 리터러시와 뉴스 리터러시의 차이

정에 관련되는 영역들, 즉 저널리즘, 시민성(citizenship), 더불어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수용자의 역할 등에 관

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비해 뉴스 리터러시는 저널리

즘, 시민성, 디지털 기술과 수용자라는 각각의 영역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영역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

능성과 위험성들에 보다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Mihailidis, 2012). 

미디어 리터러시와 비교했을 때, 뉴스 리터러시는 시민들이 뉴스 미디

어에 담긴 진실, 정보,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과 기술을 훈련

하는 과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담

당하고 있는 가치와 역할을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좋은 뉴스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뉴스 리터러시는 “정보 홍수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좋은 정보를 유통시키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고차원적인 질문을 뉴스 수용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식하도록 한다. 정

보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능력을 키워 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디

지털 미디어 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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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engagementgamelab.org/blog/2014/09/seeking-coherence-reflections-on-the- 

national-news-literacy-summit/

<그림 2-1> 미하일리디스(Mihailidis)가 제시한 뉴스 리터러시와 인접 개념들

아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비판적 사고

방식의 함양이라는 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나이

더(Schneider, 2008)나 플레밍(Fleming, 2014)과 같은 학자들은 뉴스 리

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한다. 이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며, 뉴스 리

터러시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뉴스라는 장르 특유의 속성들, 예를 들어 

뉴스의 내러티브, 생산구조, 민주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

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 리터러시는 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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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여러 가지 유사 개념, 혹은 인접 개념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그 

핵심을 공유하지만, 그 어떤 개념과도 100% 일치하지는 않는 독자적인 영

역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뉴스 리터러시는 ① 의식적, 혹은 무의식

적으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정보의 질을 빠르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 ②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의 중요성과 디지털 

시대의 뉴스 소비·생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③ 뉴스 제

작 과정, 뉴스 전파 과정, 뉴스 수용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에 

들어 있는 사실과 의견이 과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편파

성, 왜곡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합리적 사고능력, ④ 개인과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뉴스에 의존할 때 그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판단 능력, 나

아가 ⑤ 저널리즘의 기본을 이해하고 수준 높은 저널리즘에 대한 기대를 

가짐과 동시에 언론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태도, 마지

막으로 이런 모든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⑥ 민주시민으로서 활발하게 정

치·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과 자세를 갖추는 것을 목

표로 하는 독자적인 영역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

어,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및 NIE 개념과 구분된다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돼 온 해외의 

사례와 문헌을 검토할 것이다. 기존 문헌을 통해 여러 학자들과 미디어교

육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에 의해 뉴스 리터러시가 ① 어떤 키워드, 개

념을 중심으로 설명돼 왔고, ② 그 영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③ 실

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④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뉴스 리터러시의 기존 

개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실정에 적합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제안하는 데 기본적인 토

대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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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리터러시가 포괄하는 핵심 개념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뉴스 리터러시의 

영역 설정과 함께 국내외 연구들이 뉴스 리터러시에 어떤 요소를 포함시

키고 있는지, 뉴스 리터러시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

펴보는 과정이 필수다.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뉴스 리터

러시 개념을 설명하는 데 그 교육을 통해 가져야 하는 ‘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배양하는 ‘교육과정’을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뉴스 리터러시 정의가 포괄하는 여러 

가지 관련 영역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와의 교차 영역: 접근, 이해, 분석, 평가

뉴스 리터러시에서 핵심으로 손꼽히는 능력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뉴스 메시지에 접근하고(access) 이를 이해(understand), 분석(analyze) 

및 평가(evaluate)하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뉴스 리터러시 정의

에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미하일리디스(Mihailidis, 2008)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뉴스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이해, 

분석, 평가하고 나아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뉴스 리터러시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홉스(Hobbs, 2010b) 역시 뉴스 수용자로서 뉴스 내용에 대한 

이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키우고, 나아가 비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

력을 핵심으로 꼽았다. 슈바르츠(Schwarz, 2011)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

근하고 있는데, 뉴스 미디어와 저널리즘에 관련된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처리하는 능력 배양을 뉴스 리터러시의 기초로 간주

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에서 회자되는 기초적인 메시지 관련 해

독 능력과 흡사한데, 뉴스 리터러시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장르로 보

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능력을 기본으로 제시하는 성향이 두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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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하겠다(Potter, 2012). 

뉴스 리터러시 분야의 논의들 중에는 ‘뉴스’라는 특정 장르에 미디어 리

터러시 능력을 대입하려는 접근이 존재하는데,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에

서 강조하는 접근, 이해, 분석, 평가 능력이 뉴스 리터러시에 적용되면서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Powers, 2014). 이는 미디어 리터러

시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되는 21세기 뉴스 생태계 현황, 뉴스라는 특별한 

장르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배포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과정, 뉴스가 

지니는 직·간접적 영향력, 뉴스 수용자의 진화 과정 등이 뉴스 리터러시

에 관련된 인지적 능력 함양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Mihailidis, 2012). 

이런 관점에서 뉴스에 대한 접근(access) 및 선택과 관련된 뉴스 리터러시

의 영역을 생각해 볼 때 ① 대중매체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

는 다양한 메시지 중 뉴스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뉴스란 무엇인가), ② 뉴

스가 21세기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지 이해하고(어떤 것

이 뉴스이고 어떤 것이 뉴스가 아닌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

될 수 있다. 또한 뉴스에 대한 이해, 분석, 평가 영역과 관련해, 지각적 차

원에서 뉴스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본 리터러시 능력과 더

불어 ③ 뉴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능력(왜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가), ④ 뉴스의 품질(좋은 뉴스, 나쁜 뉴스) 결정 요소에 대

한 이해 능력 등이 추가로 뉴스 리터러시 개념 요소로 포함될 수 있다.

2) 비판적인 평가 능력: 신뢰도 판단 

정보의 홍수, 뉴스와 유사 정보의 혼재가 일상화된 21세기 뉴스 생태계에

서는 ‘믿을 만한 뉴스 정보원’이 지닌 의미와 ‘뉴스 신뢰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실제로, 유용하고 믿을 만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및 

뉴스와 유사한 기타 정보)가 구분되지 않은 채 우리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

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다(Potter, 2010). 따라서 21세기 뉴스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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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인지 

판단하고, 수많은 뉴스 중 특히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인지를 평가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여 있다. 뉴스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이어야 하고, 수용적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① 자신이 접하게 된 뉴스의 정보원이 

누구이며 이 정보원은 과연 믿을 만한가, ② 해당 뉴스가 제공하는 정보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뉴스 신뢰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준에 대한 학습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함양할 수 있는 필수적 시민

의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파나지오토와 데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는 뉴스 리터러시가 뉴스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분

석·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으며,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은 믿을 수 있는, 신

뢰도가 높은 뉴스의 선별 능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The Center for 

News Literacy)’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

의 질을 평가하고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뉴스 리

터러시의 핵심이라고 본다. 플레밍(Fleming, 2012) 역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하는 능력, 그리고 뉴스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스스

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 더 나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

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뉴스 리터러시의 영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밀러(Miller, 2010)는 뉴스를 통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취

사선택하고 소비하며 나아가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으로 보았다. 이는 파워스(Powers, 2010)의 입장과

도 유사하며, 뉴스의 전달 형태(전통적인 대중매체, 뉴미디어, 면대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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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등)와 상관없이 자신이 접하게 되는 뉴스의 신뢰도 및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고 능력을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함양할 핵심 

능력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과 이해, 그리고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더불어 

적합한 정보의 신뢰성 평가 능력을 근간에 둔다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뉴스

인지, 혹은 무엇이 뉴스 안에 포함된 신뢰도 높은 정보·의견인지 신속 정

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 혹은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21세기 뉴스 수용자

들이 처한 미디어 현실이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뉴스를 선별하고, 선별한 

뉴스를 읽으면서 해당 내용을 이해·분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 정보원의 신뢰도 등을 기준으로 주어진 정보의 수

용 여부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Loth, 2012). 이 모든 과

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비판적 판단 능력’이며, 이것이 갖추어

지지 않으면 뉴스의 활용이나 뉴스의 생산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점에

서, ‘비판적 사고능력’과 ‘신뢰성 판단’을 뉴스 리터러시의 근간이 되는 핵

심 키워드로 봐야 할 것이다.

3)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

뉴스의 선별과 이해, 분석, 평가의 과정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

워 주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며, 이와 같은 능력을 보

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뉴스 생산 과정 및 

그 파급력이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에서도 강조되어 왔는데, 

여러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이 각 미디어 장르의 콘텐츠 제작, 배포

에 관련된 실질적인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는 데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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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s, 2010). 예를 들어, 방송국이나 신문사, 콘텐츠 제작 회사(외주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작 단계에 개입되는지, 어떠한 

협상과 조절을 거쳐 해당 내용이 제작되는지, 제작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전파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쳐 가는 언론

사 내부의 프로세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떤 것들

이 남고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지, 편집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인

지, 콘텐츠 제작 목표는 무엇이며 제작사가 해당 콘텐츠를 배포해 얻으려

는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고, 그 해답이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강조될 수 있다(Potter, 2013). 

뉴스 리터러시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들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즉, 

뉴스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기획·제작·수정·배포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지와 관련하여 뉴스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장르보

다 언론인의 ‘뉴스 선택’과 조직의 ‘통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하고 그 영향력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 뉴스 분야인 만큼(김사승 외, 2010), 

뉴스의 편집에서 뉴스 제작 관행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를 통해 어떤 결과

가 나타나는지, 뉴스의 제작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목표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부분은 많든 적든 뉴스 미디어의 교육적 측면이나 저널리즘

에 관련된 가치, 저널리즘의 속성과 특징 등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다

시 말해, 뉴스 리터러시는 저널리즘 교육과 연관된 부분이 필수로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21세기 뉴스 제작의 현실, 뉴스의 사회적 역할 변화, 뉴스 

소비자의 역할 변화 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일반 미디어 리터러시와는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부분이며, 뉴스 리터러시만의 독자적인 영역이 된

다고 할 수 있다(김양은·안정임, 2004). 

기존에 뉴스 리터러시를 논해 온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아도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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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포터(Potter, 2010)는 뉴스 산업의 기능과 배경 

및 저널리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의 기본 영역이라고 주

장하였고, 톱플(Toepfl, 2013) 역시 달라지는 뉴스 환경에 대한 지식을 깨

닫고 뉴스 생산 방식에 대한 이해를 꾀하며, 이를 통해 비판적인 자세를 가

지는 의식 있는 수용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다 실질적으로, 

플레밍(Fleming, 2012)은 뉴스 미디어의 구조 변화가 뉴스 수용자에게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 생비자(prosumer)4)로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 저널리즘 측면에서 본 뉴스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 교육이 뉴스 리터

러시의 중점적인 교육목표라고 지적하였다. 유사하게 말릭, 코르테시와 

가서(Malik, Cortesi, & Gasser, 2013)는 뉴스 소비자로 하여금 뉴스 생산 

과정에 관여하는 언론인처럼 생각하게 하고 뉴스가 작성되는 과정을 이해

하도록 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뉴스 리터

러시 프로젝트(The News Literacy Project)’는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뉴

스의 생산 과정,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뉴스 소비자가 경험하는 내용의 변

화 등 저널리즘과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

로 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파나지오토와 데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는 메시지 생산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뉴스 메시

지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는지, 어떤 관점이 뉴

스에 포함되고 어떤 부분이 삭제 혹은 생략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정 뉴스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가 결합된 신조어로,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

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용어가 여러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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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해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학자들은 사회에서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술한 ‘뉴스 리터러시 프

로젝트’에서는 뉴스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평

가·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것을 강조했으며, 말릭과 동료들(Malik et al., 

2013) 역시 뉴스가 지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이

해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홉스(Hobbs, 2010b)는 뉴스가 구성되는 방식, 미디어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요소, 뉴스의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뉴스 수용자로서 뉴스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및 분

석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

와 관련하여 미하일리디스(Mihailidis, 2008) 역시 미디어의 기능을 이해

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하며, 미디어의 사회적인 필요성을 

지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로버트매코믹재단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는 뉴스 소비자뿐만 아니라 현재, 혹은 장래

의 뉴스 생산자가 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뉴스의 역할과 중요성, 기능, 

영향력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면, 뉴스 미디어의 선택에서 이해, 분석, 평가, 그에 따른 행동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뉴

스 리터러시의 첫째 목표이며,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본 뉴스 생산 관행, 

뉴스 생비자로서의 변화된 경험, 뉴스의 효과와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능의 변화 등 뉴스에 관련된 제반 영역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 뉴스 선

택과 소비의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평가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뉴스 리

터러시의 또 다른 목표가 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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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스 수용자의 시민성 함양

뉴스 생산 과정이나 뉴스의 역할과 기능,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보

다 심층적 이해가 필요한 것은 최근 뉴스 소비자가 뉴스의 흐름, 정보의 생

산 및 공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디어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뉴스 수용자가 대중매체를 통해 뉴스를 단순 수용

하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Fleming, 2012). 말 그

대로 미디어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 도구들은 뉴스 수용자를 소비자에서 생비자

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수용, 공유, 배포, 평가, 협력하는 모든 행위를 온라

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통합시키는 것이다(Mihailidis, 2012). 기존의 

뉴스 이용 행태보다 훨씬 더 진화한 뉴스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

고 기술 발달에 따라 제약 없이 뉴스를 포함한 정보가 전 세계를 24시간 동

안 유통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내가 접하는 뉴스, 내가 

접하는 뉴스 안의 정보와 의견이 어떻게 생산되고 전파되어 나에게 전해

지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지,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은 어떠하며 나는 어떤 것

을 취사선택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열린 논의의 장

을 열어 줄 수 있다(Klurfeld & Schneider, 2014). 

뉴스 소비에 대한 비판적 자세 함양 및 뉴스 관행과 기능, 역할과 영향력

에 대한 심층적 정보의 습득은 결과적으로 시민성의 함양, 민주시민의 양

성이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진다(Waldman, 2009). 뉴스 콘텐츠에 대한 능

동적인 수용, 뉴스 콘텐츠의 메시지 해석에 필요한 능력은 곧 민주시민으

로서 공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뉴스에서 전달되는 메시

지와 그 의도, 의견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한다(Reece & Blackall, 2007).

딜레브코(Dilevko, 1998)가 주장한 바와 같이, 뉴스 리터러시를 통해 

뉴스 정보원, 뉴스 프레임,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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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은 비판적인 식견을 가진 뉴스 수용자가 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를 바

탕으로 시민들이 공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고 보았다(예: Potter, 2010; 2013). 포터는 이를 위해서 앞서 언급된 내용

들, 즉 언론인의 작업 환경에 대한 지식, 미디어 산업에 대한 지식, 뉴스의 

프레이밍이나 편향, 객관성, 공정성 등 뉴스 관련 가치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지적하였다. 

톱플(Toepfl, 2013) 역시 뉴스 리터러시의 최종 목표는 비판적인 자세

를 기본적으로 겸비한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갖춘’ 수용자라고 보았다. 

의식 있는 수용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뉴스 생산 방식과 달라진 

뉴스 환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정치·사회 등 시민으로서 필요한 영역의 

지식에 접근 및 이를 분석·이해하는 능력을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뉴스를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상호간 의견의 차이를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

한편, 파워스(Powers, 2014)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뉴스 소비 다양

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적인 지

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는 능동적인 민주시

민 겸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뉴

스 리터러시가 책임감 있는 유권자를 양성하고 국가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시민을 키워낸다’는 미하일리디스(Mihailidis, 2008)

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를 정보 리터러시(정보

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능력)와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를 통해 들어

오는 정보의 이해)의 교차점이라고 보는 말릭 등(Malik et al., 2013)은 뉴

스 리터러시를 통해 뉴스와 소통하는 능력을 뛰어넘어 뉴스가 가지는 영

향력을 분석하고 중요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좋은 뉴스를 찾아 읽고자 

하는 건전한 동기가 유발되고, 나아가 시민성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0    뉴스 리터러시 교육 Ⅰ: 커리큘럼 및 지원 체계

이처럼 시민성 함양을 뉴스 리터러시의 최종 목표로 간주하는 사고방

식은 실제 운영 중인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에 잘 반영되어 있

다. 중고생들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는 뉴스 내용의 생산과

정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판단하고 나아가 책

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기초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인터연

구소(Poynter Institute)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적 저널리

즘 소양을 갖추어 최종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중요한 사회 이슈에 참여하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로버트매코믹재단에

서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의 바람직한 소비자이자 

생산자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으로 돕는 것이 바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할 일임을 주장한다. 

즉, 이들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해야 하

는 핵심 요소이자 궁극적 역할은 뉴스 정보 탐색 및 평가 능력, 저널리즘에 

관한 기본 소양, 정보 생산과 수용의 책임감을 동시에 갖춘 민주시민으로

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성(informed citizen)

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하겠다. 뉴스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은 정

보 홍수 속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뉴스를 선별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바탕으로 신뢰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판단의 이유에 대해 지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당성을 제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① 뉴스, 의견, 그리고 뉴스가 아닌 것들에 

대해 구분이 가능하고, ② 미디어와 뉴스 생산에 관련된 제반 환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며, ③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생산자

에게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④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에 참여하면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는 의지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뉴스 리터러시가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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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수용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3.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소개

1) 전반적인 목표: 통합적 비판 능력, 합리적 정보 선택 능력 향상

뉴스 리터러시 분야에서 비교적 앞서가는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세부 프로그램별로 사소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5) 뉴

스 리터러시를 다루는 학자들과 실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접하

는 뉴스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합리적 선택’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늘 의심하고, 궁금해 하는 습관을 갖도록 권유한

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 21세

기 수용자들로 하여금 현명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키우도록 해(Mihailidis, 

2008),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나아가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을 길러

주기 위함이다(Powers, 2014).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

여금 인지적 방어(cognitive defens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

초적인 자원을 제공한다(Potter, 2004b). 인지적 방어란 다양한 정보원으

5)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교육은 미국 외에 유럽이나 호주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으

나, 이들 프로그램은 뉴스 리터러시에 특화돼 있다기보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일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

는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이 절에서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유럽 등 다른 지

역에서의 관련 교육에 대한 내용은 세계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한 김광재(2014)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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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뉴스와 정보를 접하게 될 때 단순히 이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 정보를 자신이 접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

인지에 대해 인지적 방어 체계를 만들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Abrami et 

al., 2008). 이는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개인 차원의 접근이 인지적인 모델

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모델에 기초한 접근 방식은 정보 처리

에 관련된 기술을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해당 

모델에 따르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보다 더욱 특화된 뉴스, 저널리즘의 영역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배움과 동

시에, 뉴스에 제시된 주장과 아이디어들을 목적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배우게 된다. 

2)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인지적 능력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은 각 개인의 인지적 처리능력 향상을 목

표로 하는데, 이는 개인이 모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처리자이며 따

라서 스스로 뉴스와 미디어 소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여야 한다

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포터(Potter, 2004a; 2004b; 2012)는 미디어와 뉴

스 소비에서 그 핵심은 자신에게 있으며 미디어 메시지의 해독과 처리에

서 자신이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미디어 소비자로서의) 자기책임감

(personal locus)’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림 2-2> 참조). 이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좋은 뉴스가 무엇인지 배우고, 좋은 뉴스를 소비하

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는 것, 나아가 뉴스 소비에서 정보 처리의 책임자

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르면, 뉴스 소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

닫고 정보 탐색 과정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더해질수록 각 개

인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 더욱 효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스스로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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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보원에서 

얻은 뉴스를 필터링

뉴스 리터러시 
지식구조를 이용한 
의미 조합(Matching)

신뢰할 만한 

정보 구축

가능성과 기술

개인의 위치 

(Personal Locus)

뉴스 인접 영역 이해
뉴스 생산자, 

생산과정 이해
메시지 분해 능력 자아(Self) 이해 

출처: 포터(Potter, 2004b)

<그림 2-2> 뉴스 리터러시에 응용되는 포터의 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모델 

소비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

질 수 있게 도와주는 방편이다. 많은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는 저널

리즘과 뉴스 생산에 관련된 지식, 이를 기초로 하여 뉴스와 정보의 품질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실천을 중

요하게 여기며,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것이 전 과정 내에서 가장 핵심

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에서 인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교육의 최종 목표로서 강조하는 능력들로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이 있

다(Potter, 2004a). 

∙ 연역 능력(deduction) - 뉴스에 포함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뉴스 유사 장르, 뉴스 생산자, 뉴스 구조 등으로 알려진 저널리즘의 다양

한 원리와 원칙들을 이용하는 것.

∙ 통합 능력(synthesis) - 뉴스 리터러시 원리들을 적용하여 간단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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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기 위해서 뉴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재조합하는 능력.

∙ 분석 능력(analysis) - 뉴스(신문지면, 텔레비전, 온라인, SNS 등)를 의미 

있는 요소들로 나누고, 해당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과 명료성을 평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술들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 

∙ 평가 능력(evaluation) - 뉴스에 제시된 다양한 요소들의 설명력, 독립성 

등을 판단하는 능력. 이와 같은 평가는 뉴스에 포함된 요소들을 다른 출

처의 정보들과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귀납 능력(induction) - 뉴스 구조의 기능에 기초하여 뉴스 소비와 이해 

습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뉴스 

소비자 집단의 패턴을 추정하는 것.

∙ 그룹화 능력(grouping) - 오피니언 저널리즘, 케이블 뉴스, 라디오, 블로

그 등 각각 다른 장르의 뉴스가 그 기능, 목적, 형태 등에서 비슷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그룹으로 묶는 것.

미국의 대다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은 공통 속성들을 포함하

고 있으며, 내용상의 중첩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뉴스 리터러

시 프로그램들은 스토니브룩대학교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5대 핵심 개념

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Powers, 2010),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미디어·뉴스 메시지는 구성(constructed)되는 것이다 .

② 모든 미디어 메시지는 특유의 구성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③ 사람들은 같은 뉴스·미디어 메시지를 각기 다르게 해석한다.

④ 미디어·뉴스는 자신들만의 가치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⑤ 대개 미디어 메시지는 이윤 창출·권력 유지와 관련된다.



02 뉴스 리터러시 개념 검토    35

주차 주제 내용(예시)

1∼3 뉴스에 대한 이해 뉴스 리터러시의 중요성

4∼6 언론의 이해 언론과 정부 권력

7∼8 뉴스 생산 과정 뉴스 생산 과정

9∼10 뉴스에 대한 의견 비판적 사고, 다양한 매체

11∼16 진실과 확인 언론의 진실과 확인 과정

17∼18 기사 해부하기 신뢰도 평가

19∼20 이미지와 소리 사진, 소리, 영상의 효과

21 텔레비전 뉴스 TV 뉴스 분석

22 언론과 윤리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23 경제와 뉴스 통계와 수치 이해

24∼25 인터넷 디지털 시대의 뉴스 소비자

25 뉴스의 미래 공익과 사익, 디지털 기술

출처: http://www.centerfornewsliteracy.org/about-us/

<표 2-2>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내용

3) 대표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소개

(1) 스토니브룩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

스토니브룩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센터’는 나이트재단(James L. Knight 

Foundation), 로버트매코믹재단, 포드재단(Ford Foundation) 등에서 지

원을 받아 운영되는 가장 대표적인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으로, 약 1만 명

에 달하는 대학생들 및 고등학생,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하고 있다. 스토니브룩 모델의 핵심은 수강자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심어 주고, 뉴스 미디어에 대한 지식 및 저널리즘 실무

와 관련된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뉴스 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이정훈·이두황, 2012). 다음에 소

개하는 내용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다(<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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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제 내용(예시)

1 뉴스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왜 뉴스가 중요한가

2 정보의 힘 정보 악용, 오용 사례

3 미국의 뉴스 미디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4 신문의 이웃은 무엇인가 저널리즘, 광고, PR

5 뉴스란 무엇인가 뉴스 가치에 대한 학습

6 뉴스 혹은 의견 오피니언 저널리즘

7 이미지의 힘 사진, 소리의 힘

8 균형, 정의, 편견 뉴스의 균형, 정의, 편견

9 진실과 입증 저널리즘의 원리와 진실

10 뉴스 정보원 평가하기 뉴스 신뢰도와 평가

11 신문 뉴스 분해하기 뉴스의 분석과 평가

12 텔레비전 뉴스 분해하기 신문과 방송의 차이

13 소셜 미디어 분해하기 소셜 미디어의 신뢰도

14 뉴스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언론의 미래

출처: http://www.centerfornewsliteracy.org/about-us/

<표 2-3> 스토니브룩의 고등학생을 위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내용

한편 ‘뉴스 리터러시 센터’에는 고등학생이 중심 대상인 “구텐베르크부

터 저커버그까지(From Gutenberg to Zuckerberg)”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이 구성돼 있다. 

더불어 ‘뉴스 리터러시 센터’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담당 교사를 양성

하기 위한 여름 단기 과정, 그리고 홍콩 등 해외 국가들과 파트너십 프로

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2003년 45명의 공군 조종사 목숨을 앗아간 “매우 위험한 일(widow maker)”

이라는 기사를 작성해 퓰리처상을 받았던 기자 출신 앨런 밀러(Alan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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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나이트재단과 포드재단에서 재원을 지원받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에 이른다. 현재 나이

트, 포드재단에 이어 로버트매코믹재단이 세 번째 후원자가 되었으며, 약 

1,200명의 학생들과 75명 이상의 현직 기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는 AT&T와 같은 

통신사를 비롯하여 HBO, 블룸버그(Bloomberg),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등 언론사에서도 후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진행된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대도시의 7개 중·고교 교사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사실

과 허구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목표 하에 실제로 뉴스 제작에 관

여하고 있는 실무 언론인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김광재, 

2014; 최민재 외, 2013).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 교육을 통해 특히 강

조하는 핵심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왜 우리에게 뉴스가 중요한가?

∙ 민주주의 수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수정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겪는 도전과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위와 같은 교육목표를 가지고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네 가지 정도다. 첫째, 학교에서 진

행되는 교실 프로젝트(Classroom Project)로서,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짧

은 단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3주에 

걸쳐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이긴 하나, 이용하는 사람의 수준과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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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장기적으로 연장, 응용이 가능하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1주차에는 

교사가 이끄는 기본 프로그램(original curriculum)이 진행되고, 2주차에

는 저널리스트 자원봉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식으로 수업이 이뤄지며, 

마지막으로 3주차에는 학생이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에 대

해서 이해한 내용을 프로젝트로 발표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둘째, 디지털 프로그램(Digital Program)이 있다. 이는 교실 프로젝트

에서 다뤄진 내용을 온라인 학습(e-learning) 형태로 전환하여 혼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프로그램

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일간 지속되며, 온라인상에서 언론인 자원봉사자

들과 상호 대화를 나누거나 웹세미나(Webinar) 등의 형태로 타인과 교류

하는 등 교실에서 학습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다. 

셋째, 학생 워크숍(Student Workshop)이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스태프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을 도와 이들이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전반적

인 내용을 이해하고 특별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 기관과 연계하

여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레이너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한 뉴스 리터러시 개념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작성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준다. 이런 워크숍은 반나절 정도로 끝나는 

단기 과정에서 2∼3주 동안 이어지는 장기 과정까지, 이용자의 필요에 따

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넷째, 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클래스(Professional Development)

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을 위한 전문인 양성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교사를 위해 학습활동, 도구, 자료, 전략 등을 다양

하게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양성 클래스에서는 교육자들이 뉴스 리터러시

를 수업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샘플 레슨이나 가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당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상태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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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뉴스 리터러시 경진대회(The Saltzman Seven)

이와 더불어,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는 “뉴스 리터러시 거짓말탐지 도

전(News Literacy Project Lie Detector Challenge)”이라는 행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매코믹재단의 후원을 받아 주어진 뉴스에서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는 사실확인(fact check)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월별로 경

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예: <그림 2-3>의 The Saltzman Seven). 

(3) 포인터연구소

포인터연구소는 저널리즘, 뉴스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으로, 뉴스 리터러시 전문가, 저널리즘 교사, 관련 업계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21세기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물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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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주제 내용(예시)

1 뉴스 감 잡기 뉴스의 기본 골조

2 정보원, 증명, 신뢰도 뉴스와 정보의 신뢰도

3 미디어 이해하기 메시지 처리와 그 원리

4 디지털 시대의 정보 정확성 정보의 오류발생과 이유

5 텔레비전 뉴스 보기 수용자의 역할

6 수정헌법에 대하여 표현, 언론의 자유

7 저널리즘 원칙과 가치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

8 인종과 민족 문제 다루기 민감한 사안 다루기

출처: http://www.newsu.org/news-media-literacy

<표 2-4> 포인터의 뉴스 대학 프로그램

인들에게도 ‘저널리즘이 무엇이며’, 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미

디어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첫째, ‘포인터 센스메이킹 프로젝트(Poynter’s Sense-Making Project)’

가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09년 포드재단에서 받은 후원금을 토대로 대

중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 및 (전통적 혹은) 현대적 의미의 다양한 뉴스 생

산자들이 뉴스의 공신력 및 윤리 철학 등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목

표다. 

둘째, ‘포인터 뉴스 대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나이트재단에서 받

은 280만 달러의 후원금을 토대로 2003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멀티미디어 기술 활용에서부터 보도, 글쓰기 등에 이르기까

지 미디어 저널리즘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인터 뉴스 대학은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 및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학습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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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방식으로 발전되어 있다. 2015년 현재 뉴스 대학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0년에 들어서는데, 지금까지 약 3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하였으며, 

400개 이상의 강좌가 제공되었고, 7개국 언어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개

설되는가 하면, 50여 개 협력사와 연계하는 등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관련 프로그램은 <표 2-4>와 같다.

셋째, ‘뉴스 트러스트(News Trust)’가 있는데, 이는 포인터연구소의 뉴

스 리터러시 및 저널리즘 교육 사업 강화를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뉴

스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ws network services)다. 뉴스 트러스트에

서는 중요한 공적 이슈에 대한 뉴스를 매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기

존 뉴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저널리즘(good journalism), 

뉴스 리터러시, 시민의 정치 참여 강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4) 로버트매코믹재단

로버트매코믹재단에서는 뉴스와 정보원의 신뢰성,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 것을 뉴스 리터러시라 명명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시민들로 하여금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의 생산자이자 

보다 현명한 뉴스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본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정보 탐색 능력과 더불어 지

각 있는 사고방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민이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매코믹재단은 600만 달러 규모의 

‘왜 뉴스가 중요한가(Why News Matter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시민

들의 뉴스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달성

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뉴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강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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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리터러시가 각 주의 중요한 이슈가 되도록 관련된 정책적 사안을 

지지하는 것.

∙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비판적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

∙ 전문가, 교사, 정보원 등이 결합된 지원 체계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 공공 정책, 교육 개혁,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뉴스 리터러시 원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

이와 함께 매코믹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미국언론연구소의 뉴스 리터러시 입문 과정(American Press 

Institute’s Introductory News Literacy Units)’의 경우, 중학교 학생들에게 

뉴스 미디어와 현대사회의 상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주

는 형태를 띠고 있다. 1∼2주 분량의 프로그램이 각각 3개의 단원으로 진

행되며, 각 단원은 뉴스의 이해 및 올바른 인지적 처리 과정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학습하면서 정보원의 신뢰성, 뉴스 안에 포함된 편견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18주에 걸쳐 진행되는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News and Media Literacy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뉴스 리터러

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복잡한 미디어 현실에서 자

신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며,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 도구와 기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자세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또한 매코믹재단의 후원을 받아 콜롬비아링크(Columbia Links)가 운

영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원(Reliable Sources)’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

금 뉴스 정보원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신뢰성을 평가하며 뉴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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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내용

1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2 뉴스, 미디어 관련법

3 미디어 윤리

4 인터뷰, 조사, 자료 모으기 실습

5 4주차 수업 연장

6 뉴스와 스토리텔링

7 스토리텔링 더하기

8 뉴스와 의견

9 뉴스 편집과 스타일 

10 비주얼과 디자인

11 스토리텔링과 인포그래픽

12 포토저널리즘

13 비디오와 오디오

14 13주와 동일

15 온라인과 멀티미디어

16 미디어 이용자에게 접근하는 법

17 수용자 분석

18 소셜 미디어 이용하기

<표 2-5>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내용

템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뉴

스 리터러시의 상승을 꾀하고 있다. 

저널리즘교육연합(Journalism Education Association)의 ‘뉴스 리터러

시 이해(Understanding News Literacy)’ 역시 매코믹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표 2-6>과 같다.

이외에도 매코믹재단은 ‘일리노이 수정헌법 제1조 센터(Illinois First 

Amendment Center)’, 미주리대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측정방법 개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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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내용

1 뉴스 리터러시 이해하기

2 뉴스의 변화 따라잡기

3 디지털 시대의 사실 확인

4 편견과 오류 찾아내기

5 언론인과 언론의 자유

<표 2-6> ‘뉴스 리터러시 이해’ 프로그램의 내용

구 등도 지원하고 있다.

(5) 나이트재단

나이트재단은 보다 식견 있고 참여적인 공동체(informed and engaged 

community)를 형성해 건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미디어 혁신’, ‘저

널리즘‘, ‘관여하는 공동체(Engaged Community)’, ‘예술 진흥(Fostering the 

Arts)’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나 교육기관, 개인들을 경

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http://www.knightfoundation. 

org/about/). 현재 미국 내 약 26개 기관 및 단체에서 나이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6) 포드재단

포드재단은 커뮤니티의 조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지식을 확산시

키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뉴스 리

터러시 기관과 연구소들에 대한 재정 지원 역시 포함돼 있으며, 포드재단에

서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및 기관으로는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뉴

스 리터러시 센터’, 포인터연구소 등이 있다 (http://www.fordfoundation. 

org/about-u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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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니먼재단

니먼재단(Nieman Foundation)에서도 저널리즘,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

된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니먼장학

금(Nieman Fellowship)’이며, 이는 전 세계 저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버드대학교에서 1년간 저널리즘 관련 수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938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개국에서 1,400여 명에 이르는 언론인들

이 장학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영역으로는 뉴스의 미래와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니먼연구소(Nieman Lab)’, 최신 저널리즘 관련 이슈

에 대해 논하거나 윤리, 가치, 혁신 관련 주제에서 미디어 산업계 종사자

들을 위하여 포럼을 제공하는 ‘니먼 보고서(Nieman Reports)’, 내러티

브 저널리즘, 스토리텔링의 예술성을 구현하는 웹사이트인 ‘니먼 스토리

보드(Nieman Storyboard)’ 등이 있다. 

(8)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미국 시라큐스대학은 교육과정에서 스토니브룩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으

며, 전반적으로 수업의 구성 면에서 기본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차용하되 

개별적으로 파악한 대학 내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 뉴스, 

의견, 설득커뮤니케이션 전략, 엔터테인먼트, 정치 프로파간다 등을 구별

하도록 교육하며, 미디어가 범람하는 현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여 

습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정훈·이두황, 2012).

브링엄대학, 콜비대학도 역시 스토니브룩 모델을 기반으로 교육을 진

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현명한 뉴스 소비자로 교육해 사회의 책임감 있

는 시민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

고, 저널리즘의 이해, 정보의 신뢰도 평가 방법 등을 학습하고, 이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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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외에도 뉴스 리터러시 교

육을 위해 스토니브룩 모델을 차용한 대학교는 상당히 많은데, 미국 내에

만 코네티컷대학, 하와이대학, 아이다호대학, 미주리대학, 몬타나대학, 

워싱턴대학을 비롯해 25개교가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는 홍콩대학, 호주 퀸즐랜드대학을 포함한 다섯 곳에서 유사한 강좌를 운

영하고 있다.

4)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공통적 측면 분석

앞 절에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

보고, 이 주제와 관련이 깊은 연구소,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였다. 이를 종

합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이 

포함하고 있는 공통적 측면들을 아홉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Powers, 2010).

(1) 뉴스는 왜 중요한가 - 뉴스의 정의, 좋은 뉴스의 조건, 민주사회에서 뉴

스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은 뉴스는 무엇이며, 

뉴스가 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다. 이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포괄할 수 있는데, 우선 ‘뉴스의 정의’

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뉴스로 부를 수 있는지, 뉴스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

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형태를 뉴스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포

함된다. 플레밍(Fleming, 2012)에 따르면, 다른 뉴스 리터러시 관련 내용

을 교육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들이 전달될 필요가 있다.

∙ 뉴스는 사회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 뉴스는 보도하는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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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는 편집자가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뉴스는 사회 권력층이 당신이 모르기를 바라는 정보다.

∙ 뉴스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신뢰성 높고 정확한 정보다.

∙ 뉴스는 새로움이 생명이다. 

또한 이 영역에는 좋은 뉴스는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포함

되어 있다. 뉴스 리터러시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뉴스를 비판

적으로 바라보고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기에, 뉴스를 평가할 수 있

는 기준을 학습하는 것은 핵심 영역이다. 우리사회는 21세기에 들어 다매

체 환경에 놓여 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사용해 언제든지 뉴스에 접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지만, 쉴 새 없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수준

과 장르의 ‘뉴스’들이 스스로에게, 혹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나 국가에 도움

이 되는 유익한 뉴스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

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는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 혹은 바람직한 뉴스고, 왜 그러한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Reece & Blackall, 2007).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포터(Potter, 2010)의 경우 뉴

스 편향, 객관성, 공정성 등 뉴스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켜야 한다고 

보았으며, 매코믹재단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도 뉴스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유사하게 말릭과 동료들(Malik et al., 2013)은 뉴스란 무엇이며, 왜 뉴스

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회에

서 뉴스가 가지는 영향력과 중요성,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뉴스 리터러시

의 중심에 두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대중매체(신문, 방

송)를 통해서 한정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뉴스를 접하던 환경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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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뉴스 소비 행태로 변해 온 것을 고려할 때, 21세기 현재 과연 뉴스

가 무엇이고 어떤 필수 요소를 포함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학습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예전과

는 다른 형태(포맷)의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

는 뉴스 전송 및 유통이 최초로 시작된 온라인 뉴스의 전달 형태였다면, 이

제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저널리즘, 1인 미디

어 저널리즘이 기존의 뉴스 판도를 뒤집을 만한 뉴스 전달 매체로 기능하

고 있다(김사승 외, 2010). 

톱플(Toepfl, 2013)은 달라지는 뉴스 환경에 대한 지식을 뉴스 수용자

에게 가르칠 것을 강조해 왔다. 현재는 뉴스 형태 자체도 기존의 딱딱한 문

자 위주의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감상이 가능한 영상과 음성이 포함된 뉴

스를 비롯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카드 뉴스 등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에서 뉴스가 무

엇인지 다룰 때는 새롭게 등장하는 뉴스의 형태와 앞으로 발전해 갈 뉴스

에 대해 배우고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해 보는 과정을 중요하게 취급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살펴본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나 스

토니브룩대학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상세히 다뤄

지고 있다.

(2) 정보 분류하기 - 뉴스와 뉴스 아닌 것, 사실과 주장, 증거와 추론, 뉴스와 

PR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교육

우리는 온라인에 머무는 동안 스스로 원하든 그렇지 않든 다양한 정보가 

혼재돼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정보를 선별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를 파

악하는 능력, 정보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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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분류 및 선별적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

련과 학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포터(Potter, 2013)는 인간의 뇌가 미

디어 메시지를 처리하는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개 우리의 뇌는 인

지과부하를 막기 위해 정보 처리에서 자동적 과정(automaticity)을 우선

하여 적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특별한 의식 없이 온라인 뉴스를 보

거나 스마트폰 내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 혹은 뉴스와 흡사한 정보들

을 접하게 될 때, 대개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정보가 처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의식적으로 비판

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품질이 낮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에 둘러싸이거나 혹은 도움이 되는 정보임에도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Klurfeld & Schneider, 2014).

이런 이유로 정보의 선별적 수용을 위해서는 보다 비판적이고 의식적

인 미디어 노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학자들은 이와 같은 의식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스토니브룩대학의 학장인 

슈나이더(Schneider)의 주장이나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정보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

는 뉴스 수용자들로 하여금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비롯

해, 뉴스에서 의견·주장과 사실을 분리하는 방법 및 그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뉴스 트러스트 수업(The News Trust Lesson)’의 경우, 뉴스에서 특정한 

주장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제시

된 내용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인지 혹은 추론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들에

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뉴스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정보들

을 뉴스와 구분하는 것이다. 뉴스와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은 PR(Public 

Relations)라고 하겠는데, 뉴스와 외적으로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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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아서 뉴스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은 PR와 뉴스의 차이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빠르게 구분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

보의 직접적 전달이 목표인 뉴스와는 달리, PR는 특정 메시지를 전파하고

자 하는 별도의 커뮤니케이터(발신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홍보대행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홍보대행사는 뉴스화를 목적으로 언론

사에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디

어에서 다뤄줄 만한 이벤트(예: 캠페인이나 가짜 이벤트, pseudo-event)

를 만들어 미디어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파나지오토와 데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 메시지가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가 작성됐는지, 이것은 

뉴스가 맞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사람들이 뉴스와 흡사한 형태를 띤 메시지를 사용

하는 PR 전략을 알아차리도록 돕고(예: 신문 기사와 PR 구분하기), 뉴스를 

통해서도 제3자와 사전에 합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예: PR대행사

를 통해 제약회사가 언론사에 미리 언질을 주어 방송 뉴스를 통해 신약 개

발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 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

다. 이로써 뉴스 소비자들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뉴스(혹은 뉴스와 흡사

한 형태를 띠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예상하는 

저널리즘의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생산·전달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

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뉴스 소비자들로 하여금 보다 비판적인 눈으로 미

디어와 뉴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말릭 등(Malik et al., 2013)은 뉴스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찾아내고, 확

인하는 비판적인 인지적 태도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반드시 함양

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스토니브룩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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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도 뉴스와 선전, 사실과 의견, 주장과 추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

문기사나 방송뉴스, 나아가 온라인 뉴스를 접할 때 주체적으로 이들을 구

분하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행간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 - 뉴스 생산자에 대한 학습,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 내용 이해하기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 중 하나는 뉴스 생산자에 

대한 학습 및 뉴스 생산 과정에 대한 학습이다. 이는 저널리즘과 관련된 기

초 지식을 배양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있다. 미국 이타카대학에서 진행 중

인 ‘날카롭게 바라보기 프로젝트(Project Look Sharp)’는 뉴스 소비자로서 

자신이 읽고 있는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는

지 이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이와 같은 지식

을 통해 수용자들이 ① 뉴스가 절대적인 진실을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

과 ②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으

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뉴스 소비자들로 하여금 숨겨졌

던 행간의 의미를 읽는 능력을 키우게 하면 보다 비판적이고 성숙한 뉴스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뉴스 제작 현장에는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 프로페셔널리즘(전문직주의), 조직 관행, 정치·경제·기술적 

환경, 취재원과의 관계 등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조직적 차원으로 접근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부분이다. 조직적 접근 방식은 ‘뉴스 생산은 대부분 언

론사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뉴스 생

산자가 정기적으로 기사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생산의 관행이 존재

함’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즉, 뉴스의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기자가 독립

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적인 행위의 산물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관료적인 

생산 관행 속에서 간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되는 조직의 산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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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김사승 외, 2010).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뉴스 리터러시 교육

을 통해 수용자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에는 뉴스생산 과정에서의 선택과 

통제,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가 포함돼야 한다(Powers, 2010). 

뉴스 생산에서 언론인 개인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지

만, 동시에 조직 차원의 개입 및 통제도 함께 존재한다. 물론 이 같은 조직 

차원의 선택과 통제는 언론인 한 명에게 뉴스를 독자적으로 만들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차단하고, 여러 단계의 확인을 거침으

로써 객관성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간주관적(inter-subjective) 합

의를 이루고자 하는 저널리즘적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론사와 미디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크고 빠르며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최대한 효율성에 집중한 조직구조를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서 조직 차원의 통제를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뉴스는 한 

사람의 기자가 자신이 판단한 뉴스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유롭게 생

산해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정기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통제를 더 강하게 받는 조직의 산물이며, 이

러한 사실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될 필요가 있다.

뉴스 수용자가 뉴스 생산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뉴스의 실제 작성자와 

조직 간 상호작용, 타협, 갈등의 극복을 통해서 뉴스가 생산·전달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언론사의 목적이나 경향성에 따라 기자가 작성한 최초 원

고가 간부 및 편집국을 거치면서 변형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여러 

번의 수정과 개조를 거쳐 만들어진 최종 기사는 언론사라는 조직이 얽혀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언론사의 내·외적 갈

등구조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뉴스의 내용을 접할 때 

그 행간이 가지는 숨겨진 의미에 대해 추측해 보거나, 뉴스의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등, 수용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최민재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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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여러 학자들이 비슷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딜레브코

(Dilevko, 1998)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비판적으로 뉴스 생산자를 바

라보는 힘을 키울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뉴스 정

보원이 제작한 뉴스의 차이를 분석하게 함으로써, 뉴스 생산 과정에 포함

된 사회적인 맥락,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의미를 읽게 하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인 뉴스 수용자를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파워스(Powers, 

2010) 또한 뉴스에 내포돼 있는 편견의 가능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뉴스 

리터러시의 영역이라고 제시했다. 즉, 뉴스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왜곡의 가능성을 배움으로써 뉴스가 100% 객관적인 

진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 그리고 더 나아가 뉴스 조직의 선

택과 통제라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주체적으로 뉴스 

안에 포함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말릭 등(Malik et al., 2013)이나 밀러(Miller, 2010)는 일반 뉴스 

수용자도 ‘언론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뉴스가 어떻게 제작되고 최종적으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지 스스

로 체험하고 학습하게 되면, 뉴스에 대한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이

에 따라 단순히 뉴스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벗어나 보다 수준 높은 영역의 

뉴스 리터러시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역설했다. 파나지오토와 

데오도시아도(Panagiotou & Theodosiadou, 2014) 역시 메시지 생산에 

관련된 정보를 교육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의 핵심이라고 본 학자들이

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뉴스 수용자들이 ‘왜’ 다른 메시지가 아닌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주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메시지 전달자에 대한 

이해, 메시지의 전달 과정과 최종 목적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반드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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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이들은 뉴스 메시지의 생산과 전달 과정

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지 않으면 비판적인 

뉴스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

면, 수용자들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정보나 관점의 왜곡이나 오류가 개입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 리터러시 

교육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혹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

서 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분석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메시지 생산과 수용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미국언론연구소(American Press Institute, 2013)의 ‘뉴스 리터러시 입

문(Introductory News Literacy)’은 뉴스의 핵심 요소를 학습하는 데 중요

한 것 중 하나가 뉴스의 편향에 대한 학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밀러

(Miller, 2010)의 주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미디어 안에서 편향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널리즘에 기초한 뉴스 리터러시의 기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와 관련된 편향에는 인지부조화를 피하고자 

하는 수용자 쪽에서의 편향6)도 있지만, 제작 및 생산에 관련된 내재적 편

향도 존재한다. 뉴스 생산 영역의 편향은 뉴스 제작 과정이나 뉴스를 제작

하는 집단의 특징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서, 해당 집단이 표방하는 특정

한 태도나 입장 내지 편향적인 사고가 메시지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뉴스 수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편향이 미디어와 뉴

스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 나아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여 분석적인 

6)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에 반대되는 메시지에 노출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인지적 불

편함을 피하고자 그러한 메시지를 피하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하거나, 그 

메시지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를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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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편견을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4)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로 바뀌는 세상 - 디지털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인한 저널리즘 및 뉴스 수용자의 변화에 대한 교육

초기에 미디어 연구자들은 수용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미디어로부터 전

달되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수용자 개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뉴스 영역에서도 초창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

이었던 강효과론과 일치되게, 하나의 뉴스 메시지를 수신하는 동질적인 

수신자 개념을 가정했었다. 그러나 뉴스의 유통과 소비가 매스커뮤니케

이션뿐만 아니라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수용자들 또한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질적 하위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다

는 사실이 반복된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수동적인 의미의 ‘수신자’와는 

조금 다른 ‘수용자’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가 

대두되기 이전에는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신문, 방송)를 통해 뉴스가 송신

자에서 수신자 쪽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뉴스가 

제공하는 사회·정치·경제 등의 주제에 대한 토론은 미디어 채널과 완전

히 분리된 채 대인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McQuail, 1997). 

이용과 충족 접근에 의해 제시된 능동적 수용자 개념은 미디어 테크놀

로지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더욱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다. 최

근 수용자 개념은 미디어 선택과 식별 능력, 미디어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능동적 해석과 의미부여 능력, 미디어 경험과 사용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

른 구분 등 기존 미디어 이론에서 파악하던 ‘수동적인 수용자’ 개념과는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가 되었다(김사승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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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스 수용자의 진화와 관계가 깊은 디지털 저널리즘은 상호 연결

성 측면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일대일 개념에서 벗어나 개별 수신자(혹

은 집단)와 다른 개별 수신자(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로 연결성이 확장되

고, 모든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용자들의 입

지와 위상을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뉴스 소비 

환경에서는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쉽게 분리되지 않으며, 비동시적인 

정보의 수용과 소비가 가능해지고(김양은·안정임, 2004), 이 모든 요소

들이 링크나 하이퍼텍스트 등 기술적 기반에 힘입어 개방적 구조 속에서 

확장됨에 따라, 뉴스의 전달과 수용을 지배하던 일방적이고 선형적 관계

가 탈중심성, 혹은 분권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불과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뉴스 수용자들에게 일어나

고 있는 것이다. 이제 수용자는 시공을 초월해 뉴스를 소비, 이용, 변환, 공

유, 제작,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매체 수와 채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널

리즘의 의미 자체가 확장돼 가는 것은 물론이요, 디지털 기기가 널리 보급

되고 정보 전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뉴스 소비 패턴에도 큰 변

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이정훈·이두황, 2011). 뉴스 소비에서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뉴스 콘텐츠가 개인의 상황

에 맞춰 동시적, 혹은 비동시적으로 수용되면서 공시성이 해체될 뿐 아니

라,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춰 세분화되고 개인화되고 전문화된 뉴스 수

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더불어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면서 뉴스 소비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들이 이를 대변한다(Mihailidis, 2012). 사람

들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SNS의 정치 토론에 참가하기도 하고, 소셜 네트

워크 내에서 정보를 검색해 즉시 타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를 동시

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과

거와는 달리 댓글, 메일, 블로그 등을 통해 뉴스 내용에 대한 찬성 혹은 반



02 뉴스 리터러시 개념 검토    57

박하는 주장을 제시하고 타인과 의견을 토론하면서 이를 유통시킬 수 있

다. 또한 이들은 이제 단순히 거대 뉴스 공급원에서 제공하는 뉴스 정보에 

100% 의존하는 대신, 유사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검색 결과의 공통점을 

찾아 분석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심도 깊게 찾아볼 수도 있다. 시간

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한 자유로운 뉴스 이용은 결국 뉴스 이용자

들의 전반적인 정보 통제력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과 저널리즘의 

변화, 그에 따른 수용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달라진 내용들을 심도 깊게 

다뤄야 한다(Potter, 2013).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널리즘의 변화

는 뉴스 수용자들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이는 한편으로 가능성이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수용자들에게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

의 변화에 발맞추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자신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도 하다(Hobbs, 2010a). 

(5) 수정헌법/사회적 참여 - (미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역사, 시민 참

여,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학습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수정헌법과 언론의 자유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즉,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돼 왔는지,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관해 체계적인 지식

을 쌓는 것을 하나의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에서

는 개인과 언론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면서 

저널리즘이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이기에 뉴스 수용자들로 하여

금 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18세기 자유주의, 이

성주의, 합리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

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표현하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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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관련 주장을 듣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발상

에 근본을 두고, 각 개인의 생각과 표현, 나아가 언론에 최대한의 법적 자유

를 허용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는 “미국 의회는 국교를 설정하거나 종

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또는 평화롭게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와 불만 사항 시정을 정부에 청원하

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사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겠지만, 1960년 이후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큰 흐름상 최대

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 절대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정헌법상에 표현된 언론의 자유를 절대주의 원칙

(absolutism)으로 해석하는 것에 가까우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개

인과 언론에 예외 없이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손

을 들어준 것이다(장주영, 2015).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수정헌법은 예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측에 기대어 출판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연후에 자신이 언급한 내용에 대

해서 책임을 지는 것, 즉 사후 책임론적 사고를 반영한다. 또한 수정헌법

은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보호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열린 공간에서 나타나는 토론 결과가 공동체를 위해

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뢰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 혹은 

언론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를 개인의(특히 공적 인사 혹은 정책관련) 명예 

보호보다 우선시하는 판결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비록 개인의 명예

를 일부 훼손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투표권 행사 전에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에 

따른 판결 결과에 반영되고 있다(1988년 공무원과 공적 인물의 풍자에 대

한 렌퀴스트 판사의 “허슬러 대 폴웰 사건” 판결문). 이와 같은 판결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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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도록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는 미국 사회가 민주

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다수 

지배에 따른 독재 가능성과 그 위험성을 막으면서 어렵게 일궈낸 민주주

의를 굳건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사고를 내포한다. 수정헌법 제 

1조는 “올바른 결론은 권위자에 의해서 내려지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의 총

합에 의해서 내려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인이 개인적인 

명예 훼손 가능성을 구실로 공적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무의 

방기라고 규정하고 있다(Lewis, 2007/2010). 

나아가 수정헌법은 언론이 피지배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지배층을 위

해 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언론은 정부를 옹호하

는 역할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감시 및 폭로, 정부가 가진 비밀을 파헤쳐 대중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

해 언론의 자유로운 표현은 법적으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정헌법은 설사 국가가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이는 상당히 강한 수준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의미하는데,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미국 성조기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 등이 아닌 이상 국가 원수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비판적

인 목소리를 내는 것 역시 국민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강도 높은 표현의 자유가 처음부터 인정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처

벌받았던 기록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라

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음을 시

사한다.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단체인 ‘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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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Newseum)’의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것(You Can’t Say That in School)’

이나 ‘투표하는 아동(Kids Voting USA)’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시민사회 

참여와 언론, 수정헌법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미국 수정헌법의 역사와 그 내용은 표현의 자유, 

언론 및 결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방향이다. 실제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

안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이들 가치를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

키고 가꾸어 왔다. ‘뉴스 리터러시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PBS(Public 

Broadcasting Service)의 ‘프런트라인(Frontline)’에서 운영하고 있는 ‘언

론인과 헌법(Journalists and the Constitution)’ 프로그램은, 이러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와 관련해 최근 들어 논의 대상

이 되고 있는 주제는 언론의 규제와 언론 자유의 보장은 과연 어디까지 이

루어져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역사적,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주제라는 점에서(Gay, 2002), 국내 뉴스 리터

러시 교육에 적용할 때는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언론 자유를 최대한 강조하는 국가이며, 언론에 대한 

규제는 말 그대로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눈과 귀와 입을 막는 것이라는 인

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 통제라는 것 자체

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언론 통제는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독재국가에서 발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언론 통제가 명백히 존재했었다. 대표적

으로 일제강점기 동안의 신문 강제 폐간, 등록허가제를 들 수 있다. 이러

한 특수한 시기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

는 언론(인)은 암묵적으로 경제적 혹은 법적 불이익을 받았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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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상황

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강내원 외, 2014). 이렇게 미국과는 다른 경험을 지

닌 우리 국민들은, 언론이 정부를 견제하는 감시견 역할을 하기보다는 국

가를 홍보하는 프로파간다, 나팔수로 기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배경

적 요소를 이해하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정부로부터) 언론의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능력이다. 사실 정치권력으

로부터의 자유가 자본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권

력에서 거의 완벽하게 자유를 얻은 미국의 언론은 대신 완전한 상업화를 

이루었으며, 언론과 미디어는 정부의 나팔수가 되는 대신 기업의 나팔수, 

힘 있는 자, 자본의 논리를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McChesney, 1999; 2004). 실제로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입장의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국에서 빠르게 발달한 이유 중 하나

도 절대적으로 자본주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업 미디어 수용자

인 ‘힘없는 개인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다 분석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판

적으로 수용하여 보다 자신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고, 나아가 다

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

한 다수의 위기의식 덕분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Potter, 2012; 2013). 

실제 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과 언론 사주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고, 두 개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공익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도덕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성립되어 있어 미국보다 정도는 덜

할 수 있겠으나, 무한경쟁에 몰린 방송과 미디어, 언론이 점차 상업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서 정부와 언론, 뉴스 미디어 사이의 관계를 논함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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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언론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이해가 가능

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Thoman & Jolls, 2008).

(6) 미디어 소유구조 - 미디어 재벌에 대한 이해, 미디어 독과점과 관련된 산

업구조에 대한 교육 

미디어 소유구조에 대한 교육은 비단 뉴스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돼 온 내용이다. 크리스트와 포터(Christ & 

Potter, 1998)는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특정한 읽기, 쓰기 기술만을 발달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와 관련된 지식, 특히 미디어 산업, 콘텐츠의 

패턴, 그리고 이들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학습하고 제반 영역에 대한 지

식을 쌓는 것이 목표임을 밝힌 바 있다. 

미디어의 소유구조는 실질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 및 저

널리즘의 내용과 형태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대한

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업주의를 근간으로 한 미디어(특히 미

국의 미디어) 시스템의 경우, 근본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는 뉴스의 

내용과 관점의 다양성에서 한계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McChesney, 

1999). 관점의 불균형성을 비롯해 선정적인 주제의 뉴스 생산, 품질 좋은 

경성 뉴스 생산 및 소비 저하, 연예오락 뉴스를 포함한 연성 뉴스 소비 증

가 등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미디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언론의 상업주의와 밀접히 연관된다 하겠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자극적인 ‘낚시성’ 기사 제목의 범람, 기사 어뷰징

(동일 기사 재전송) 등의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잘 알려져 있듯 민주

주의에는 자유, 언론의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

적 교양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춘(well-informed) 시민의 존재가 필수불가

결하다는 점에서(Hobbs, 2010a; Loth, 2012), 미디어의 상업화는 많든 적

든 간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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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Waldman, 2009).

다이슨(Dyson, 1998)의 주장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

는 것은 단지 특정 회사가 어떤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단순한 위

계질서를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언론 검열의 의미,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열과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기업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나타

나는 잠재적인 사회적·문화적 결과물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 등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이다(Silverblatt, 2001). 

뉴스 리터러시, 그리고 일부 미디어 리터러시 학자들이 추구하는 목표

는 단지 취향이 고급한 미디어 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품격과 교양을 갖춘 민주사회의 시민(sophisticated citizen)이 될 수 

있도록 저널리즘, 미디어 효과, 미디어 생산과 배포 등에 관련된 폭넓고 

깊은 지식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Lewis & Jhally, 1998). 이런 의미

에서 뉴스 리터러시는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여겨진다. 미디어, 특히 뉴스에 관련

된 교육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 미디어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메시지 생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그 안에 숨겨진 뜻과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otter, 

2013). 이와 같은 관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학습은 뉴스 소비자로 하여금 

일종의 지적 도전과제를 수행하도록 돕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미디어에 

만연해 있는 상업주의에 대응하는 인지 기반의 방어적 태도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하겠다(Mihailidis, 2012).

일각에서는 인지적인 방어벽을 강화해 내적으로 상업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다소 이상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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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몇몇 학자들(예: Ashley, 

Poepsel, & Willis, 2013; Maksl, Ashley, & Craft, 2015)은 학교에서 특정

한 정치적 견해를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

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뉴스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사실,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이를 바꾸기 위한 ‘진보적인 행위’와 동등한 정치적 의미를 띠는 행동이라

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을 가르친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많은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에서는 미디어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 학자들 

역시 뉴스를 생산하는 미디어 회사의 소유 구조 및 이들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미디어 소비자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McChesney 1999; 2004; Silverblatt 2001; 

Potter, 2010). 애슐리와 동료들(Ashley et al., 2013)은 뉴스 생산의 메커

니즘에 대한 지식, 미디어 소유구조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사람들

의 뉴스 신뢰도 평가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이라 해도 이처럼 정보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습

과정에 노출된 경우 뉴스 미디어의 진실성, 피상성, 정확성, 완결성 등 신

뢰도에 관련된 각 요인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보다 비판적인 반응을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서는 미디

어 회사들의 소유구조 요인이 ‘무엇이’ 뉴스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뉴스로 

가공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저널리즘의 요소”라

는 장에서는 무엇을 뉴스로 만들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존재하는 

편집국(뉴스의 생산을 담당)과 사업국(이윤 창출 담당) 간 보이지 않는 벽

과 경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소수의 강력한 미디어 재벌들

(media conglomerates)이 많은 신문사, 잡지사,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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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을 선점하는 독과점 상태가 생성·지속될 때, 이것이 뉴스 제작과 

뉴스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프로그램에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7)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 언론에 대한 불신의 이유 및 대처방안, 뉴

스 메시지의 비판적 분해 능력 학습

언론에 대한 불신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통 미디어 채널 중 지상

파 텔레비전 뉴스가 여전히 가장 신뢰할 만한 매체로 한국인들에게 인지되

고 있긴 하지만(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신문은 저조한 구독률과 낮은 

신뢰도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2014년 세월호 사

건 이후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실

시한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행동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마크로

밀엠브레인, 2015),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뉴스에 대한 ‘불

신’이 생겼다고 답했고(동의 64.5% vs 비동의 17.1%), 뉴스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응답한 사람은 6.8%에 불과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은 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의심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

람들이 기존 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어떻

게 수정돼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뉴스 리터러

시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왜 사람들이 기성 언

론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뉴스 미디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견, 오류, 실수 등

을 발견하게 하고, 뉴스가 전달하는 내용 중 왜 이런 점이 나타나게 되는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이는 뉴스에서 발견되는 치명적인 

오류, 의사 전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편견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을 신

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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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뉴스는 간주관적인 객관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절대적

으로 불변하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뉴스는 언론사에

서 기획, 제작, 생산되며 뉴스관행이라고 불리는 제작 관련 환경, 불가항

력, 업계 관례 등의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김사승 외, 2010). 

기사 작성에서도 마감시간, 지역적 한계, 자원의 한계 등이 제작의 제한

점으로 작용하며, 조직 내에서 통용되는 마케팅적 관점, 조직구조, 소유

구조, 상업주의적 성향 등이 제작 환경이라는 명목하에 기사 생산에 큰 영

향을 줄 수밖에 없다(Potter, 2013). 이와 같은 조건은 기사 안에서 발견되

는 편향성과 관련이 있으며,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오류나 잘못

이 이와 같은 구조적 차원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지각할 필요가 있다

(Fleming, 2012). 

업계 관례 역시 기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오류들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

다. 기자들은 취재원에게서 많은 기사 소스를 얻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가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에 따

른 기사 작성, 수용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기자들의 편집과 기사 작성 

역시 비슷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뉴스가 물리적 한계, 제작환경의 한

계, 업계 관례에서 오는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산물이라고 할 때, 

이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취재나 기사작성 상의 편의성 등)과 함께 독

자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 소재나 스토리에 대한 경직되고 편향된 시각, 사건을 전달하는 내러

티브에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Potter, 2012; 

2013).

내용 조작(fabrication), 의도적인 사실 왜곡 및 중요한 사실 누락, 특정

한 정치 성향에 대한 편향된 진술 등 기자의 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 저해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업주의, 오락 추구, 피상성으로 대표되는 미디어의 전반적인 구조적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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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양쪽의 주장에 같은 무게를 싣지 않는 불균형성(imbalance), 의도적이

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의 왜곡, 편향적 기사 작성을 방

지한다는 명목으로 곡해의 여지가 없는 단순 사실만 나열함으로써 발생하

는 문맥적 정보 부족 등도 뉴스 수용자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찾아내야 하

는 문제점으로서 학습을 통해 깨우쳐야 할 것들이다(Patterson & Wilkins, 

2013).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미디어 산업 체계가 바뀌면서 미디어 융합이 발

생하고 이와 함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 혹은 붕괴하는 상황을 

맞으면서, 기존 언론 수용자 규모의 축소에 따른 광고수익의 감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Potter, 2013). 과거에 비해 전통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

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뉴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뉴스 소

비는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뉴스 수용자의 역할이 지속적

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들의 수준 높은 뉴스 소비와 저널리즘에 대한 높

은 기대치는 앞으로 저널리즘의 진화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

다(Hobbs, 2010b; 최민재 외, 2013).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뉴스 소비의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 식견 있는 비판자로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김사승 외, 2010; Mihailidis, 2008). 능

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자로 기능하는 뉴스 수용자들은 더 이상 뉴스에서 

전달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만은 안 되며, 관련된 정보를 검색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탐구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의 수정과 확

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뉴스 트러스트’ 프로그램에서는 “뉴스 사냥 (News Hunts)”이라는 수업을 

마련해 학생들로 하여금 기존 매체에서 다뤄진 뉴스기사와 사설을 온라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다루는 것과 비교·분석해 보고 현직 언론인, 교육

자, 일반 시민들과 함께 토론 및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았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성 언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오류와 대안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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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오류를 비교해 분석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실제 뉴스 생산자, 연구자들과 얼마나 다른지 혹은 같은지 확인하며 그 차

이를 학습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들은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복잡한 뉴스 

생태계에 놓여 있는 소비자로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

야 하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뉴스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

적으로 깨닫게 된다. 

뉴스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및 분석과 관련해 뉴스 리터러시에

서 다음과 같은 내용 또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선 ‘뉴스 관점(news 

perspective)’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뉴스는 현실을 있

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한

다(Patterson & Wilkinson, 2013). 또한 뉴스와 관련된 문맥적 정보

(contextual information)에 대한 탐색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뉴스와 정보

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의

성, 객관성 등의 규범적 뉴스가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호 간의 차

이를 구분하는 것이다. 더불어 대안적인 정보원을 찾도록 훈련함으로써 

문맥적인 지식을 높이고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Powers, 

2014). 한편, 뉴스의 이해와 분석, 평가에서 학생들이 통계나 수치를 오해

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성도 있다. 통계는 여론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게 여론을 생성하거나 때로는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뉴스에 대한 비

판적인 시각은 뉴스를 회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더

불어 뉴스와 저널리즘에 대한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더 많

은 뉴스, 더 다양한 뉴스를 읽도록 장려해야 한다(Pott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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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람직한 정보의 생산자 되기 - 책임감 있는 뉴스 생비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좋은 뉴스 메시지 생산 및 공유의 중요성 학습

디지털 저널리즘 시대에는 뉴스 수용자들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뉴

스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는 수용자들이 단

순히 소비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 생비자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겠다(김사승 외, 2010). 생

비자로서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이나 쟁점에 관련된 정보 

및 분석에 관련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타인과의 논쟁에 열린 자세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기술을 수용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욕

구를 표출하게 된다. 

블러드(Blood, 2002)는 미디어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욕망이 

‘쓰기’ 행위로 발현된다고 보았다. 블로그나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는 수용자(생비자)들의 행위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기제이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소통과 확인, 인정에서 오는 자기주장의 정

당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링크를 활용해 자신이 쓴 글을 연결시키고, 네트워크상에서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이 쓴 글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

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외부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 상호 간의 인

정, 수용, 평가의 과정으로써 타인과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일은 뉴미디어

를 통한 뉴스 수용과 저널리즘의 진화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저널리스

트 정도의 수준 높은 글쓰기나 직접적인 뉴스 생산만이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는 아니다.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수준에 대해 논한 메이필드

(Mayfield, 2006)에 따르면, 참여 용이성을 기준으로 읽기, 태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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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등도 진입장벽이 낮은 참여 방식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

의 참여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장애는 없으나 상호 간에 소통이 적으

며 네트워크의 긴밀도가 비교적 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단순히 축적적

인 지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 수용자들은 낮은 수준의 참여를 위해 뉴스를 읽고, 뉴스 사이트나 

뉴스 블로그를 즐겨찾기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어서 태그를 하거나, 뉴스

에 코멘트(댓글)를 달고, 회원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보다 약간 더 

적극적인 형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에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

하는 주제의 기사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적극적인 수준의 뉴

스 생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뉴스 소비에 대

해 알리면서 동시에 뉴스 읽기를 권할 수 있는 21세기형 뉴스 소비 형태라

고 볼 수 있다.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은 협

력적 지성(collaborative intelligence)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뉴스와 관련된 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뉴스를 직접 생산하

는 것(쓰기), 내용에 대한 지속적 수정, 그리고 해당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

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잘못된 뉴스 정보가 전달되거나 이로 인해 분쟁

이 생겨날 경우 이를 교정하면서 동시에 양 집단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행

위, 더 나아가 타인과 행동을 함께 하는 행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뉴스 생산 참여 행동은 높은 수준의 관여를 요하기 때문에 양적

으로는 적지만 대체로 질적 수준이 높은 참여로 분류된다. 특히 적극적 참

여는 네트워크상에서 뉴스 소비자들의 긴밀한 연결 및 협력으로 이뤄진다

는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널리즘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

의 참여라고 볼 수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21세기 뉴스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 참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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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면서 책임감 있는 뉴스 생비자로 거듭나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새로운 저널리즘의 발전에 일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Fleming, 2012; Powers, 2014). 비록 낮은 수준의 관여

이긴 하지만 ‘좋아요’, ‘추천’, ‘공유’ 등을 통해 반영되는 자신의 참여가 저

널리즘 현실 속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

시에 자신이 작성한 글이 타인에게 전달 및 공유되는 관여 수준이 높은 참

여를 직접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교

육 경험을 통해 뉴스 수용자들이 책임감 있는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역할

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와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9) NIE - 뉴스를 활용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뉴스 리터러시와 NIE의 관계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

를 미디어교육의 소주제로 넣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NIE의 확장으로 보기

도 하지만(황유선·박진우·김위근, 2011),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앞

서가고 있는 미국에서 NIE는 뉴스 리터러시의 하위 항목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Powers, 2014). NIE 프로그램 중에는 특정한 계층의 사

회화와 독해 능력 향상이 목적인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미국신문협회재단(Newspaper Association of America Foundation)

이 제시한 ‘하이파이브: 중학교 학생을 위한 문예와 저널리즘(High Five: 

An Integrated Language Arts and Journalism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Students)’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을 위해 개발된 3개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간지를 교재로 활

용한다. 2005년 미국의 전국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가 내놓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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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문을 이용해 독해 능력과 쓰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리터러시’의 효용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

며, 정보에 대한 접근, 그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을 키워주는 데 중

점을 두었다. 

미국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에서는 신문을 교육용 텍스트로 이

용하기 위해 힘써 왔으며, 이는 언론사들의 노력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언론사들은 NIE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교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신

들이 생산한 신문을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어린 학생

들의 신문 노출을 증가시켜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화를 돕는다는 명분을 

얻고,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양성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뉴욕타임

스는 NIE 프로그램을 통해 종이·온라인 신문을 배포하며 미국 내 2500개

에 이르는 학교(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문사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언론사가 중심이 된 

NIE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내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신문사

에서 제공하는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된 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NIE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제공되던 프로그램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NI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

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언론인들의 숫자도 예전에 비해 줄어

들고 있다(Powers, 2010).

전술하였듯, 미국 사회에서 NIE는 신문을 하나의 주교재로 이용하면

서 학생들(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

이 기본 목표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를 넘어 미디어 리터러

시에서 요구되는 능력, 즉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자신이 접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능력과 더불어 뉴스 리터러시 영역(뉴스의 중요성과 

가치, 다양한 메시지에 접하는 것의 중요성 등)까지 동시에 키워 주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NI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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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NIE를 별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기보다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

용에 하나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

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돼 온 NIE 활용 방식 중 뉴스에 대한 교양 교육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역들, 즉 특정 주제에 대한 교육적 효과의 상

승(예: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제고)이나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정보 해독 능력 향상과 같은 목적에서 뉴스를 제재로 활용하는 교육은 뉴

스 리터러시 교육과는 별도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문 내지 뉴스 활용 교육에 해당하는 NIE를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려면, 뉴스에 포함되는 주제 영역이 엄청나게 광범위하다

는 점에서 핵심 교육과정 요소를 뽑아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 뉴

스 리터러시가 NIE의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① 뉴스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줌과 동시에, ② 뉴스의 본질, 저

널리즘의 이해, 정보 선별의 중요성 등을 다루면서, 더 나아가 ③ 질 좋은 

뉴스를 선택해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하

는 진취적인 태도를 훈련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

인이 다양한 뉴스의 활용을 통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학습을 하

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NIE를 하위 영역으로 포함하는 뉴스 리터

러시 교육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

해 탐색하는 능력과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가려내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지식 체계

(knowledge structure; Potter, 2013)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

려주어야 한다. 뉴스에서 정보를 얻고 정리하고 구조화하며, 자신에게 유

용한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등 뉴스 ‘사용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

시하게 되면, 직업 선택의 효율성과 적절성 상승, 자아 성찰과 발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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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교양의 습득 등 다양한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뉴

스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법을 익혀 진로를 포함한 자신의 관심사

를 확장하며, 공동체, 사회, 더 넓게는 세계 차원의 현안들에 관심을 기울

이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소결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볼 때, 뉴스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발

전한 영역, 혹은 그 하위 분야(Mihailidis, 2012; Powers, 2010)로 보는 경

우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뉴스라는 특정한 장르에 적용되는 것을 일컬어 뉴스 리터러시라

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뉴스 리터러시라는 학문 영역은 비교적 그 

경계가 유연한 ‘리터러시’라는 개념에 기대고 있는 만큼, 현재 완벽하게 합

의가 이뤄져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차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여러 가

지 부분들을 포괄하는 열린 영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뉴스 리터러

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뉴스 

리터러시를 굳이 독립적인 교육과정으로 다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

러시의 하위 차원으로 출발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뉴스 리터러시만이 가지

는 독자적 영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즉, 뉴스 리터러시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출발하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

시가 포함하지 못하는 중요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는 것

이다.

‘디지털’, ‘정보화’, ‘융합’과 같은 키워드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미디

어 환경에서 ‘뉴스’라는 콘텐츠 영역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 등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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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히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스 리터러시

는 기존에 논의되던 리터러시 일반을 비롯해,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시민 리터러시 등의 개념과 각각 일부 영역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각 개념의 핵심 영역을 관통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

다(<그림 2-1> 참조). 뉴스 리터러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인접 영역들이 가지는 핵심 요소들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서로 관련이 깊음에도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는 않았던 시민성, 리터러

시, 미디어, 정보 이용 능력 등 다양한 부분들을 이어 주는 교량 역할을 하

기 때문이다. 뉴스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뉴스 리터러

시가 미디어 리터러시 및 여타 리터러시와의 교집합에 바탕을 두면서 저

널리즘, 시민성, 뉴스와 관련된 미디어 기술의 발달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이며, 해당 독립 영역들에 대한 지식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기에 유사 

개념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향에서도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Mihailidis, 2012).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가 다뤄야 할 필수 

요소들에는 ① 뉴스 메시지에 대한 접근, 이해, 분석, 평가 능력, ② 비판적 

태도로 메시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능력, ③ 뉴스의 생산 과정에 대한 심

도 깊은 이해, ④ 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⑤ 뉴스 수용자로서 책임 및 

시민성 함양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적·개념적 체계를 기반으로 진

행되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들이 강조

하는 핵심적 교육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우선,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① 뉴스 내용의 비판적 해독 능력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뉴스가 어떻

게 생산되고 어떻게 배포되며 누구를 목표대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지식으로서, 뉴스 관련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뉴스가 사회에

서 가지는 가치·영향력·기능 등에 대한 지식, 더불어 뉴스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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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뉴스를 이루는 요인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뉴스 내적인 지

식과 이해가 합쳐진 복합적인 영역이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은 개인의 능

력을 중시하는 인지적 미디어 리터러시 모델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뉴스 리터러시의 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제시한 비판적 해독 및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정보의 

홍수, 뉴스와 뉴스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② 

자신의 능력으로 신뢰성 있는 뉴스를 선별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워 주도록 해야 한다. 뉴스 선택과 수용에서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고, 어

떤 근거에 입각해 믿을 만한 뉴스를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기준으로 상황

을 판단하며, ③ 뉴스 이용 과정에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④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기본자세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저널리즘 및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면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과 책임, 권리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⑤ 품질 좋은 뉴스, 품질 좋은 정보, 

올바른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

어질 수 있다. 즉, 뉴스 리터러시에 대해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뉴스 이용

자는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언론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고, 그 결과 뉴스 

생태계를 변화시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발

휘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은 ⑥ 민

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공 사안에 대해 지속

적으로 정보를 추구하게 만들고, 나아가 주요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려는 태도를 길러 줄 수 있으며, 이런 ‘시민성 함양’이 모든 뉴스 리터

러시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 하겠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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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① 비판적,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뉴스의 선택과 이해, ② 뉴스의 중요

성, 정보원의 품질, 뉴스 생산과정과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뉴스(및 그 안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종합적 평가 능력, 마지막으로 ③ 책

임감 있는 뉴스 소비자 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라 정리할 수 있

다. 뉴스 리터러시에 관련된 기존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가 공

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의 선별 능력을 위한 비판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를 배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었고, 최종 목표는 이를 통한 ‘민주

시민의 소양을 강화’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었다.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문헌들이 앞에 

제시한 요소들 중 두 가지 혹은 전체를 논하고 있었으며, 비록 개념을 정의

하는 데 모든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지는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

용을 통해 위에 언급한 1∼3차 목표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선행 연구 검토와 기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

은 기초적인 학습 단계를 도출하였고, 이 내용은 한국형 뉴스 리터러시 교

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단계: 뉴스 자체에 대한 지식, 뉴스의 이해·분석·적용·종합·평

가를 위한 지적인 기술(intellectual skill) 습득

∙ 2단계: 뉴스의 본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21세기 뉴스 소비자

의 역할, 뉴스 생산 과정에 관련된 역할에 대한 이해, 저널리즘에 대

한 비판적인 태도, 뉴스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 언론의 역

할과 책임, 민주 시민으로서 뉴스 수용자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 이해 

∙ 3단계: 뉴스 수용자로서 습득한 지식을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용, 뉴

스의 다양한 활용, 책임감 있는 메시지 생산 및 공유

정리하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목표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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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해

정의, 기능, 

필요성, 가치

뉴스생산 과정 이해

뉴스 제작과정, 언론사의 

재원구조, 뉴스보도 원칙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뉴스생태계 구조,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뉴스소비 변화, 뉴스이용의 개인화 

뉴스 활용

정보 분별력에 기초한 효율적 

정보 탐색 및 분류·정리, 

뉴스를 통한 관심사 확장과 

민주시민 교양 학습

뉴스생비자 

역할, 책임, 권리

<그림 2-4>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영역 및 핵심 구성 요소들

높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뉴

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사람은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뉴스 생산 구조와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가 형성돼 뉴스 정보에 대한 비판

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뉴스를 선택하고 그 신뢰도를 평가하

는 데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1차적). 나아가 뉴스가 가진 사회적인 

책무와 역할, 중요성을 인지하고, 뉴스가 전달하는 정보의 오류와 왜곡 가

능성을 이해하며, 뉴스 수용자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과 의무,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2차적). 최종적으로, 이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뉴

스 소비와 생산, 공유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 이슈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하게 된다(3차적). 

이상 살펴본 기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리해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을 이루는 영역들과 그 핵심적 구성 요소들을 범주화해 도식

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2-4>와 같은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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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1.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배경

지식이나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현

대사회가 지닌 대표적 특성 중 하나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살아가

는 사람들에게는 정보와 지식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

석·평가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세계 각국

은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 및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교육 정책에서 핵심 과제로 수립하고 그 실

행에 힘쓰고 있다. 북미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호주 등지에서는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국가 교육과정의 편재 안에서 비중 있게 다룬다. 대표

적으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집권기였던 2000년 21세기에 필요한 역량

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 능력, 멀티미디어 소통 능력

을 교과목 전반에 걸쳐 구현하고자 공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또 다른 예

로, 호주에서도 공통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일반 역량으로 리터러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아닌데, 교육 체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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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

개인적 역량 자기관리 능력, 기초 학습 능력, 진로 개발 능력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능력, 시민 의식, 국제사회·문화 이해, 대인관계 능력

학습역량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능력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공통 
핵심역랑

자기관리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심미적 감성 능력

국어과 
교과역량

자기성찰·계발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화 향유 능력

사회과 
교과역량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

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 교육과정 체계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도출해 제시한 것임.

<표 3-1>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서 지식 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한 능력

을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으로 대거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2015 문·이

과 통합형 교육과정(이하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칭)에 창의 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교과 공통 핵심 역량으로 ‘자기관리 능력’, ‘창의·융

합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심미적 감

성 능력’이 제시되었다. 이에 기초해 국어과에서는 ‘자기성찰·계발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

력’, ‘문화 향유 능력’을, 사회과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교과 역량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한 핵

심 역량이 강조된 바 있다. 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처럼 핵심 역량이 전

면에 부각되며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제안된 것은 아니지만, 2009 개정 교

육과정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교육에서 길러야 할 핵심

역량 10가지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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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사회적 역량으로 ‘의사소통 능력’, ‘시민 의식’, ‘국제사회·문화 이

해’, ‘대인관계 능력’이, 학습 역량으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

리 능력’이 제안되었다.

뉴스는 현대사회에서 유통되는 대표적인 대중 정보 유형이며, 특히 민

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수인 (정치를 포함한) 

공적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정

보이기도 하다. 뉴스를 분별 있게 선택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능동

적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그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능력을 의미하는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2009, 2015 개정 교육과

정에 포함된 대다수 핵심 역량의 함양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궁

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해당하고,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은 뉴

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이며, 이 외에도 의

사소통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비롯한 여러 역량

들이 뉴스 리터러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 개

정 교육과정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 38개7)가 포함돼 있는데, 이 중에는 ‘민

주시민 교육’과 ‘미디어교육’이 포함돼 있다. 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은 교

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

록 하고 있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해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뉴

스 리터러시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과 미디어교육이 결합된 형태이며, 이 

외에도 소비자(뉴스 소비 관련), 정보화 및 정보윤리, 지적재산권을 함께 

7) 민주시민, 인성, 환경, 경제, 에너지, 근로정신 함양, 보건, 안전, 성, 소비자, 진로, 통일, 

한국 정체성, 국제 이해, 해양, 정보화 및 정보 윤리, 반부패, 물 보호, 지속가능 발전, 양성 

평등, 장애인 이해, 인권, 안전·재해 대비, 저출산·고령화 대비, 여가 활용, 호국·보훈, 효도·

경로·전통윤리, 아동·청소년 보호, 다문화, 문화 예술, 농업·농촌 이해, 지적재산권, 미디어, 

의사소통·토론 중심, 논술, 한국 문화사, 한자, 녹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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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 체계 세부 내용(성취 기준) 사례

초등·중등 

국어

(공통교육

과정)

지식, 기능, 태도, 실제의 4

영역 중 실제 부분에 ‘듣

기·말하기와 매체’, ‘읽기

와 매체’, ‘쓰기와 매체’, ‘다

양한 매체와 국어자료’, ‘다

양한 매체와 문학’ 항목이 

있음.

∙ [초등학교 5∼6학년군 듣기·말하기] 뉴스를 듣고 자신

의 의견을 말한다.

∙ [초등학교 5∼6학년군 쓰기]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

용을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

∙ [중학교 1∼3학년군 읽기]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 [중학교 1∼3학년군 쓰기]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표 3-2> 2009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의 뉴스 리터리시 관련 교육 내용

다루는 교육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

에서 요구되는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제시된 시민 의식, 공동체 의식,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함양하는 데는 뉴스 리터러시 및 미디어교육이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미디어 리터러시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다

뤄지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뉴스 및 뉴스 매체와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으며, 그 결과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뉴스’가 직접적으로 등장한 경우는 초등학

교 5∼6학년군 국어과 ‘듣기·말하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 리

터러시에서 다루는 영역을 ‘미디어’로 확장해 보면, 여러 국어과 과목들의 

성취 기준에 ‘매체’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몇몇 사례

를 제외하면 미디어가 대체로 자료를 찾고 활용하는 수단의 의미를 띠고 

있을 뿐 미디어나 뉴스에 대한 교양 교육에 해당하거나 뉴스 그 자체에 초

점을 둔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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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내용 체계 세부 내용(성취 기준) 사례

고등국어Ⅰ

(선택교육

과정)

‘뉴스’나 ‘매체’가 직접 언급

돼 있지 않음.

∙ [작문]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

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고등국어Ⅱ

(선택교육

과정)

화법에 ‘매체 자료의 활용’, 

독서에 ‘매체 자료의 분석

과 비판적 태도’, 작문에 ‘매

체의 특성과 글쓰기 원리’

가 포함돼 있음.

∙ [화법]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듣기의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이해하고, 상대

의 주장을 평가하며 듣는다.

∙ [화법] 매체 자료의 유형과 기능을 이해하고,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 [독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

며 읽는다.

∙ [작문]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과 연관된 매체의 효과

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감 

있게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한다.

고등 

화법과 

작문

정보 전달에 ‘정보 해석과 

매체 활용’이 포함돼 있음.

∙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시각 자료를 해석하여 핵심 정보

로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선별하여 글을 쓴다.

고등 

독서와 

문법

‘뉴스’나 ‘매체’가 직접 언급

돼 있지 않음.

∙ [독서의 방법] (광고문, 정치담화문, 시사평론, 신문기사 

등의 글에서)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 [독서의 실제와 국어 자료의 탐구] 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읽는다.

∙ [국어 자료의 탐구] 다매체 사회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경

로를 통해 독서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활용한다.

고등 문학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문

학과 매체’ 항목이 있음.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표현 방

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를 현대 지식정보 사회의 인재가 갖

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특히 정보 처리 및 활용 능력 측면에서) 중 하나

로 간주하고, 뉴스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 제

공함으로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핵심 역량 신장에 실질적으

로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커리큘럼을 활용해 교육할 경우 시민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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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건전하고 참여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1장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은 중등교육과정(중·고등학교)과 고등교육과정(대학교)에서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따라서 중등교육용 커리큘럼 시안과 대학 강좌

용 강의 계획 시안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초등교육 수준에 맞는 시안을 만

들지 않은 이유는 연구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시

작할 적절한 시기가 중등교육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첫째,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읽기·쓰기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해 뉴스

를 학습과정에서 제재로 활용하는 교육은 권장되지만, 뉴스의 본질 및 뉴

스 생태계, 뉴스의 사회적 의미·기능과 같이 뉴스 및 뉴스미디어 자체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둘째, 뉴스 리터러

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들 또한 중·고등학교가 관련 교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제안하고 있다(예: Klibanoff, 2012; 

Powers, 2010). 이들은 (꼭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중등교육과정

에 뉴스 리터러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곧 ‘대중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 대상이 자연스럽게 전체 

인구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뉴스 리

터러시 교육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도 주교육 대상이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이라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상징

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관 두 곳에서 각각 중·고등학생(뉴스 리터러시 프

로젝트)과 대학생 및 교사·언론인(스토니브룩대학의 뉴스 리터러시 센

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뉴스의 본질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건전한 뉴스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이것이 꾸준히 지속되도

록 하려면 청소년기 동안의 경험 및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다. 최신 사례 중 20∼30대 청년층의 뉴스 콘텐츠 이용 양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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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분석한 심미선과 송현주·김유정(2015)

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논술 시험이나 취업 준비 등 당장의 필요에 의해 뉴

스를 보기 시작하는 청년·청소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돼 30대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뉴스

보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정된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초등학교에서는 뉴스를 접하는 습관을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 중학교에

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2. 교육과정 개발 과정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앞장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문헌 및 자료를 검토·분석 및 종합해서 영역

(대단원), 하위 영역(중단원), 교육목표, 성취기준, 내용요소 등을 대략적

으로 추출한 교육과정 초안을 연구진이 준비했다. 그 후 자문회의를 총 6

차례 갖고 교육과정 구성을 보완 및 정교화해 나갔다. 자문단은 자문회의

에 참석해 1차적으로 구두로 의견을 주고, 자신이 발언했던 내용과 추가

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다음 자문회의 전까지 서면 의견서를 연구진에게 

전달했다. 자문회의가 한 차례씩 끝날 때마다 연구진이 자문단 의견을 반

영해 커리큘럼을 수정하고, 다음 자문단 회의에서 업데이트된 구성안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8)  

자문회의는 총 3단계로 진행됐는데, 1단계(1∼3차)는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 과정으로, 9명의 자문단 모두가 참여해 교육과정 구성과 방향성에 

8) 자문회의에서 교육과정 구성 외에, 다음 장에서 다루는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데도 일부 시간을 할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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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비고

교사

원기중 신광여고 국어과, 신문방송학 석사

강용철 경희여중 국어과,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다수 집필

박한철 덕성여고 사회과,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다수 집필

기자 최상희 경향신문/인하대학교
교육학박사, 겸임교수, NIE 전문

(관련 교재 다수 집필)

학자

최지향 이화여자대학교 저널리즘 전공, 기자 경력

김성해 대구대학교 저널리즘 전공, 언론재단 연구위원 경력

이숙정 중앙대학교 청소년 연구

미디어교육 강사
김현경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경력 13년

조진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경력 12년

주: 자문단 중 성명에 배경색이 들어간 4인은 2단계 자문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며, 그중 배경색이 더 

짙은 교사 2인은 마지막 3단계 자문회의까지 참여했음. 배경색이 없는 5인의 자문단은 1단계 

회의까지만 참여했음.

<표 3-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2단계(4∼5차)는 자문단 중 미디어교육 

관련 교재 집필 경험이 풍부한 교사 2인(각각 중학교 국어과와 고등학교 

사회과)과 언론인 출신 교수 1인, 현직 언론인이면서 교육학 분야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기자 1인, 이렇게 네 사람으로 자문단을 간추려서 교육과

정의 세부적 조율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 6차 회의에서는 2단계

에 참여했던 자문단 중 교사 2인이 커리큘럼에 쓰인 단어나 문장 등의 표

현을 다듬고, 언론학 분야 비전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 등이 있는지

를 검토했다. 3단계 자문회의까지 모두 참여한 두 명의 교사는 이후에 연

구진이 집필한 교육과정 개발 배경, 내용 해설 및 유의 사항 부분의 원고를 

추가로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개발 및 정교화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

성한 자문단의 대략적인 정보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자문단을 선정하



0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87

는 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적용하고자 했다. 첫째,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언론학 분야 학자,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언론인 등 가능하

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둘째, 교사의 경우 미디어

교육 관련 경험 및 활동이 풍부한 사람을 섭외한다. 셋째, 연구진 3인(책임 

및 공동연구원) 모두가 언론학·커뮤니케이션학 분야 전공자인 만큼, 학

자들은 뉴스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되 연구진과 세부 전공 및 이력에

서 중복이 적은 사람을 선택한다. 넷째, 언론인도 NIE나 미디어교육 관련 

경험이 일정 정도 있는 사람을 찾는다. 다섯째, 미디어교육 강사는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사람을 섭외한다.

이상의 요건들을 기준으로 먼저 3배수 정도의 자문단 후보군 명단을 

만들었다. 언론학자들은 연구진이 아이디어 회의를 열어 후보를 결정했

고, 교사와 미디어교육 강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팀 실무자들

에게서 후보를 추천받았다. 현직 언론인 자문단 후보에는 NIE 관련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여러 경로로 찾아 후보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구성

된 자문단 후보들을 놓고 연구진이 회의를 거쳐 전문성, 후보 간 유사성 등

을 고려해 9명을 최종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과목군 또한 뉴스 리터러시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회과와 국어과 담

당 교사를 구분해 섭외했다. 학자들 3인은 모두 뉴스와 관련된 전공이라

는 공통점이 있는 대신, 각각 언론인 출신, 언론재단 연구위원 출신(미디

어교육 및 뉴스 리터러시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 청소년 연구 전문이라

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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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 시안

1) 총괄 목표와 핵심 성취 기준

앞장에서 관련 문헌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검토한 결과, 뉴스 리터러시 교

육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핵심 목표는 ‘시민성’ 함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 지향

점을 시민성 함양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시민성이란 구체적으

로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 자질

로 풀이되는 시민성은 시민의 자격 및 품격을 지칭하며, 시민으로서 권리

와 의무 이행을 전제한다(정문성 외, 2008). 그런데 시민성의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가 가능하다. 

김우미(2009)에 따르면, 사회과 교육에서 추구해 온 시민성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좋은 시민(good citizen)’으로,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상

을 추구하고 애국심, 시민 의식과 같은 가치가 강조된다는 것이 특징적이

다. 둘째 ‘현명한 시민(informed citizen)’의 경우 시민의 지적 능력 및 지식

습득이 핵심이 되며, 사회과학적인 지식이나 탐구방법을 활용한 문제 해

결을 중시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시민(rational citizen)’은 성찰적 자세

와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적이고 숙의적인 소통

을 중요시한다. 조금 단순화해 정리하면, 이러한 세 가지 접근은 시민성의 

차원들 중 각각 가치·태도, 지식, 기능 측면에 중심을 둔 것이라 볼 수 있

다. 지식, 기능, 태도는 교육에서 모두 중요한 차원인 만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뉴스 리터

러시 교육은 일반적인 사회과 교과목들과는 달리 ‘뉴스’라는 공공적 정보

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식과 기능 측면에서는 시민성이

라는 일반적 개념보다는 뉴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학습목표가 필요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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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목표

- 뉴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뉴스를 현명하게 소비(및 생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사회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의 태도를 갖는다.

∙ 핵심 성취 기준

- 뉴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을 지닌다.

- 뉴스와 미디어 정보 속에 담긴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뉴스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뉴스 유통·생산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 민주시민으로서 뉴스가 다루는 사회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라 판단된다.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태도 차원에

서 ‘참여적(participating)’이고 ‘관여적(engaging)’인 시민상 구현을 목표

로 한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총괄 학습

목표를 “뉴스의 본질을 이해하고(지식 차원) 뉴스를 현명하게 소비(및 생

산)하며(기능 차원), 이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사회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의 태도를 갖는다(태도 차원)”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

라 총 4개의 핵심 성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뉴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을 지닌다”, 둘째 “뉴스와 

미디어 정보 속에 담긴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셋째 “뉴

스 소비자로서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뉴스 유통·생산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 뉴스가 다루는 사회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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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조직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계속성

(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이 대표적이다(정현

선·옥현진, 2010). 계속성은 중요한 요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

도록 해당 요소를 시간차를 두고 여러 차례 배치하는 것이다. 계열성은 단

순 반복을 넘어서서 시간이 흐를수록 수준이 높아지며 내용이 넓고 깊어지

게끔 단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통합성은 한 교과의 내

용 요소들이 다른 교과의 것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타 교과에서 학습한 요

소들을 교과 내용에 반영하거나 반대로 해당 교과의 내용 요소를 학습하면 

타 교과에 적용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다. 뉴스 리터러시는 사회과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어과와도 연관성이 높은 범교과적 성향

을 띤다는 점에서, 내용을 조직하는 데 적어도 통합성 요인은 일부러 신경 

써서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두 요인들은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했다.

내용 체계를 조직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영역

들을 선행 연구 및 기존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 추출하였다. 뉴스 이

해,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뉴스 활용,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이렇

게 총 4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교육과정의 대단원에 해당한다. 

영역의 순서를 구성하는 데 계열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 뉴스 자체

를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단원 1에서 출발해 뉴스가 생산·유통·

소비되는 전체 지형을 의미하는 뉴스 생태계, 그리고 이용자들과 뉴스 콘

텐츠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뉴스 미디어에 대한 이해에 관한 대단원 2, 뉴

스의 내용과 뉴스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대단원 3, 끝

으로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 뉴스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인 대단원 4로 이어진다.

각 영역을 통해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개념과 지식, 지녀야 할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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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핵심 내용 요소 길러야 할 능력

뉴스 이해

∙ 뉴스의 정의

∙ 뉴스의 필요성

∙ 뉴스 가치

∙ 뉴스 생산 과정

∙ 뉴스 보도 원칙

∙ 뉴스의 정의 파악하기

∙ 뉴스의 필요성 인식하기

∙ 뉴스를 (안)보는 이유 조사하기

∙ 뉴스 가치 설명하기

∙ 뉴스와 유사 정보 구별하기

∙ 뉴스 생산 과정 조사하기

∙ 뉴스 보도 원칙 설명하기

∙ 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하기

∙ 뉴스의 품질 평가하기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 뉴스 생태계 구조

∙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 뉴스 소비 심리

∙ 뉴스 이용의 개인화

∙ 뉴스 생태계 구조 파악하기

∙ 뉴스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인식하기

∙ 인터넷이 뉴스 생태계에 미친 영향 설명하기

∙ 포털·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성찰하기

∙ ‘많이 보는 뉴스’와 ‘필요한 뉴스’ 비교하기

∙ ‘낚시성’ 제목의 기사 분별하기

∙ 뉴스 이용의 개인화 원인 분석하기

∙ 선택적 뉴스 노출 직접 관찰하기

뉴스 활용

∙ 뉴스와 내 관심사

∙ 뉴스와 내 미래

∙ 뉴스로 보는 사회

∙ 뉴스로 보는 세계

∙ 제한 시간 내 효율적 정보 탐색하기 

∙ 탐색 정보의 사실성 확인·판단하기

∙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분류·정리하기

∙ 뉴스를 통해 관심사 확장하기

∙ 뉴스를 통해 진로 탐색하기

∙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 참여하기

∙ 글로벌 이슈로 관심 분야를 확장하고 참여 방법 모색하기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 일반 시민의 뉴스생산 

참여

∙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 뉴스와 개인의 권리

∙ 언론인과 일반 시민 작성 뉴스 비교하기

∙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에서 드러난 문제점 성찰하기

∙ 뉴스 저작권 인식하기

∙ 댓글 예절 탐구하기

∙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 조사·분류하기

∙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토의하기

∙ 언론 피해 구제 절차 조사하기

<표 3-4> 대단원별 핵심 내용 요소와 길러야 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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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 요소들을 3∼5개 뽑아냈다. 이들을 내용상의 

계열성을 고려해 순서를 배치하고 각 대단원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

다. 첫째 대단원인 ‘뉴스 이해’에는 뉴스의 정의, 뉴스의 필요성, 뉴스 가치

(news value), 뉴스 생산 과정, 뉴스 보도 원칙이라는 5개 하위 영역이 포

함되고, 대단원 2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의 이해’는 뉴스 생태계 구조, 인터

넷과 뉴스 생태계, 뉴스 소비 심리, 뉴스 이용의 개인화를 하위 영역으로 

두고 있다. 대단원 3 ‘뉴스 활용’은 뉴스에서 내 관심사를 찾는 것에서 시작

해 나의 미래(진로), 우리 사회, 세계로 그 차원을 확장하는 순서로 구성돼 

있으며, 마지막 단원인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일반 시민의 뉴스 생

산 참여,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뉴스와 개인의 권리라는 4개 요소를 포함

하고 있다. 

<표 3-4>에 제시된 ‘길러야 할 능력’은 각 영역별로 핵심 내용 요소들을 

학습했을 때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관련 능력을 기능 중심

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를테면 ‘뉴스 이해’ 단원을 학습하면서는 뉴스의 정

의 파악, 뉴스의 필요성 인식, 뉴스를 (안)보는 이유 조사, 뉴스 가치 설명, 

뉴스와 유사 정보 구별, 뉴스 생산 과정 조사, 뉴스 보도 원칙 설명, 좋은 뉴

스의 조건 토의, 뉴스의 품질 평가라는 뉴스 리터러시 능력을 길러야 하며, 

또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3) 교육과정 시안 내용 - 학습목표, 내용요소, 학습활동 예시

이상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조직에서 ‘계열화’ 작업이었다면, 이하 내용

은 ‘범주화’ 및 ‘세분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각 대단원별 핵심 

내용 요소를 중단원으로 설정하고, 해당 중단원 주제를 학습하면서 습득

해야 할 개념 및 지식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 요소들을 3∼4개씩 추출

하였다. 이러한 지식 습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학습목표를 기능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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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태도 차원에서 수립하였으며, 학습목표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편이

자 학습과정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세부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학습활동들

을 예시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범주화해서 구성함에 있어 내용요소들의 

계열성뿐만 아니라 계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뉴스 리터

러시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시민성 함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직

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요소로서 두 번째 중단원인 ‘뉴스의 필요성’에 ‘민주

주의와 뉴스’를, 열한 번째 중단원 ‘뉴스로 보는 사회’에 ‘뉴스를 통한 사회

문제 인식’ 및 ‘뉴스와 사회참여’를 포함시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적이고 관여적인 시민의 태도를 갖추는 데 기여코

자 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총 16개의 중단원을 지식(내용

요소), 기능 및 태도(학습목표 및 학습활동) 차원에서 범주화해 구성한 뉴

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시안을 완성했으며, 그 결과물은 <표 3-5>에 제시

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총 17주로 구성된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한 주에 

한 단원씩 진도가 나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

제 선택 프로그램 34차시, 혹은 블록수업 17차시에서 주 2시간 혹은 축약

해서 1시간씩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17주에서 남은 한 주는 한 학기 동

안의 수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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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의 

정의

∙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이용

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뉴스의 정의

∙ 뉴스 이용실태

∙ 뉴스 주제와 형

식의 다양성

∙ 내가 생각하는 ‘뉴스’가 무엇인지 글과 그림으

로 표현해보기

∙ 토의법, 연상법으로 확인해보는 뉴스에 관한 다

양한 경험들(내가 뉴스를 보는/안보는 이유, 뉴

스를 접하는 방식, 뉴스를 통해 얻게 되는 것, 기

억에 남는 뉴스 등)

∙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뉴스 체험해

보고 느낌 말하기

2.

뉴스의 

필요성

∙ 뉴스를 내 삶과 연결해

서 파악할 수 있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

스가 지니는 가치를 설

명할 수 있다.

∙ 내 삶과 뉴스의 

관계

∙ 뉴스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

∙ 민주주의와 뉴

스

∙ 뉴스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 이슈 찾

아보기

∙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이유와 안 보는 이유를 조

사해보기

∙ 뉴스가 없는 세상을 가정해보고 그곳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하기

3. 

뉴스

가치

∙ 뉴스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뉴스와 

뉴스유사정보를 분별

할 수 있다.

∙ 사람들이 같은 뉴스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

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뉴스가치

∙ 뉴스유사정보

∙ 이용자 편향에 

따른 뉴스 수용

∙ 뉴스와 뉴스유사정보 구별하기

∙ 같은 주제로 뉴스와 뉴스유사정보 메시지 각각 

만들어보기

∙ 뉴스가치에 따라 신문1면(혹은 방송사 메인뉴

스, 포털뉴스 메인페이지) 구성하기

∙ 뉴스기사의 핵심을 파악하고 다른 모둠과 비교

하기

4. 

뉴스

생산 

과정

∙ 뉴스가 생산되는 일련

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미디어의 특성이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뉴스생산 과정

∙ 언론사의 수익

구조와 뉴스생

산

∙ 미디어의 특성

에 따른 뉴스 구

성

∙ 기자와의 대화(혹은 ‘언론사의 하루’)를 통해 기

자의 역할과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파악하기

∙ 동일한 이슈를 다룬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가능

한 한 많이 검색해서 유사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 수익구조 유형이 서로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내

용 비교분석해보기 

∙ 글만 있는 뉴스와 시각자료(사진/동영상)가 함

께 있는 뉴스를 차례로 보고 차이점 말해보기

5. 

뉴스

보도 

원칙

∙ 바람직한 뉴스가 추구

해야 할 기준들을 설명

할 수 있다.

∙ 뉴스 내용을 평가해 좋

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

스를 분별할 수 있다.

∙ 뉴스의 규범적 

원칙

∙ 객관주의 저널

리즘의 내용과 

그 문제점

∙ 탐사보도

∙ 주어진 뉴스기사들 가운데 가장 좋은 뉴스와 가

장 좋지 않은 뉴스를 각각 1개씩 뽑아서 그 이유

말해보기

∙ 객관적인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에 대해 토론하

기

∙ 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하기

∙ 뉴스의 품질 평가하기(정보원 평가 포함)

∙ 좋은 탐사보도 기사를 찾아서 그것이 왜 훌륭한

기사인지 소개하기

<표 3-5>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시안

Ⅰ. 뉴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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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스

생태계 

구조

∙ 뉴스생태계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

서 플랫폼이 차지

하는 위상과 역할

을 설명할 수 있다.

∙ 어뷰징 기사를 능동

적으로 분별하여 이

용하는 태도를 가진

다.

∙ 뉴스생태계 구조

∙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 

어뷰징

∙ 뉴스매체로서 인터넷포털, SNS 같은 새로운

플랫폼과 언론사(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아내기  

∙ 같은 기사가 PC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에서

얼마나 다른 형식으로 제시되는지 비교해 차

이점 찾아내기

∙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로써 기사를 어뷰징한

사례를 찾아보고 유사성 비교하기

∙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가 필요한지에 대해 토

론하기

7. 

인터넷

과 뉴스

생태계

∙ 인터넷의 등장이 가

져온 뉴스생태계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인터넷 시대에 뉴스

이용자의 역할 변화

를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의 양적 확대

∙ 전통 뉴스매체와 

인터넷 뉴스매체

의 차이

∙ ‘가벼운’ 뉴스소비 

증가

∙ 뉴스이용자의 역

할과 위상 변화

∙ 종이신문과 언론사닷컴의 기사 양과 배치 방

식 비교해서 차이점 말해보기

∙ 종이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과 모바일이나 PC

를 통해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의 뉴스 이용 비

교해보기

∙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 중 어떤 원칙이 더

중요한지 토론하기

∙ 포털과 모바일 중심의 ‘가벼운’ 뉴스소비가 가

져온 문제점에 대해 생각 나누기

∙ 뉴스이용자들이 뉴스생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8. 

뉴스

소비 

심리

∙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의 차이

를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 연성뉴스와 경성뉴

스를 균형 있게 소비

하는 태도를 가진다.

∙ 포털과 SNS의 

뉴스 편집

∙ 뉴스 제목의 중

요성 확대와 ‘낚

시성’ 제목 문제

∙ 사람들이 좋아하

는 뉴스(연성뉴

스)와 사람들에

게 필요한 뉴스

(경성뉴스)

∙ 포털에서 여러 형태로 추천된 뉴스를 찾아서 

내 관심사와 일치도 비교해보기

∙ 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 상상해본 후 실제 기사

내용과 비교해보기

∙ 기사 내용 보고 제목 뽑아보기

∙ ‘낚시성’ 제목이 붙은 기사 찾아서 올바른 제

목 붙여보기

∙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기사를 각각 찾아서 무

엇이 다른지 비교해보기

9. 

뉴스

이용의 

개인화

∙ 뉴스이용의 개인화 

원인을 현재의 뉴

스환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뉴스이용의 개인화 

현상이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

할 수 있다.

∙ 개인 맞춤형 뉴

스서비스

∙ 뉴스 큐레이션

∙ 선택적 뉴스노출

∙ 자신과 모둠의 SNS 타임라인을 비교해보고 

SNS 뉴스의 특성 파악하기

∙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하나를 이용해보고 포

털뉴스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기

∙ 하나의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쓴 기

사들 중 각자 마음에 드는 기사를 선택해보고

그 이유를 말하기(태도, 입장 등에 따라 기사

선택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

∙ 뉴스이용이 점차 개인화 되는 것이 사회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기

Ⅱ.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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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뉴스와 

내 

관심사

∙ 뉴스를 통해 관심

사의 깊이와 넓이

를 확장하려는 태

도를 가진다.

∙ 효율적 정보 

서치 및 스크

랩 기술

∙ 정보 탐색에

서 사실확인

의 중요성과 

방법

∙ 검색된 정보

의 분류와 정

리

∙ 뉴스를 활

용한 관심

사 확장

∙ 관심분야 선정 후 자신이 필요한 양

질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가능한 형태

로 정리해보기

∙ 주어진 키워드에 대해 뉴스를 검색, 

스크랩하여 강사가 제시한 질문에 

답하기

∙ 평소 관심이 적었던 영역에 관련된 

양질의 기사를 선택해서 읽고, 배운 

것을 요약하기

11. 

뉴스와 

내 미래

∙ 뉴스를 통해 진로

에 대해 생각해보

고 관련 정보들을 

깊이 있게 탐색하

는 태도를 가진다.

∙ 뉴스를 활

용한 진로

탐색

∙ 평소 흥미를 갖고 있는 직업, 그와 관

련된 업체나 그 직업 종사자에 관한 

뉴스를 찾아서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

하기

∙ 롤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선택해 자

료를 모아 스크랩하고, 롤모델로 삼

은 이유 이야기하기

∙ 뉴스에서 전공분야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서 분류 및 정리해보기

12. 

뉴스로 

보는 

사회

∙ 내가 살고 있는 사

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사

회이슈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자

세를 갖는다.

∙ 뉴스를 통

한 사회 이

슈 인식

∙ 뉴스와 사

회 참여

∙ 뉴스에서 지역사회의 이슈를 찾아 친

구들에게 소개하기

∙ 뉴스기사에 제시된 갈등을 담은 사회

이슈에 대한 해결책 평가하기

∙ 뉴스에 나타난 공인(정치인, 공무원)

의 모습을 찾아내고 평가하기

∙ 뉴스에 나타난 우리나라 정치·사회 

제도에 대해 공부한 후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13. 

뉴스로 

보는 

세계

∙ 인류가 함께 해결

해야 할 각종 글로

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시

민(global citizen)

으로서의 바람직

한 의식을 가진다. 

∙ 뉴스와 글

로벌 이슈

∙ 신문의 국제면 혹은 인터넷 뉴스사이

트의 국제 섹션에서 기사별 대상국, 

주제, 공급원을 찾아서 집계해보기

∙ 뉴스를 통해 환경, 빈부격차, 에너지,

전쟁과 테러 등 전지구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구

체적인 사례 찾아보고 참여방법 생각

해보기

∙ 범지구적 참여를 이끌어낸 캠페인 사

례에 관한 정보를 찾아 성공 이유 분

석하기

Ⅲ. 뉴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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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 일반시민들의 뉴스생

산 참여 확대가 주는 

사회적 의미와 장단

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소극적 뉴스소비자에

서 벗어나 적극적 뉴

스참여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소양을 함

양하려는 태도를 가진

다.

∙ 시민참여 저널리

즘

∙ 일반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확대

∙ 뉴스 공유 및 전

파의 일상화

∙ 일반시민이 쓴 뉴스(블로그, SNS 등)를 찾

아서 평가하고 전문 언론인이 작성한 기사

와 차이점 비교하기

∙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가지는 장점과 위험

성에 대해서 의견 나누기

∙ SNS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서 정정된(혹은 되지 못한) 경우를 찾아보기

∙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뉴스를 공유하고 

타인과 토론하기

15.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 뉴스의 이용, 공유, 전

파, 생산 과정에서 책

임과 예절을 익히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

다.

∙ 뉴스 공유/전파/

작성 전 사실확

인의 중요성

∙ 뉴스 저작권

∙ 뉴스댓글 예절

∙ 뉴스를 2차적으로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

을 보고 저작권 준수 여부를 판단해보기

∙ 뉴스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사례(기사전문 

게재 등)와 잘 지킨 사례 찾아보기

∙ 악플과 좋은 댓글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토론해보고, 각각의 사례들을 찾아보

기

∙ 악플 때문에 생긴 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유형별로 특징 파악하기

∙ 책임 있는 뉴스생비자로서 뉴스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보기

16. 

뉴스와 

개인의 

권리

∙ 뉴스에서 어떻게 개인

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뉴스로부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을 설명할 수 있다.

∙ 뉴스상에서 개인

정보/프라이버

시 침해

∙ 개인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기자

윤리강령, 재난

보도준칙 등

∙ 권리 침해 시 대처

방안: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

∙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사례 찾아보기

∙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서로 충돌

하는지에 대해 생각 나누기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언론피해 유

형 및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 찾아서 내용 정

리해보기

Ⅳ.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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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사 및 교재 개발자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 해설 및 유의 사항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과정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재를 개

발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내용 해설을 제공하고,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

고자 한다. 내용에 대한 해설은 중단원별로 이뤄졌으며, 교육과정에 포함

된 학습목표, 내용 요소, 학습활동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은 대단원 단위로 구성해 각 대단원에 포함

된 중단원별 내용 해설이 끝나는 위치에 배치했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은 대단원이나 중단원이 아닌 전체 교육과정용으로 고안했고, 4개 대단원

의 내용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다음에 따로 소절로 구성했다. 각 중단원별 

내용 해설에 포함된 개념이나 용어는 목록만 제시하고(내용 설명이 위치

한 페이지 번호 포함),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

해) 소개와 함께 뒤에 독립된 절로 배치했다. 

(1)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내용 해설 

Ⅰ. 대단원 1: 뉴스 이해

1. 뉴스의 정의

∙ 학습목표: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요소: 뉴스의 정의, 뉴스 이용실태, 뉴스 주제와 형식의 다양성

이 단원은 본 학습이 시작되기 전 준비단계로, 학생들이 뉴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고정관념(딱딱함, 무거움, 진지함, 엄숙함, 재미없음 등)을 

깨고 뉴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를 북돋아주려는 목적에서 구성

되었다. 

우선 ‘뉴스’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뉴스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습활동 예시로 제시돼 있듯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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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개념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친구들과 비교하는 등의 경험

을 통해 ‘뉴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에 뉴스라는 개념의 정의, 뉴스의 범위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뉴스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이때 ‘뉴스’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게 되

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스포츠와 같은 분야 말고도, 뉴스에는 아

주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둔다(이는 

‘뉴스의 정의’와도 ‘뉴스 주제의 다양성’과도 관련이 있음).

학습한 뉴스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과 친구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뉴

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사례 분석 중심의 토의 방식(생선가시토의법, 마

인드맵 등)으로써 알아보게 한다. 자신이 뉴스를 보는 혹은 보지 않는 이

유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후 청소년, 나아가 

일반 시민들이 뉴스를 얼마나,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현황을 알 수 있는 

최신 자료를 보여 주는 것으로 뉴스 이용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뉴스 주제와 형식의 다양성’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최신의 뉴스 

트렌드(뉴스 게임, 인터랙티브 뉴스, 로봇 저널리즘, 카드 뉴스 등)를 간략

히 소개해 주고 그중 일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뉴스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51∼155쪽) : ‘뉴스’에 대한 정의, ‘뉴스’의 주제 범위, 

뉴스 이용 실태, 뉴스 게임(news game), 인터랙티브 뉴스(interactive 

news), 로봇 저널리즘(robot journalism), 카드 뉴스(card news)

2. 뉴스의 필요성

∙ 학습목표

- 뉴스를 내 삶과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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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사회에서 뉴스가 지니는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내 삶과 뉴스의 관계, 뉴스의 사회적 중요성과 역할, 민주주

의와 뉴스

이 단원은 뉴스가 개인과 사회 둘 다에게 얼마나 필요한 정보 유형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구성되었다.

일차적으로, 뉴스가 자신의 삶과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하게 한다. 중·고등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

슈(예: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교폭력, 진학 및 진로)를 다룬 뉴스기사를 보

여 주고, 이러한 보도로 인해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에

서 나아가 관련 정책 마련 등 구체적인 변화가 발생한 정황을 보여 줄 필요

가 있다.9)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이슈를 뉴스 속에서 직접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관련성이 높은 문제들이 뉴스 보도에서 많

이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뉴스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사해 오도록 독려)에게 

뉴스를 보는 이유와 잘 보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게 하는 것은 수업 활동보

다는 과제 활동으로 더 적절하다. 뉴스가 어떤 필요와 목적 때문에 소비되

고 있는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뉴스가 개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인

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적으로 알고자 하며(정보 추구 욕구), 뉴스라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정보

가 그러한 환경 감시 기능에서 핵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9) 이러한 사례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 홍성일(2014)을 참조하

기 바란다. 오장풍 교사 사건(19∼24쪽)과 알바 잔혹사(26∼27쪽) 등이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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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시 외에 언론 및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들(감시견/제4부10), 

사회 통합, 상관조정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

주주의 사회에서 뉴스라는 ‘공적 정보’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

을 둔다. 즉, 우리 사회의 정치 제도인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특성상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 간접적

인 통치가 이뤄짐) 정치 및 정치인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또 제대로 제공받는 것이 필수이며,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언론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뉴스가 없는 세상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

론하는 것은 뉴스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해야 한다. 학생들의 뉴스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학습활동은 수업의 초반부보다는 뉴스의 필요성에 대한 학

습이 이뤄지고 난 후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55∼156쪽): 환경 감시 기능, 감시견 및 제4부, 사회 

통합 기능, 상관조정 기능

3. 뉴스 가치(news value)

∙ 학습목표

- 뉴스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를 분별할 수 

있다.

- 사람들이 같은 뉴스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 가치, 뉴스 유사 정보, 이용자 편향에 따른 뉴스 수용

10) 언론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은 제4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쓰이는 용

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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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을 통해서는 뉴스를 다른 정보 유형들과 구별되게 해 주는 뉴스 가

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를 유사 정보로부터 가려내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스 가치는 보통 뉴스 생산자들(언론

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뉴스 소비자들 또한 나름의 가치 체계를 바

탕으로 뉴스를 수용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같은 뉴스를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수많은 정보들 중 어떤 것이 뉴스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인들, 

즉 뉴스 가치를 구성하는 요인들로 뉴스의 보편적 가치 속성들(영향성, 시

의성, 저명성, 근접성, 신기성, 갈등성 등), 언론사 내부의 저널리즘적 판

단, 수용자에 대한 고려, 이윤과 경쟁 등에 관해 설명한다.

광고, 선전, 홍보, 보도 자료, 엔터테인먼트 정보, 비가공 정보 등 뉴스

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정보 장르들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면서 뉴스와 구

분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준다. 이를테면, 홍보 문건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홍보하려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뉴스기사, 홍보 자료, 보도 자료 등을 준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를 구별하

는 연습 기회를 갖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하나의 주제를 제시하고 뉴스

기사와 홍보성 문건의 메시지를 각각 짧게 작성해 보게 하는 것도 정보 분

별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보도와 광고·홍보의 경계가 점

차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티브 광고(native ad), 브랜드 저널리즘(brand journalism), 스폰서 

콘텐츠(sponsor content) 등의 사례를 찾아 보여 주면서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뉴스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한 것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성격이 매우 다른(주제 분야, 주요 관련 인물 등의 측면에서) 기사들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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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준비해 신문 1면 혹은 방송사 메인 뉴스나 포털 뉴스 메인 페이지를 구

성해 보는 실습을 권장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나온 결과물을 모둠과 비교

해보게 함으로써 개인마다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

음을 인지하게 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몇 개의 뉴스기사에 대한 핵심 내용을 

파악해 모둠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해 수용자 편향(audience bias) 개념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57∼159쪽): 뉴스 가치, 보도 자료,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 스폰서 콘텐츠, 수용자 편향

4. 뉴스 생산 과정

∙ 학습목표

- 뉴스가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미디어의 특성이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 생산 과정,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뉴스 생산,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뉴스 구성

 

이 단원은 언론(인)이 뉴스를 생산하는 세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뉴스에 더욱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직

업인으로서 언론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에서 구성되었다. 더

불어 언론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즉,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뉴스 생산)을 인식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뉴스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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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뉴스 생산 과정은 한마디로 ‘게이트키핑(gate-keeping)’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파악할 수 있도록 현직 

기자를 초청해 ‘기자의 하루 들여다보기’, 기자 초청이 어렵다면 언론사의 

하루 일정을 흥미롭게 구성해 보여 주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기자 초청

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언론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 몇 개를 사례로, 해당 

기사가 어떤 단계를 통해 최종 보도에 이르렀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들

려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게이트키핑을 이해하는 데는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에는 유력 정치 인사(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부 기관, 대기업 홍보 담당자와 같이 전통적으로 언론의 

주요한 정보원 역할을 해 온 주체들, 언론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

는 주요 광고주들 등이 포함된다.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주체들의 힘을 의식해 언론사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는 등 위축 효과

(chilling effect)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뉴스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건이 보도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뉴스 생산을 위해 언론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취재 관

행들(출입처 제도, 보도 자료, 뉴스통신사 활용)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게이트키핑 과정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뉴스의 

생산은 기사를 쓴 기자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취재기자와 데스크, 경

영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의사 결정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보도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동일한 이

슈를 다룬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을 가능한 한 많이 검색해서 유사점과 차

이점을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보도 방향이 같

거나 달라지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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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광고 수입

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언론사의 수익구조

가 보도, 나아가 광고 형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익구조에 따라 언론사들을 유형화해 보여 준 후(예: 수

신료 기반 공영방송 KBS, 민영방송 SBS, 신문방송 겸영 조선일보·TV조

선, 국민주 신문 한겨레, 협동조합 언론사 프레시안 등), 그중 대표적인 언

론사 몇 개를 선정해 이들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 보도한 기사들을 학생들

에게 주고 비교 분석해 보게 한다. 더불어 앞 단원에서 살펴본 광고·홍보

와 콘텐츠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예: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

즘, 스폰서 콘텐츠 등)이 언론사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악화된 광고수익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임을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뉴스 생산 과정에서 뉴스가 전달되는 매체(예: 텍스트 기반의 신문, 시

청각 매체인 TV 등)의 고유한 속성에 따라서 뉴스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고,11) 특히 시각 자료가 지니는 강력한 힘을 

학생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학습활동 사례로 제

시돼 있듯이, 텍스트와 더불어 사진, 동영상 같은 시각 자료가 함께 있는 

뉴스기사를 준비해 텍스트 부분을 먼저 보여 준 뒤 시각 자료를 순차적으

로 보게 하고, 두 조건의 차이를 비교해서 말하게 하는 활동이 추천할 만하

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다른 사람의 멘트를 통한 전달이 아닌 자신의 눈으

로 직접 보는 효과가 있는 만큼 흔히 진실에 더 가깝다고 인식되곤 하는데, 

이러한 점을 악용해 조작된 사진, 동영상으로 보도 내용을 왜곡한 사례를 

11) 홍성일(2014)은 TV와 신문의 매체적 특성에 따른 뉴스 구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

하였다.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는 화재 실상과 소방관의 분투 모습을 보여 주는 화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신문은 화재가 발생한 원인,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 집중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인 인터뷰를 기사화할 때 TV에서는 표정, 몸짓, 말투 등이 부각

될 여지가 많은데 비해, 신문은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데 주력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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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서 보여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60∼163쪽): 게이트키핑, 위축 효과, 출입처 제도, 뉴

스통신사, 데스크,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국민주 언론사, 협동조합 언론사

5. 뉴스 보도 원칙

∙ 학습목표

- 바람직한 뉴스가 추구해야 할 기준들을 설명할 수 있다.

- 뉴스 내용을 평가해 좋은 뉴스와 좋지 않은 뉴스를 분별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의 규범적 원칙,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내용과 그 문제

점, 탐사보도

이 단원을 통해서는 바람직한 뉴스 보도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차원의 가

치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뉴스기사의 내용을 평가해 좋은 뉴

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한다. 

이러한 규범적 원칙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안돼 왔으나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등이 대표적인 원칙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각각이 어떤 의

미인지를 간략히 소개해 주고, 해당 가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 기사와 그렇

지 않은 기사를 사례로 보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다. 

뉴스 보도의 규범적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포장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 채 몸을 사리는 전략적 선택에 해당하는 객

관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의 의미와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명확하

게 전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객관적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 토론하기, 좋은 뉴스의 조건 토의하기와 

같은 학습활동을 통해 규범적 뉴스 보도 원칙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몇 개의 뉴스기사들을 준비해 가장 좋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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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뉴스와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뉴스를 하나씩 선택해 그 이유

를 말해 보게 함으로써 보도 규범의 내용에 대한 이해에 더해 원칙의 실질

적인 적용 훈련 기회로 활용한다. 

뉴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는 앞서 제시된 규범적 원칙들 외에도 정보

원·취재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

다. 정보원 평가 기준들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준 후 이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 몇 개를 주고 정보원 평가를 포함한 

뉴스 품질 평가를 학생들 스스로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는 ‘시의성’이 중요한 정보 유형이라는 점에서 ‘속보성’의 가치가 

매우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를 위해서는 ‘심층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 언론사 간 속

보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심층 보도가 

선호되고 있지 않으나, 뉴스의 품질 측면에서 보면 심층성을 갖춘 보도야

말로 바람직한 보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심층 보도의 대표적인 형태로

서 ‘탐사보도’를 사례와 함께 소개하되, 특히 이러한 탐사보도가 세상을 어

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 주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로 하여금 품질 높

은 탐사보도 기사를 직접 찾아 그것이 왜 훌륭한 기사인지를 소개하게 하

는 것도 탐사보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 (163∼165쪽): 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객관

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 정보원 평가 기준, 탐사보도

<대단원 1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1은 뉴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다소 생

소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개념이 많이 등장하고 다른 대단원들에 비해 다루

는 내용 또한 많은 편이다. 이 단원을 학습하는 동안 개념에 대한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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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거나 흥미를 갖지 못하면 이후 진행될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주요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념의 설명에는 반드시 사례를 풍부하게 들고, 가능한 한 시각 

자료를 많이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스마트 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

릿PC 등)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 중단원 1의 새로운 

형식의 뉴스(예: 인터랙티브 뉴스, 뉴스 게임, 카드 뉴스) 체험해 보기와 

같은 활동에는 스마트 기기가 필수다. 이때, 단순히 최신 뉴스 형식을 보

여 줘 흥미를 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왜 이런 포맷의 뉴스가 등장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또한 다양한 활동 중심 교수학습방법 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학습활동의 주제에 맞는 뉴스기사를 찾아 선별하고 평가하는 데 

직소 모듬 활동을 하거나, 모둠별로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하고, 이를 마인드맵 그리기 또는 개념도 그리기 활동과 연계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활동의 경우(예: 뉴스

를 보는/안 보는 이유), 생선가시토의법, 마인드맵 등의 사례 분석 중심 토

의 방식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발표 학습으로 이어지게 한다.

중단원 2의 내용 요소들 중 ‘민주주의와 뉴스’는 교사의 강의가 주가 되

고 학습활동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때문에 뉴스가 없는 세

상을 가정해 보고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 마무

리 활동에서 뉴스가 없다면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학생들이 성찰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중단원 4의 뉴스생산 과정의 경우, ‘기자와의 대화’ 혹은 ‘언론사의 하

루’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역할극과 같은 형식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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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단원 4에서 언론사의 수익구조가 뉴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

면서, 자칫 언론사들이 수익에 대한 편향성과 의존성이 너무 강해 뉴스 자

체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익구조가 유사한 언론사들 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수익구조 외에도 다양한 층위의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뉴스가 생산되기 때문에 수익구조는 그저 하나

의 영향 요인일 뿐이라는 점, 언론인들에게는 ‘윤리강령’이 있고 소명의식 

또한 강하다는 점 등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단원 5에서 객관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의 의미와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 특히 중학생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쉽고 명확한 예를 바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12) 

Ⅱ. 대단원 2: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6. 뉴스 생태계 구조

∙ 학습목표

- 뉴스 생태계 구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

을 설명할 수 있다.

- 어뷰징(abusing) 기사를 능동적으로 분별하여 이용하는 태도를 가진

다.

∙ 내용 요소: 뉴스 생태계 구조,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모바일 중심의 뉴

스 소비,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 어뷰징

12) 국어과 7차 교육과정에 중학교 3학년용으로 ‘신문과 진실’이라는 글이 포함돼 있는데, 고

도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뉴스는 고도의 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본 연구의 

교육과정 개발에 자문을 담당한 경희여중 강용철 교사가 실제 이것을 가르쳤을 때 잘 이해하

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경험을 연구진에게 전달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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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목표는 오늘날의 뉴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이 부상하게 된 원인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

가 플랫폼 중심의 뉴스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인 기사 어

뷰징의 실체를 인식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전체 공간을 의미하는 뉴스 생태계에서 

과거에 비해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생산과 유통의 분리라 할 수 있

다. 과거 언론사들은 뉴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직접 담당했던 반

면, 현재는 뉴스 유통의 많은 부분을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플랫폼이 

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 포털이며, 적어도 국내에서는 포털

이 뉴스 유통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SNS 

또한 새로운 뉴스 유통 및 소비 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이다. 결국 기존 언론사들은 포털이나 SNS 같은 지배적 콘텐츠 유

통 플랫폼에 뉴스라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오

늘날 뉴스 생태계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학생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예(네이버, 페이스북 등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

명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뉴스 매체로서 포털, SNS와 같은 새로운 플랫

폼이 지닌 특성을 기존 언론사(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와 비교해 보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한 뉴스 플랫폼의 역할 및 위상 변화와 함께 오

늘날 뉴스 환경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뉴스를 접하는 단말로서 

모바일 기기의 부상이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모바일로 뉴스

를 소비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이제는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넘어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나아가 ‘모바일 온리(mobile only)’로 

뉴스룸이 변화하는 추세다. 이처럼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뉴스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동일한 기사가 PC와 모바일 인터넷에서 얼마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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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형식으로 제시되는지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해 모바일 뉴스가 갖는 

특성을 스스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기사 어뷰징(동일 기사 재전송)을 들 수 있다. 검색을 통해 기사에 노출하

는 비중이 높고 페이지뷰를 기준으로 광고단가가 결정되는 온라인 뉴스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기사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즉,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해 뉴스기사를 작성할 뿐

만 아니라, 내용이 거의 동일한 기사를 제목만 살짝 바꿔서 반복적으로 게

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뷰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털은 

기사 클러스터링(clustering)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어뷰징은 여전

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 어뷰징의 의미와 실체를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실시간 검색어를 포털에 입력해 실제 어뷰징 사례를 직

접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단순한 실태 확인을 넘어서서 포털에 과도

하게 의존하고 있는 (뉴스를 포함한) 콘텐츠 유통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실시간 검색어’가 필요한지 토론을 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66∼168쪽): 뉴스 생태계, 뉴스 플랫폼, 디지털 퍼스

트, 모바일 퍼스트와 모바일 온리, 뉴스룸, 기사 어뷰징, 기사 클러스터링

7.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 학습목표 

- 인터넷의 등장이 가져온 뉴스 생태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인터넷 시대에 뉴스이용자의 역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의 양적 확대, 전통 뉴스 매체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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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매체의 차이, ‘가벼운’ 뉴스 소비 증가, 뉴스 이용자의 역할과 위상 

변화

이 단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뉴스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같은 맥락에서 뉴스 이용자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인식하

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발생한 뉴스 생태계의 변화는 뉴스의 양

적 팽창이다. 신문, 방송과 같이 시·공간의 제약이 두드러진 매체와는 달

리,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공간에는 뉴스기사를 무제한에 가깝게 업

로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등장 이후 언론사의 개수가 폭증했을 뿐

만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기사의 양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

했다. 기존 언론사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판(언론사 닷컴)을 운영

하고 있다. 뉴스의 양적 팽창은 곧 정보 과부하나 정보 홍수의 문제로도 연

결된다. 인터넷 등장 이후에 벌어진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사실 전달 차원

에서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보에 대한 분별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

요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 매체의 변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통 뉴스 매

체와 비교했을 때 인터넷 뉴스 매체가 지닌 차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종이 

신문과 그 인터넷판인 언론사 닷컴의 기사 양과 배치 방식을 비교해 차이

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 한다. 종이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과 모바일이

나 PC를 통해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의 뉴스 이용 패턴을 조사해 비교해 

보는 과제 활동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스 환경의 변화는 언론사 간 속보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이기도 하다.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전이더라도 일단 확인된 사실만

으로 기사를 써서 게재하고,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이전 기사를 업데

이트하거나 후속 기사를 작성해 보완하는 방식의 보도 관행이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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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규범적 보도 원칙의 핵심으로 간주돼 온 정확성(정확한 정보)이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부상한 속보성(빠른 정보)과 경쟁을 하게 된 상황에

서(즉,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 둘 중 어떤 가치가 뉴스 보도에서 더 

중요한지 토론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뉴스의 양적 증가, 속보성 가치의 부상이 스마

트폰 확산과 맞물리면서 뉴스보기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활동이 

아닌 자투리 시간 활용 활동으로 점차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 별도로 시간

을 내 뉴스를 보더라도 한 언론사의 기사를 집중해 보거나 개별 기사 하나

하나를 찬찬히 보기보다는 여기저기 내지 이 기사 저 기사를 옮겨 다니며 

대략 훑어보는 뉴스 보기가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유목형’ 뉴스 읽기, 또 

앞서 언급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뉴스읽기는 곧 뉴스 이용의 파편화와 

피상화를 의미한다. 이렇듯 ‘가벼운’ 뉴스 소비의 증가가 어떤 문제점을 초

래할 수 있는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는 토론 활동을 권장한다.

인터넷으로 인해 뉴스 영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뉴스 이

용자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몇몇 언론사와 그

에 소속된 언론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뉴스 생산 및 유통이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오늘날의 기술적 환경에서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물론 가능한 것과 실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인들이 

직업 언론인들만큼 뉴스를 전문적으로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는 아님). 즉, 

뉴스 이용자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뉴스 생비자로 입지가 바뀐 것

이다. 일반인들의 뉴스 생산 및 유통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단원 14

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이 단원에서는 인터넷 기반 뉴스 생태계에서 이용

자들의 역할이 어떻게 또 얼마나 확대됐는지, 그리고 이들이 뉴스생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학생들 스스로가 탐구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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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68∼170쪽): 정보 과부하와 정보 홍수, 언론사 닷컴,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 유목형 뉴스 읽기, 뉴스 생비자

8. 뉴스 소비 심리

∙ 학습목표:

-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의 차이를 비교해 설

명할 수 있다.

-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포털과 SNS의 뉴스 편집, 뉴스 제목의 중요성 확대와 낚시성 

제목 문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연성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

스(경성 뉴스)

이 단원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가 오늘날의 뉴스 환경에서 어떤 의미

를 가지는지 또 그러한 뉴스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고, 나아가 이 둘을 균형 있게 소비하는 태도를 길러 주기 위해 구

성되었다.

중단원 6에서 다뤘듯이 오늘날에는 포털과 SNS가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정보를 정렬해 

제시하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클릭했거나(‘많이 본 뉴스’), 댓

글이 많거나(‘댓글 많은 뉴스’), 추천이나 공유 내지 공감 표현을 많이 했거

나(‘추천 많이 한 뉴스’, ‘좋아요’ 누르기, 리트윗) 하는 뉴스기사들은 이용

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채 제시됨으로써(직·간접적 추천) 

결과적으로 더 많은 클릭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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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뉴스기사 선택(그리고 

공유)이 이제는 자신의 뉴스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

이다. 특히 정보 과부하가 특징인 오늘날의 뉴스 환경을 고려해 보건대, 

이러한 방식의 집합적 추천은 이용자들이 어떤 뉴스를 선택할 것인지 결

정하는 데 꽤 편리하고 유용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이용에 기반을 둔 뉴스 추천은 언론인이 아닌 일반 뉴

스 소비자들의 행동 결과로 뉴스에 읽을 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자 역할이 언론인에게서 일반인들에게 일부나마 전가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포털이

나 SNS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형태로 추천되는 

뉴스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주제보다는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포털과 SNS 뉴스 편집 방식의 기본 메커니즘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집합적 뉴스 추천이 갖는 양면적 의미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

도록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돕는 활동으로, 포

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추천된 뉴스(‘많이 본 뉴스’, ‘추천 많이 한 뉴스’, 

‘댓글 많은 뉴스’ 등)를 찾아서 자신의 관심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고, 또 얼마나 흥미 위주의 소재로 구성돼 있는지 분석해 보게 한다. 

하이퍼텍스트 내지 하이퍼미디어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에서는 

뉴스의 제목과 본문이 서로 다른 페이지에 위치하게 된다(종이 신문의 경

우 같은 면에 제목과 내용이 함께 제시됨). 뉴스 사이트의 시작 페이지에

는 헤드라인만 목록으로 제시돼 있고, 기사 내용은 해당 헤드라인을 클릭

해야만 볼 수 있는 구성이다. 인터넷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인터넷 환경

이 가져온 정보량 급증, 그리고 페이지뷰 중심의 온라인뉴스 시장구조가 

맞물리면서 오늘날에는 뉴스의 제목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중요해졌

다. 뉴스 제목이 이용자의 클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되면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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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유도를 위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선정적 헤드라인을 붙이는 ‘낚시성’ 

제목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바로 앞 단원에서 다룬 

‘가벼운’ 뉴스 소비에 해당하는 ‘제목 소비자(headline shopper)’의 증가 

또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뉴스 제목의 중요성과 낚시성 제목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쉽게 설명한 뒤, 학습활동 사례로 제시된 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습들, 즉 제목만 보고 기사 내용을 먼저 상상해 본 후 실제 기

사 내용과 비교해 보기, 기사 내용을 보고 제목 뽑아 보기, 낚시성 제목이 

붙은 기사를 찾아 올바른 제목 붙여보기와 같은 활동을 하게 한다. 이 외에

도, 자신이 낚시성 제목의 뉴스를 실제로 접한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등의 활동도 흥미로울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뉴스는 인간적 흥미를 다룬 연성 

뉴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경성 뉴스는 사회적 중요성은 높은 

데 비해 이용자들의 선호가 높은 유형은 아니다(용어·개념 설명 중 1단

원의 ‘뉴스 이용 실태’ 참조). 그러나 정치나 경제, 국제와 같은 주제를 포

괄하는 경성 뉴스의 경우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

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임을 학생들

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좋아하는 뉴스(연성 뉴스)를 보는 

것 자체는 잘못되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만 좋아하는 

뉴스와 함께 필요한 뉴스(경성 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로 하여금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기사를 각각 찾아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게 함으로

써 두 뉴스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성 뉴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0∼173쪽): 의제설정,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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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낚시성’ 제목, 제목소비자,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

9. 뉴스 이용의 개인화

∙ 학습목표

- 뉴스 이용의 개인화 원인을 현재의 뉴스 환경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뉴스 이용의 개인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개인 맞춤형 뉴스 서비스, 뉴스 큐레이션(curation), 선택

적 뉴스 노출

이 단원에서는 뉴스 이용이 점차 개인화(혹은 개인맞춤화) 되고 있는 현상

을 인지하고 그 원인을 현재의 뉴스 환경이 지니는 특성과 연계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뉴스 이용의 개인화 경향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과거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신문과 방송 중심의 소수 언론사들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형태로 뉴스를 제공했었다. 예를 들어, KBS <9시뉴

스> ○월 ○일 자 뉴스는 해당 날짜에 TV를 켜서 KBS1 TV를 틀어야만 볼 

수 있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

제 생산된 모든 뉴스는 포맷(텍스트,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제공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형 기기를 통해 시공간

의 구애 또한 받지 않고 접근이 가능해졌다. 

기술의 발달은 여러 가지 형태의 필터링 및 개인맞춤형 정보노출 장치

들(이메일 뉴스레터, RSS 피드, 팔로잉·팔로어, 뉴스스탠드 등)을 탄생

시켰는데, 이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뉴스만을 선별해 받아볼 수 있도록 

사전에 쉽게 설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의도적 설정과는 별개로, 뉴스를 

제공하는 측에서도 특정 이용자의 이전 기사 선택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 

그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기사를 자동 추천하거나, 그의 온라인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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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대표적으로 SNS) 속 사람들이 선택 내지 선호하는(‘좋아요’ 표시와 같

은 형태로) 기사를 보여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뉴스 이용 및 그와 

관계된 유사 이용자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맞춤형 뉴스 이용 현상과 그 원인을 사례(가능하면 시각 자

료 활용)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이로 인해 동일한 서비스(예: 페

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의 채널 등)를 이용하더라도 서로 다른 콘텐츠에 

노출하게 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과 모둠의 SNS 타임라

인을 비교·분석하게 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이때 자신의 SNS 타임라인

(혹은 이메일 뉴스레터, RSS 피드, 뉴스스탠드 등의 개인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을 분석하면서 좋아하는 뉴스만 선택적으로 받아보고 있다는 사

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뉴스 주제·분야 편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스스

로 점검하는 활동을 함께할 것을 권장한다. 

뉴스 큐레이션 또한 개인맞춤형 뉴스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큐레이

션이란 수많은 콘텐츠를 수집해 일정한 기준으로 선별하고 여러 가지 형

태로 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후 제공하는 고도의 편집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개인별로 다른 뉴스를 제

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큐레

이션 서비스(예: 뉴스페퍼민트, 뉴스퀘어)의 경우,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

비스보다는 강력한 의제설정 내지 게이트키핑 기능이 중심이 된다. 이에 

비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매거진 형태로 직접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플립보드, 이용자가 설정한 관심 영역 가운데서 정보를 추천하

고 자신의 취향대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핀터레스트와 같은 대표적 큐

레이션 서비스들은 개인화된 뉴스 서비스의 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뉴

스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몇 개의 사례를 보여 주고, 학생들

이 큐레이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선택해 이용해 보게 한 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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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뉴스 플랫폼인 포털 뉴스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게 하는 활동을 

추천한다.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나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선택을 

할 때는 이념적으로 균형 잡힌 노출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태도나 성

향, 가치관 등에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편향이 있으며, 이는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라 불려 왔다. 지금의 뉴스 환경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선택적 뉴

스 노출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에게 선택적 노출 개념

을 설명하기 전에 학습활동으로 먼저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개념 이해에 있

어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즉, 하나의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쓴 

몇 개의 기사들을 주고 각자 마음에 드는 기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후 그 이유를 말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개인의 입장, 태도에 따라 기사 선

택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뉴스 이용의 개인화 경향과 그것을 용이하게 하는 기제들에 관한 학습

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인화된 뉴스 이용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초래

할 수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적 문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정보에 노출할 기회 자

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하고 이

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임). 이때 학생들의 원활한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개인맞춤형 뉴스 소비의 부작용인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같은 개념 소개가 도움이 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3∼175쪽): RSS, 팔로잉(following)과 팔로어

(follower), 뉴스스탠드, 뉴스 큐레이션, 선택적 노출, 필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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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2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2는 뉴스와 이용자가 만나는 접점인 ‘미디어’, 좀 더 나아가 뉴스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인터넷포털, SNS, 모바일

과 같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개

념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일상적

으로 이용하고 있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 성찰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 심리적 저항감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에는 일반 이용자

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의 특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까지 알아야

만 현명하고 합리적인 미디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단원에 포함된 학습활동에는 평소 자신의 뉴스 및 미디어 이용 경험

에 근거해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은 편이다(예: 포털 ‘실시간 검색어’의 필

요성 토론, 포털과 모바일 중심의 가벼운 뉴스소비의 문제점 토론, 포털 

추천 뉴스와 내 관심도 비교, 자신과 모둠의 SNS 타임라인 비교). 이때 관

련 경험이 없거나 적은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

울 수 있다(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SNS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스마

트폰이 없는 학생). 이들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의 각별한 배려

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탭, 주요 SNS의 메

뉴구성과 특성 등을 시각 자료로 준비해 학생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다. 

이 단원에는 또한 뉴스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찰적 토론 활동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필요성,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 원칙 비교, 포털·모바일 중심의 가벼운 뉴스 소비의 문제점, 뉴스 

이용의 개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생들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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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피상적 

토론에 그치게 될 위험이 있다.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우선 관련 내

용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

의 강의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흥미롭게 구성돼야 한다. 또한 토론 과정 

동안 학생들이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교사가 적절한 키워드나 질문을 제

시해 원활한 진행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단원 1과 마찬가지로 이 단원에서도 활동 중심의 여러 가지 교수학

습방법 및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직소 모듬 활동, 모둠별 프로젝트 학습 

등은 특히 토론에 적합하며, 그 결과물로써 마인드맵이나 개념도를 그려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1단원에서처럼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조사하는 활동(예: 종

이 신문을 많이 보는 사람과 모바일·PC로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의 뉴스 

이용 비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 후 포털 뉴스와 비교)은 사례분석 

중심 토의방식으로써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 학습과 

연계한다.

Ⅲ. 대단원 3: 뉴스 활용

∙ 공통 내용 요소: 효율적 정보 서치 및 스크랩 기술, 정보 탐색에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방법, 검색된 정보의 분류와 정리

본 대단원은 뉴스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에

서 국내 미디어교육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온 NI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관심사에서 시작해 글로벌 이슈로까지 단계적으로 범위

를 확장하면서 뉴스의 내용을 통해 여러 층위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북돋아주는 것이 이 대단원 전체의 1차적 목표

다. 다른 한편으로는, 뉴스 미디어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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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식을 익히고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단원이기도 하다. 요컨대, 본 대단원을 통해서는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 대단원의 특성상 4개 중단원의 수업은 공통적으로 위에 제시된 세 가

지 내용 요소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학습활동 위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보관(스크랩)하는 기술, 검색된 정보의 분류

와 정리의 경우, 기존에 출간된 NIE 관련 교재 등을 참조해 교사가 자신만

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정보 

서치 및 정리에는 훌륭한 교육 자료만큼이나 실습을 많이 해 보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학생들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정리

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통해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게끔 이끌어 준다. 

정보를 검색할 때 검색엔진(포털 사이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 주고, 다양한 정보원을 찾아보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찾은 내용은 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검색 결과의 상위에 랭크된 정보

는 상업적 목적을 띤 스폰서 콘텐츠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검색엔

진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단일 검색으로 그치지 말고 검색 질문을 2

개 이상으로 늘려 검색 결과를 확인해 비교하기, 둘째 서로 다른 검색엔진

에 동일 검색어를 입력해 결과 비교해 보기, 셋째 검색 결과를 확인함에 있

어 첫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들까지 함께 살피기 등이다

(McManus, 2012). 이에 더해 검색엔진 안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미지 결

과(개인 블로그나 각종 연결 링크 결과 등)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

시 정보의 원래 출처를 찾아(예: 원 정보를 담고 있는 기관·조직·단체의 

홈페이지 등)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이는 아래에 기술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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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서이기도 함).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일은 콘텐츠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다. 따라서 사실에 기

반을 둔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찾은 정보의 내용을 다른 

정보원을 통해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이러한 교차

검증(cross-check)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주

력한다. 설사 인지도가 매우 높고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 유명 정보원이 

내놓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100%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

을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유명 정보원이 틀린 정보를 유통시킨 사례를 찾

아 직접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교차 검증의 대표적 유형인 삼각검증

(triangulating)을 소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삼각검증이란 서로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원 3개의 내용을 비교해 가며 검증하는 방식이다.  

10. 뉴스와 내 관심사 

∙ 학습목표: 뉴스를 통해 관심사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려는 태도를 가

진다.

∙ 내용 요소: 뉴스를 활용한 관심사 확장

이 단원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나 분야가 모두 뉴스를 통해 다뤄지

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뉴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뉴스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관심사에 깊

이를 더하는 한편, 이전에 흥미를 갖지 않았던 분야들로 관심사 자체를 넓

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자신의 관심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없다고 답하는 무관심 유형의 학생들이 있다면, 또래 학생들의 관심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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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높은 주제들(아이돌스타, 온라인 게임, IT 기기, 웹툰, 먹거리, 아르바

이트 등)을 예로 들어주며 관심을 끌어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활동 사례들 중 관심 분야를 선정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 활용 가

능한 형태로 정리해 보게 하는 것은 관심사에 깊이를 더하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나머지 2개의 활동

은 관심 분야 자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키워드를 주고 뉴스를 검색해 스크랩한 후 강사가 제시한 질문에 답을 하

는 것이 비교적 소극적 방식이라면, 평소 관심이 적었던 영역을 스스로 선

택해서 양질의 기사를 찾아 읽고 배운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활동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11. 뉴스와 내 미래

∙ 학습목표: 뉴스를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관련 정보들을 깊이 있

게 탐색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를 활용한 진로 탐색

이 단원은 뉴스 콘텐츠 내용 가운데는 각종 직업이나 산업 유형별 정보, 전

공 분야에 관한 정보도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기

회를 갖게 하는 한편, 앞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구성되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 교육은 보통 ‘자아 인식-진로 탐색-진로 설계’

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과정에 뉴스를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

을 개발해 연계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진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진로 탐

색은 한두 시간의 수업을 통해 완료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

내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수업 시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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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활용해 진로 탐색을 시작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데 중점을 둔다. 따

라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뉴스에 소개된 흥미

로워 보이는 전공 영역이나 직업 유형들을 몇 개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유

도한다. 이른 나이에 진로를 결정해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나쁜 선택

은 아니지만,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유형에 관해 정보를 접해보고 고민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번 결정한 진로를 여러 번 번복한다고 해서 문

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너무 잦은 진로 결정 

변경으로 인해 준비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

의를 상기시킨다.

첫 번째 학습활동 사례는 관심 있는 직업 유형을 중심으로 진로 관련 탐

색을 하는 활동인 데 비해, 두 번째 사례는 자신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형태다. 둘 중 더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방식을 학생 스스로 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에 제시

된 뉴스에서 전공 분야 정보를 찾아 분류·정리하는 활동은 진학에 있어 적

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습이다. 최근의 진로 교

육 트렌드는 체험 중심, 현장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뉴스를 통한 진로 탐

색 후 실제 체험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해 보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단순히 멋져 보이거나 화려해 보인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특정 직업이

나 전공 분야를 선택(이를테면, 연예인이 되기 위해 연극영화과나 실용음

악과에 진학하겠다는 계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직업이나 전공 

영역에서 필요한 자질, 준비해야 할 사항들, 그 직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삶의 모습 내지 만족도 등과 같이 깊이 있는 정보까지 찾을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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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뉴스로 보는 사회

∙ 학습목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이슈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 내용 요소: 뉴스를 통한 사회 이슈 인식, 뉴스를 통한 사회참여

이 단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뉴스

를 통해 알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

러 가지 공공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 및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구성

되었다.

공동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최신 

뉴스 중 인간적 흥미를 끌 만한 사회 이슈를 몇 개 선정해 사례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해당 이슈에 대해 단순히 재미 차원에서 접근하

는 데 그치지 않도록 그 사건이 지닌 사회적 의미,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칠 

파급효과, 가능하다면 학생 자신이나 가까운 지인(가족, 친구 등)과의 관

련성 등을 짚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원의 궁극적 목적은 뉴스를 활용해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참여로 나아가기 위

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사회문제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교사도 인지해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는 데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득

이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공공의 문제

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없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사례들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 사안 유형이

라 할 수 있는 정치 관련 이슈를 포함해 여러 사회 현안들에 관한 정보를 

뉴스에서 직접 찾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거나 평가하게 하는 활동

들로 구성돼 있다. 뉴스 미디어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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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줌으로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출발점으로 삼고, 활동 과정에서 공

공 문제에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어 주는 교사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13. 뉴스로 보는 세계

∙ 학습목표: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각종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

고, 세계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바람직한 의식을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와 글로벌 이슈

이 단원은 학생들이 평소 잘 보지 않는 국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처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나

아가 함께 행동할 방안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자신과 가족, 학교, 국내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던 관심사를 국제 문제

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우선, 국제 뉴스의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언론사가 글로

벌 뉴스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주류 언론사들의 경우 세

계 주요 지역에 특파원을 파견해 취재를 하고 있으나 자체 취재로 세계 전

역을 다 커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나마도 작은 규모의 언

론사들은 특파원 파견을 통한 자체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때문

에 국내 언론 전반을 놓고 보면 국제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 소위 ‘세계 4대 

통신사’라 불리는 AP, AFP, UPI, 로이터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대

부분의 국제 뉴스를 글로벌 통신사로부터 공급받아 전재하는 방식을 택하

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글로벌 뉴스통신사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줌

으로써 국제 뉴스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 4대 통신사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보의 생산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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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을 소유한 일부 선진국이 국제적 뉴스 흐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정보의 생

산과 유통으로 인해 국제 뉴스 중 선진국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선진

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개발도상국은 매우 단편적으로 다뤄진다거나 부

정적 내용 위주로 보도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문의 국제면이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국제 섹션을 살펴보며 뉴스기사의 대상 국가, 주제, 공급원 등을 

찾아 집계해 보는 학습활동을 실시한다. 더불어 유사한 뉴스 주제를 보도

하는 데 선진국과 비선진국이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를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영상자료 등을 준비해 보여 주는 것도 효과

적이다. 

환경, 빈부 격차, 에너지, 전쟁과 테러, 질병 등 온 인류가 공동으로 해

결해 가야 할 구체적 현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찾

아보게 하는 학습활동은 세계시민으로서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정보를 탐색,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어떤 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국제뉴스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진 현상

도 이야기할 수 있다. 최근 아랍혁명(소위 ‘아랍의봄’)처럼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더라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자국에서 발생한 사

건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용이해졌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국제적 

정보망 덕분에 과거와는 달리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나라에 정

보를 전파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정보를 접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범지구적 참

여를 이끌어 낸 ‘아이스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와 같은 캠페

인 사례를 소개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예를 포함해 

성공적인 전 지구적 캠페인 사례에 관한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왜 성공했



03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구성    129

는지를 분석하는 활동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세

계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준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5∼177쪽): 글로벌 통신사, 아랍의봄, 아이스버킷 

챌린지

<대단원 3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3은 앞서 공통 내용 요소 해설에서 밝혔듯이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이 핵심

이다. 

공통 내용 요소들(효율적 정보 서치 및 스크랩 기술, 정보 탐색에서 사

실 확인의 중요성과 방법, 검색된 정보의 분류와 정리)은 대단원을 구성하

고 있는 중단원 4개를 학습하는 내내 적절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 형태로 전달돼야 하는데, 뒤로 갈수록 강의의 비율이 줄고 

실습이 더 늘어나는 구성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학습활동을 한정된 수업 시간에 그치게 하지 말고, 수업 

동안 개시한 활동을 과제로 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수업과 무관하게 평소

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대단원의 특성상 뉴스

에서 자료를 찾고 분류해서 정리하는 활동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형태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해 나가게끔 

유도한다.

‘뉴스와 내 미래’ 단원은, 내용 해설에도 기술했듯이 뉴스를 통한 진로 

탐색을 다른 진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단원이 다뤄지기 전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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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방편들에 대해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 ‘뉴스

와 내 미래’ 단원이 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뉴스로 보는 세계’는 실습이 주가 되는 다른 세 중단원들과 달리 주요 

개념들에 대한 학습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글로벌 이슈 자체가 학생

들의 평소 관심사에서 매우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제라는 점에

서,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이 단원을 학습하면서 만든 포트폴리오 등의 결과물을 친구들과 공유

하고 상호 평가할 수 있도록 발표 학습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Ⅳ. 대단원 4: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14.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 학습목표: 

- 일반 시민들의 뉴스 생산 참여 확대가 주는 사회적 의미와 장단점을 설명

할 수 있다.

- 소극적 뉴스 소비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뉴스 참여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소양을 함양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시민참여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13)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확대, 뉴스 공유 및 전파의 일상화

13) ‘Citizen journalism’을 ‘시민 저널리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시민참여 저널리즘’으로 쓰려 한다. 시민 저널리즘으로 번역하면 ‘공공 저널리즘

(public journalism)’과 같은 의미를 띠는 ‘civic journalism’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

공 저널리즘 혹은 시민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공공 참여 확대와 합리적 

토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저널리즘을 추구하자는 움직임으로,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가 중심인 시민참여 저널리즘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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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및 유통 참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

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

와 장단점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들이 소극적인 뉴스 소비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뉴스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언론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뉴스 생산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일은 인터

넷이 등장하기 전인 매스미디어 시대에도 존재했었다. 시민참여 저널리

즘 혹은 참여형 저널리즘으로 불리며, 기성 언론사의 뉴스 생산 과정에 시

민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서부터 시민기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직

업 언론인과 같이 취재 및 기사 작성에 매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로 나타났다. 어떤 형태이든지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근간에는 기성 

언론의 한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매우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일부 시민들에 

한정된 현상이었다면, 오늘날은 발달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힘입어 누

구나 뉴스를 생산·공유·전파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내용을 추가·변

형·가공하는 것 또한 손쉽게 가능하다. 뉴스기사에 댓글을 작성해 자신

의 견해를 피력할 수도, 나아가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좁은 의미

의 뉴스 생산, 즉 일반 시민이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오늘날에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고 있

다. 뉴스 내용을 나름의 방식으로 가공해서 제시하는 재생산(단순 짜깁기

에서 큐레이팅에 이르기까지) 활동이 증가하는 점, 특히 뉴스의 유통 및 

확산에서 이용자 참여의 형태(스크랩, 링크, 리트윗, 이메일, 모바일메신

저를 통한 메시지 직접 전송 등)와 역할 비중이 대폭 늘었다는 점이 과거

와 차별화되는 특성이다.

오늘날 뉴스 생태계에서 시민 참여 확대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은 집단지성,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과 같이 다수의 협력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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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기여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방·참여·공유·협력 등이 

중심 키워드가 되는 웹의 속성 및 기술적 특성을 전제로 하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고 사례로 제시된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함께 해 보면서 일반 시민들의 뉴스 생산 참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적극적인 뉴스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

도록 독려한다. 먼저 블로그나 SNS 등에서 일반 시민이 작성한 게시글과, 

같은 주제로써 언론인이 작성한 뉴스기사를 찾아 비교·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기성 저널리즘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지니

는 장점(예: 기성 언론의 뉴스 생산 관행에서 벗어난 신선한 소재 발굴 및 

접근)과 위험성(예: 미확인 정보의 무분별한 양산)에 대해 성찰해 보고 토

론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SNS에서 잘못된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잡힌(혹은 바로잡히지 

못한) 사례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은 집단지성이 가진 힘과 한계점을 스스

로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다른 사람들

과 뉴스를 공유하고 토론해 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서는 뉴스를 다소 소극

적으로만 소비하던 학생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

는 계기를, 뉴스 보기 자체를 하지 않던 학생들에게는 뉴스에 좀 더 친숙하

게 다가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교육 대상이 중학생인 경우, 뉴스나 미디어에 대한 이전 교육 경험 등이 

전무하거나 부족하다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

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좀 더 쉬운 활동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중학생인 나도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만들 수 있는 

뉴스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만든다면 어떤 주제로 만들고 싶은가’에 대

해 생각해 보고 토론하기, 실제 학생들이 생산한 뉴스(학생기자 작성 기사 

등)를 찾아보고 그에 대해 평가해보기와 같은 활동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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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개념 및 용어(177∼178쪽): 시민참여 저널리즘, 집단지성, 크라우

드 소싱

15.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 학습목표: 뉴스의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책임과 예절을 익히

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 내용 요소: 뉴스 공유·전파·작성 전 사실 확인의 중요성, 뉴스 저작권, 

뉴스 댓글 예절

이 단원을 통해서는 뉴스를 이용·공유·전파하고, 나아가 생산하는 과

정에서 도덕적·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

기존 뉴스를 공유 및 전파, 뉴스를 재가공해서 게시, 직접 글을 작성하

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뉴스 관련 활동들에는 내용의 진위성 확인과 

저작권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 뉴스로 작성됐다는 사실이 그 내용에 오류가 없음을 증명하는 요인

이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다른 누군가에게 단순 

전달만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의 피해

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설사 법적 제재가 없

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 SNS의 경우 사적

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

게 게시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SNS에 작성한 글 또한 공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표(publish)’ 활동의 일종이

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의 사실 검증에 관한 방

법 등은 바로 앞 대단원에서 충분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뉴스 콘텐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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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활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공유하거나 직접 뉴스 게

시물을 작성할 때도 앞서 학습한 방식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

을 거듭 강조한다.

뉴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인 뉴스 저작권 위반 유

형으로, 뉴스기사를 자신의 블로그나 SNS 등으로 가져와 게시했다면(일

부든 전문이든 관계없이) 설사 작성자와 출처 정보를 명확히 밝혔더라도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실제 사례를 보여 주며 구체적으

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뉴스기사를 내 공

간에 가져와 공유하고 싶다면 기사의 헤드라인이나 리드(lead) 정도만 보

이게 하고 기사 내용은 URL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돼서 볼 수 있게 

하는 링크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안전한 공유 방법은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임베드(embed) 방식의 퍼가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페이스

북, 트위터 등 SNS 게시물 또한 임베드 기능을 통해 원래 게시된 형태로부

터 변형 없이 다른 웹페이지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2013

년에 이미 SNS에 게재된 사진이 ‘저작물’이라는 판결이 나왔고(아이티 지

진 참사 사진을 일부 언론사가 작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져다 쓴 행위

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판결), 국내에서도 기자들이 타인의 SNS 게시물 내

용으로써 작성자의 사전 동의 없이 기사를 작성해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

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피키캐스트가 저작권 논란의 중

심에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 주면서, (뉴스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게시물

(내지 그 내용)을 동의 없이 공표하는 행위는 법적 혹은 윤리적 책임 소지

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뉴스를 2차적으로 활용한 여러 형태의 사례들을 사전에 준비해 저작권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활동, 뉴스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사례(및 잘 

지킨 사례)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뉴스 저작권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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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프라인 뉴스 매체와는 달리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댓

글’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소수지만(대략 전체 이용자의 5%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작성된 

댓글은 해당 기사와 함께 많은 이용자들에게 읽히며, 일부 사람들은 흥미

롭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 내용보다 댓글을 더 관심 있게 보기도 한다. 댓글 

기능은 완전한 상호작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스 생산자 쪽에서 이용자

에게로 흐르는 일방적 정보의 흐름이 지닌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해 

주고, 뉴스가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용자들 간 의견 교환과 토론, 나

아가 여론형성에도 기여하며, 댓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사 내용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특히 기사에 포함된 잘못된 표기나 사

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 등이 댓글에서 지적돼 수정이 이루어지는 사례

는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이

버공간이 제공하는 익명성을 악용해 소위 ‘악플’이라 불리는 악성 댓글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

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유명인인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데, 일반인과 기사를 쓴 기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악플 외에 댓글 예절에 어긋나는 유형들로는 기사 내용과 무관

한 댓글(특히 똑같은 댓글을 여러 기사 밑에 남기는 것), 저급한 언어 사용,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나 다른 댓글 작성자를 근거 없

이 비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의 댓글 예절 준수를 위해 강조해서 

알려 줘야 할 댓글 작성 시 꼭 고려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상

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추천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댓글 및 그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한 

후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댓글의 사회적 중요성과 댓글 예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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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힐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악플과 선플(선한 댓글)을 구별

할 수 있는 기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을 통해 이끌어 낸 후 그 기준

으로써 각각의 사례를 찾아보게 하는 활동은 수업 시간 중에, 악플로 생긴 

피해 사례를 조사해 그 유형별로 특징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활동은 과제

로 적합하다. 

수업 마무리에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로서 뉴스 이용, 공유, 전파, 생산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해 보게 하는 활동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건전한 

뉴스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태도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78∼180쪽): 명예훼손, 리드, 임베드, 상호작용성 

16. 뉴스와 개인의 권리

∙ 학습목표: 뉴스에서 어떻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

고, 뉴스로부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 내용 요소: 뉴스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개인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기자윤리강령, 재난보도 준칙 등), 권리 침해 시 대처 방안(반론 

보도, 정정 보도 등)

이 단원을 통해서는 뉴스의 생산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

생할 수 있으나 동시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 또한 존재한다는 사

실을 인지하고, 나아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

해 배운다. 

뉴스와 관련된 개인 권리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

손 등이 있다(명예훼손은 앞 단원 내용에 포함돼 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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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않음).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공익적 목적과 같이 매우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사생활권은 헌법

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14) 언론은 본질적으로 사건이나 이슈

를 파헤쳐 취재·보도하는 속성을 띠고 있고, 사생활권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15)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취재나 보도 과정 중에 사생활 침

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은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는 상호 간에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가치이다 보니, 어떤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개

인 권리 침해로도, 반대로 알 권리를 빙자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도 해석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패삼아 개인 권리 침해만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기자들에게는 윤리강령이 존재한다. 한국기자협회

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는 사생활 보호, 취재원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

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도 국민의 명예와 취재원 보호 조

항이 있다. 개인의 권리는 국가적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쉽게 침해

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신문협회, 

14) 우리나라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알 권리(right to know)’의 개념은 1945년 미국 통신사 AP의 켄트 쿠퍼(Kent Cooper)

의 강연에서 처음 등장했고, 1956년에 그가 동명의 저서를 출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 알 권리가 헌법이나 실정법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나라는 별로 없으며, 국가별로 여

러 가지 형태의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주로 구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부터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좁게는 헌법상의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 보장

을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있다. 이 법률의 1조

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

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정보수집권, 정보수령권 등이 알 권리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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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 단체가 재난 상황에서의 언론사 취재 및 보도 

원칙을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준칙에

도 피해자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총 6개 포함돼 있다. 이처럼 언론(인)들

은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만들어 개인 권리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윤리강령들은 말 그대로 ‘윤리’ 강령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되 어려운 내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률이나 강령 등은 실제 조항을 찾아 그 구체적

인 내용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고, 적절한 사례 연구(case 

study)를 찾아 그 내용을 소개해 줄 것을 권장한다. 또한 뉴스 보도상의 사

생활·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의 논리가 대립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실제 사례를 찾아 보여 주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사례

와 명예훼손 사례를 찾아보는 학습활동은 실제 피해 양상을 학생들이 직

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 더불어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가 어떻

게 서로 충돌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뉴스와 관련한 개인 권

리 보호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개인이 뉴스와 관련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학생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강의 형식의 설명보다는 직접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언론 보도와 관련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언론중재

위원회의 존재를 알려 주고,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언론 피해 유

형들과 각 유형별 구제 절차(정정 보도, 반론 보도 등)에 관한 자료를 스스

로 찾아서 정리해 보게 하는 활동이 적절할 것이다. 

∙ 관련 개념 및 용어(180∼182쪽): 기자윤리강령, 재난보도준칙, 언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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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원회,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대단원 4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 사항>

대단원 4는 뉴스의 ‘이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공유’, ‘전파’, ‘생산’에 이르

는 적극적 뉴스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뉴스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때문에 다른 대단원들에 비해 학습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들이 뉴스를 활용하

는 데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갖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

된다. 이를 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의 사례를 들어가며 그것을 방

지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올바른 행동의 구체적인 지침

들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 저작권과 관

련해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저작권을 피해 뉴스를 이용하는 방

어적 방법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잘 지킨 사례를 같이 보여 주고 

저작권 준수가 왜 중요한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이 뒷

받침돼야 한다. 

이 단원에는 저작권, 알 권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러한 법률의 존재를 학생들에게 확인시키

기 위해 실제 법조항을 자료로 준비해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률용

어는 그 내용이 딱딱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풀어쓴 자료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활동으로 제안된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장점과 위험성,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의 충돌과 같은 주제는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대립

이 첨예한 사안들이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이러한 논쟁적 주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학생들이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가

능한 한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쪽 입장에 관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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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

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숙의적 토론 과정 자체를 학습하는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2)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앞서 제안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아래의 원칙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목표 중심 평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학습목표의 달성 여부일 것이다. 가르치는 내

용과 평가하는 내용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교과의 총괄 목표와 각 중단원별 

학습목표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평가 전략을 수립한다. 

② 참여 유도형 평가

범교과적 성격의 참여형 교육과정이라는 점에 걸맞게 학습활동에 있어 친

구들과의 협업,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발표 포함)을 독려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이론적 지식 습득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 풀기와 같은 방식으로 점검 및 평가한

다.

③ 과정 평가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학습활동과 방과 후 과제 활동 모두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과제의 경우 교사가 그 수

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을 거

쳐 그러한 결과물을 얻게 됐는지를 짧은 보고서 형태로 과제와 함께 제출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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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 평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활동과 과제 활동으로 작성 내지 산출한 모든 성과

물들에 대해 나름의 분류 기준을 스스로 수립하게 하고, 그에 맞춰 유형별

로 정리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한다. 단발성 평가보다는 이러한 포트

폴리오를 활용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교재 집필 시 유의 사항

본 연구에서 구성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재에 쓰이는 뉴스 사례 등의 자료로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도, 상업성이 드러나는 내용도 배제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되거

나 비윤리적인 내용 또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선택·활용하되, 학습자의 수준

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뉴스 리터러시 교재는 뉴스가 가장 중요한 제재가 된다는 점에서 

교재가 만들어진 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내용상의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너무 오래된 뉴스를 활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뉴스 가치, 내용의 

정확성, 논란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너무 최신

의 뉴스를 이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습활동 사례에는 학생들이 직접 뉴스를 선택하

게 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 또한 수업 자료를 직접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교과라는 점을 감안해, 교재에는 ‘최신 자료’보다는 ‘검증된 자료’ 위주로 

선별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들이 수업자료로 활용할 최신 기사

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재에서 선택 기준과 관련된 지침 같

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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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을 위한 뉴스 사용 설명서

대단원 중단원

Ⅰ. 뉴스, 너의 정체를 밝혀라

1. 뉴스란 무엇일까

2. 뉴스가 왜 필요할까

3. 무엇이 뉴스가 될까

4. 뉴스는 누가 어떻게 만들까

5.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일까

Ⅱ. 뉴스 소비, 이렇게 달라졌다

6. 우리는 뉴스를 어디서 어떻게 볼까

7. 인터넷은 뉴스를 어떻게 바꿔 놨을까

8.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볼까

9. 내가 보는 뉴스를 다른 사람들도 볼까

Ⅲ. 뉴스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

10. 뉴스에는 내 관심사가 있다

11. 뉴스를 통해 내 미래를 엿볼 수 있다

12. 뉴스를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인다

13. 뉴스를 보면 세계가 보인다

Ⅳ. 지킬 것은 지킨다

14. 누구나 뉴스를 만들 수 있다

15. 뉴스에도 책임과 예절이 필요하다

16. 뉴스로부터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까

<표 3-6> 교재 집필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명, 단원명 예시

넷째, ‘뉴스 가치’, ‘뉴스 생산 과정’과 같이 제작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단원의 경우 현직 언론인에게 집필을 의뢰하거나, 최소한 그들의 

검수라도 거쳐 내용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재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제목부터 각 단원의 제목에 이르기

까지 실제 교육 대상(중학생, 고등학생, 혹은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

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조할 수 있도록 교재 집필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명 및 단원명의 예시를 <표 3-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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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획 시안

뉴스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대학 교양강좌용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용

으로 만든 커리큘럼을 대학생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학 강좌 16주 코스에 

맞춰 재구성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요소들은 중·고등학

생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앞 절에 제시된 단원별 내용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학 강좌의 경우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개발해 널리 활

용하기보다는 강사가 자체적으로 강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따라서 본 연구서에서 제안하는 강의 계획 시안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적절히 수정한 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시안 내용을 참조해 강사가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진이 구성한 대학 교양

강좌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나 감수를 받지 않았다. 그 이

유는 첫째, 3명의 연구진 모두가 언론학 전공자이며 뉴스 및 저널리즘에 

대한 교양과 전공 강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둘째, 중·고등

학생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꾸려진 자문단에는 저널리즘을 전공한 3인

의 교수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친 결과물이 대학 강

좌용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표 3-7>은 연구진이 개발한 뉴스 리터러시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

획의 핵심 부분을 담고 있다. 강좌의 소개에 해당하는 ‘과목 개요’, 강좌 이

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16주 코스에 맞게 구성한 ‘주별 강의 계획’이 

그 내용이다. 실습이나 과제,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은 뒤에 별도로 제시

하였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중·고등학생용 커리큘럼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

다면 ‘뉴스 활용’ 파트가 ‘뉴스 이해’ 다음 자리로 이동했고 수업 시수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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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과목 개요

(Course 

Overview)

본 강좌는 현대 지식 기반 사회에서 뉴스 및 정보를 분별 있게 선택해 비판적으로 이해하

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그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능력인 뉴스 리터러시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년세대가 건전한 뉴스 소비(이용)자,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강좌에서는 뉴스 및 뉴스 생태계에 대한

이해, 뉴스 콘텐츠와 뉴스 미디어 활용,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다양한 실습 및 과제 활동을 마련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뉴스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끌어내고자 한다. 

목표

(Goals)

본 강좌를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뉴스·정보 분별 능력 제고: 정보 과잉·정보 과부하 시대에 정보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고품질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고품질 뉴스 소비 증가: 뉴스·정보 분별력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뉴스에 대한 수요

및 소비를 확대한다. 이러한 고품질 뉴스에 대한 소비 증가가 생산 영역에서의 뉴스 품질

제고 노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에 기여한다.

∙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뉴스 생비자: 뉴스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낸다.

∙ 참여적 시민상: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공공 사안에 대한 관심 및 관여 수준을 향상시켜 

그러한 공적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갖도록 유도한다.

주별 

강의계획

(Course 

Schedule)

뉴스 이해

1주 - 뉴스의 정의 

뉴스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뉴스 주제의 범위와 유형, 뉴스 형식의 다

양성(새로이 등장한 뉴스포맷들 포함), 뉴스 이용 실태 

2주 - 뉴스의 사회적 기능과 필요성

인간의 정보 추구 욕구, 공공재로서의 뉴스(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서의 뉴

스), 뉴스의 사회적 기능(환경 감시, 감시견 및 제4부, 사회 통합, 상관조정 등)

3주 - 뉴스 가치

뉴스의 보편적 가치 속성들,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정보 유형 간 경계 붕괴

포함), 이용자의 주관적 뉴스 가치(이용자 편향)

4주 - 뉴스 생산 과정

게이트키핑(gake-keeping), 뉴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개인적 차

원부터 이데올로기적 차원까지), 언론사의 수익구조와 뉴스 생산,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뉴스 구성 

5주 - 뉴스 보도 원칙

규범적 보도 원칙(정확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 등), 전략적 보도 원칙(객관

주의 저널리즘, 기계적 중립성, 사실과 의견의 분리 등), 심층성과 탐사보도

<표 3-7> 대학 교양 강좌용 강의 계획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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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주별 

강의계획

(Course 

Schedule)

뉴스 활용

6주 - 뉴스와 개인적 관심사

뉴스 미디어 활용: 정보 탐색 시 검색엔진의 올바른 활용법과 사실 확인의

중요성 및 방법, 뉴스 콘텐츠 활용: 관심사 확장과 진로 탐색 

7주 - 뉴스와 세상

뉴스를 통한 사회이슈의 공론화, 글로벌 통신사 중심의 국제 뉴스 흐름과 그

문제점, 인류 공동의 이슈와 범지구적 캠페인

8주 - 중간고사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9주 - 뉴스 생태계 구조

뉴스 생태계 구조,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뉴스

룸의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와 기사 어뷰징

10주 -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인터넷이 가져온 뉴스의 양적 확대, 전통 뉴스 매체와 인터넷 뉴스 매체의

차이, ‘가벼운’ 뉴스 소비(유목형 뉴스 읽기, 제목소비자16) 등) 증가, 뉴스 이

용자의 역할과 위상 변화(뉴스 생비자)

11주 - 뉴스 소비 심리

포털과 SNS의 ‘인기 기반 뉴스 편집, 다양한 뉴스추천 기제들, 뉴스 제목의

중요성 확대와 ‘낚시성’ 제목 문제,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 

12주 - 뉴스 이용의 개인화

개인맞춤형 뉴스 서비스와 필터버블 현상, 뉴스 큐레이션, 선택적 뉴스노출

(확증 편향17))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13주 -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시민참여 저널리즘(참여형 저널리즘), 일반인의 뉴스 생산 참여 확대(크라우

드 소싱, 집단지성 포함), 뉴스 공유 및 전파의 일상화

14주 -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뉴스 공유·전파·작성 전 사실 확인의 중요성, 뉴스 저작권, 뉴스 댓글 예절

15주 - 뉴스와 개인의 권리

뉴스상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기자

윤리강령, 재난보도준칙 등), 권리 침해 시 대처 방안(언론중재위를 통한 반

론 보도, 정정 보도, 피해보상 청구 등)

16주 -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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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뉴스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의 경우 뉴스 

및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구성된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이 학생들의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

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뉴스 활용’은 뉴스 콘텐츠 및 뉴스 미디어 활

용 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뉴스 활용 교육에 해당한다

는 점에서 어디에 배치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파트는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육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매우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스에서 다뤄지는 콘텐츠의 주제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는 점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강좌 전체를 뉴스를 활용한 교육으로 채

울 수도 있고, 2∼3회 정도로 매우 핵심적이라 판단되는 부분만 선별할 수

도 있다. 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를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시민성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수업에서는 뉴스 활용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뉴스 

및 관련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뉴스 활용 부분만을 추려 프로그램에 포함시

켰다. 

대학 강좌의 경우 통상 주별 강의 계획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이 

포함되므로 16주 가운데 실질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주는 14주다. 

따라서 총 16개 단원으로 구성된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과 대학 교양 

강좌용 프로그램의 구성이 동일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중등교육용에서 4

16) 중·고등학생용 교육과정에서는 ‘제목 소비자’를 “8. 뉴스소비 심리” 단원 가운데 뉴스제

목의 중요성 확대 맥락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중단원 8 내용 해설 참조), 대학생용 

프로그램에는 그보다 먼저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단원의 ‘가벼운’ 뉴스 소비와 관련해 소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7) 선택적 노출은 기존에 갖고 있던 태도를 확증하는 방향으로 메시지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기존 태도에 부합하

는 메시지에 대한 편향성이 관찰된다는 점 때문에 ‘일치편향(congeniality bias)’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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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원이었던 ‘뉴스 활용’ 부분을 2주 수업으로 축소했다. 첫 번째 뉴스 활

용 수업은 뉴스를 통해 진로를 포함한 개인적 관심사를 확장하는 내용이

고, 두 번째는 국내사회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뉴스 활용’ 파트를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에서처럼 ‘뉴스 생

태계와 미디어 이해’ 다음 순서가 아니라 ‘뉴스 이해’ 뒤로 배치한 것은 중

간고사와 기말고사 전, 즉 학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각각 7개 주제를 다

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을 경우 ‘뉴스 활

용’ 파트의 순서를 통째로 이동시켜도 관계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 

하나라도 치르지 않으면 생기게 되는 공백은 ‘뉴스 활용’ 파트 내용을 추가

로 구성하거나, 학생들의 과제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활

용할 수 있다.  

강좌의 성격상 수업 시간을 강의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실

습이나 토론 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의 외에 할 수 있는 실습, 토론, 과제 활동의 예시를 4개 주제

군별로 나누어 <표 3-8>에 정리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중·고등학생용 교

육과정에 포함된 학습활동 예시와 유사하지만, 대학생 수준에 맞게 부분

적으로 수정을 거쳤다.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 요소들의 점수 비

율을 결정하는 것은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의 재량이겠으나 실습과 토론, 

과제를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되는 수업인 만큼, 개별 활동에 더해 팀

별 활동이 더 적절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수업과 관련된 각 활동마다 

새로 팀을 꾸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학기 초에 팀을 구성

해 학기 내내 유지하거나 4개 주제 파트가 바뀔 때마다 팀을 새로 편성하

는 방식의 운영이 적합하다. 팀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팀원 모두 동일한 점

수를 부여받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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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토론 과제

뉴스 

이해

∙ 뉴스와 뉴스유사정보 구분

∙ 같은 주제로 뉴스와 뉴스

유사 정보 메시지 작성

∙ 뉴스 가치에 따라 신문 1면 

등 편집

∙ ‘기자와의 대화’를 통한 언론

인의 역할과 뉴스 생산 과정 

파악

∙ 뉴스 품질 평가하기(정보원 

평가 포함)

∙ 뉴스에서 시각자료의 

영향력과 파급력

∙ 객관적인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에 대한 토론

∙ 좋은 뉴스의 조건들

∙ 자신의 뉴스 이용 행동 분석

(뉴스를 보는/안보는 이유, 

뉴스를 접하는 방식, 선호하

는 뉴스 주제 등)

∙ 새로운 뉴스 포맷 사례 조사 

후 특성 분석

∙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이유

와 안 보는 이유 조사

∙ 수익구조가 다른 언론사들

의 보도 내용 비교 분석 

∙ 세상을 변화시킨 탐사보도 

사례 찾아 내용 분석

뉴스 

활용

∙ 뉴스기사에 제시된 사회문

제 해결책 평가

∙ 신문 국제면 혹은 인터넷 뉴

스 사이트 국제 섹션의 기사

별 대상국, 주제, 공급원 집

계

∙ 뉴스를 통해 인류 공동의 문

제 사례를 찾아보고 참여 방

법 모색

∙ 논쟁적인 사회이슈를 찾

아 찬반 입장에서 토론

∙ 범지구적 참여를 이끌어 

낸 캠페인 사례의 성공 

이유 분석

∙ 관심 분야 선정 후 필요한 양

질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 가

능한 형태로 정리

∙ 관심 있는 직업, 직종, 관련 

업체, 그 직업 종사자 정보 

수집 및 정리

∙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선정해 자료를 수집 및 정리

뉴스 

생태계와 

미디어 

이해

∙ 동일 기사의 PC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버전 형식 비

교

∙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기

사 어뷰징 사례 찾아 유사성 

비교

∙ 포털의 다양한 뉴스 추천과 

자신의 관심사 일치도 비교

∙ 기사 내용 보고 제목 붙여 보

기

∙ ‘낚시성’ 기사 제목 올바르

게 수정

∙ 자신과 팀원들의 SNS 타임

라인 비교를 통한 SNS 뉴

스 특성 파악

∙ 포털 ‘실시간 검색어’의 

필요성

∙ 정확성 대 속보성의 가

치

∙ 포털과 모바일 중심 ‘가

벼운’ 뉴스 소비의 문제

점

∙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생산 참여 방식 및 유형 

∙ 뉴스 이용의 개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뉴스 매체로서 인터넷 포털,

SNS 등의 새로운 플랫폼과 

언론사의 공통점·차이점 

분석

∙ 종이 신문과 언론사 닷컴 기

사 양과 배치 방식 비교

∙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의 사

례 찾아 그 특성 비교·분석

∙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 

후 포털 뉴스와 비교

<표 3-8> 대학 교양 강좌용 실습, 토론, 과제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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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토론 과제

뉴스에 

대한 

책임과 

권리

∙ 일반 시민 작성 뉴스와 언론

인 작성 기사 비교

∙ 뉴스를 2차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보고 저작권 준수 

여부 판단

∙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장

점과 위험성

∙ 악플과 좋은 댓글의 구분 

기준

∙ 댓글의 영향력

∙ 알 권리 대 사생활 보호

∙ SNS에서 잘못된 정보가 일

정 시간 경과 후 정정된(혹은 

정정되지 못한) 사례 조사

∙ 뉴스 저작권을 잘 준수한 사

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조사

∙ 악플 피해 사례 조사 및 유형

별 특징 정리

∙ 뉴스를 통한 개인정보·사

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례 조

사

∙ 언론 피해 유형 및 구제 절차

에 관한 정보 탐색 및 정리

함한 모든 팀원들의 팀 과제물에 대한 기여도를 무기명으로 평가하게 해 

여러 팀원들에게서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를 받은 학생은 감점을 할 필요

가 있다. 꾸려진 팀이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팀원들의 자체 상호 

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하면 팀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제로 주어지는 활동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토론은 수업 시간 

안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과도한 과제 부담이 

주어지지 않도록 한다. 토론의 과정은 강사가 지켜볼 수 있지만,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론 결과물을 1∼2페

이지 정도 짧게 정리해 토론이 진행된 당일 내에 이메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토론 활동을 합리적이고 숙의적인 

토론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양비론·양시론을 지양하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토론 예

절을 지키고, 토론 과정을 통해 입장 차를 점점 좁혀 반드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결과물 또한 토론 과정에 

대한 기술(description) 보고 형태보다는, 토론에서 도출된 명확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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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들을 추가해 간략하게 구

성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준다.  

교재의 경우 현재 국내에 출간된 단행본 중에는 강의 계획에 포함된 내

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뉴스 리터러시 전문 서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각 단원마다 적합한 읽을거리(북 챕터, 논문, 보고서 일부, 인터넷 

자료 등)를 찾아 리딩패킷 형태로 구성해 이용하는 것이 추천할 만하다. 혹

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다년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

물로서 이 연구서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출간될 예정인 시리즈 도서 2권의 

내용 가운데 뉴스 리터러시 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될 것이므로, 그 

파트를 주교재로 활용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PDF로 만들어 이클래

스(e-class) 등의 수업용 웹페이지에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다. 

5. 관련 개념·용어 설명 및 참고 자료 소개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중·고등학생용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 내용 

해설에 포함된 개념 및 용어에 대한 해설을 단원별로 제공하고, 관련해서 

추가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시하였다. 

총 16개 중단원들 중 10단원에서 12단원까지는 내용 구성상 학술적이거

나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및 용어에 대한 해설은 13

개 단원에 한해 이뤄졌다. 교수자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학습자들에게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학습이 

시작되기 전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1단원의 경우 관련 개념·용어 해설이 

다른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상세한 것들이 몇 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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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원: 뉴스의 정의

∙ ‘뉴스’에 대한 정의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합의된 개념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뉴스를 정의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 및 차원들이 있기에, 

뉴스의 가장 핵심적 속성(property) 내지 요건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이를테면, 뉴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건으로 ① 특정한 개인이 아닌 공공(많은 사람들)의 관

심사나 이익과 관련됨, ② 미디어를 통해 전달 혹은 유통됨, ③ 시의성, 즉 

현재 시점의 상황이나 문제와 관련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뉴

스를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에 관

한 시의성 있는 정보’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직업인으로

서 언론인이 전문적으로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생산한 정보 

또한 뉴스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전자는 ‘뉴스기사’라 따로 구분해서 

칭할 수 있고, 따라서 ‘뉴스’와 ‘뉴스기사’는 그 범위가 다르다. 

뉴스를 전달 내지 유통하는 미디어에는 ① 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

넷 언론(언론사 닷컴, 인터넷 전용 언론)과 같이 뉴스를 전문적으로 생

산·유통하는 언론사, ② 주요 뉴스 유통  플랫폼인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

스, ③ 각종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④ 블로그, 인터넷 카페·커뮤니티, 

SNS,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소셜 미디어·개인 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말릭과 동료들(Malik et al., 2013)은 뉴스를 정의하는 접근법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인류학적’ 접근으로, 뉴스를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의 환경 감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최근 발

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뉴스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한 규범적 정의로, 시민의 사회 및 민주주의 과정 참여에 도움을 주는 공적 

정보가 곧 뉴스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마다 뉴스가 무엇인지를 서로 다르

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뉴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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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말릭 등은 청소년과 관련해

서 뉴스를 논할 때는 규범적 정의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어떤 접근법으로 뉴스를 정의하든 간

에, 시민성 함양이라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규범적 뉴스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

∙ ‘뉴스’의 주제 범위

뉴스의 주제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연예, 스포츠와 같은 전통

적으로 언론사들이 많이 다뤄 온 분야들 외에도, 건강·여행·취미·음

식 등과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를 비롯해 일기예보와 같은 일상 정보 또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요즘 대세로 떠오른 ‘요리’나 ‘음식’은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다. 단적으로,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신문지면에 소개된 요리 레시피 1

만 5,000개 이상을 정리해 “쿠킹(Cooking)”이라는 요리·음식 사이트

(cooking.nytimes.com)를 만들어 운영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생산된 기사들, 그중에서도 시의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현

재 시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의 경우, 약간의 

재가공을 거쳐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절히 배치하면 이용자들의 관심과 소

비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에버그린(evergreen) 콘텐츠’로 활용 가

능하다.

∙ 뉴스 이용 실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984년부터 전국의 뉴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뉴스 소

비자들의 이용 행태를 다각적으로 조사한 결과들이 표나 그래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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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돼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국내 뉴스 소비자들의 이용 

실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양상까지도 함께 보여 줄 수 있다.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특히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의 2014년 조사 결과에는 총 19개 뉴스 분

야들에 대한 관심도 결과가 포함돼 있는데(2015년 조사에도 동일 항목 포

함), 응답자들의 관심에 따른 순위를 보면 1위 건강, 2위 취미·레저·여

행, 3위 사회(사건, 사고), 4위 연예·스포츠, 5위 날씨 순으로, 생활밀착

형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선호

하는 주제 영역인 사회, 연예·스포츠보다 건강이나 취미에 대한 뉴스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뉴스는 딱딱한 시사 정보뿐만 아니

라 사람들이 일상의 행복과 안녕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공급

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 뉴스 게임

뉴스에 비디오게임의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사회 이슈를 게임 형태로 만

들어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에 참여하면서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뉴스 게임의 사례로 2015년 초에 BBC가 공개한 ‘시리안 저니

(Syrian Journey)’가 있다. 이 게임은 시리아를 떠난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

하기까지의 여정을 어드벤처 형식으로 구성했다. 게임 개발사 더픽셀헌

트(The Pixel Hunt)가 개발한 ‘아이티의 재건(Rebuilding Haiti)’은 2010

년 아이티 대지진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세계신문협회 사이트의 “Trends in Newsrooms: Gaming the 

news”(http://blog.wan-ifra.org/2015/06/23/trends-in-newsrooms-gami

ng-th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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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티브 뉴스

텍스트 위주의 기존 온라인 뉴스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그래픽, 사진, 동영

상 등을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편집하고 스크롤, 클릭, 링크 등을 활용해 

독자의 행위에 반응하도록 웹 페이지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로, 

한마디로 보는 뉴스가 아니라 체험하는 뉴스라 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뉴스의 가장 선구적인 사례로는 뉴욕타임스가 2012년에 

제작한 ‘스노폴(Snow Fall)’이 꼽힌다. 스노폴은 눈사태로 인한 사고를 다

룬 긴 기사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읽게끔 만들까 하는 고민에서 기획되

었으며, 사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고 총 6개 파트로 구성

돼 있다. 350만 이상의 페이지뷰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보

도·문학·음악상인 퓰리처상의 2012년 수상작이기도 하다.

∙ 로봇 저널리즘

그 명칭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이 기자 대신 기사를 작성하는 것으

로 오인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로봇 저널리즘의 ‘로봇’은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뜻한다. 알고리즘을 활용해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

던 대량의 데이터 및 정보를 정교하게 가공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

성(여기까지는 ‘데이터 저널리즘’과 같음)하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프

로그래밍이 완료된 후에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알고리즘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고 기사를 작성한다.

로봇 저널리즘의 선두 주자로 LA타임스의 ‘퀘이크봇’[지진을 뜻하는 얼

스퀘이크(earthquake)와 로봇의 합성어]이라는 이름의 로봇은 하루 24시

간 내내 지진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데이터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이

를 기사로 작성하거나 편집국에 알린다.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의 로봇은 

일주일 동안 ≪가디언≫과 ≪옵저버≫(≪가디언≫ 자매지)에 게재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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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 중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이 많은 반응을 보였던 것들을 골라내 

이를 편집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그 결과물은 ≪더롱굿리드(The Long 

Good Read)≫란 주간지에 실린다.

참고 자료: 블로터닷넷의 “[미디어@미래] 로봇, 저널리즘을 넘보다” 

(http://www.bloter.net/archives/232289)

∙ 카드 뉴스

하나의 이슈나 사건을 10∼15장 정도의 이미지 컷에 간략한 텍스트를 추

가해 옆으로 밀어보게 만든 새로운 뉴스 형식이다. 보통은 기존에 취재한 

내용을 카드 형식으로 재가공해서 쓰기 때문에 제작비용이 별로 들지 않

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모바일 맞춤형 콘텐츠라는 점에서 SNS

에서 많이 유통·소비되고 있다.

SBS, 조선일보, JTBC 등의 주류 언론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미

디어들[예: 인물 스토리텔링 블로그 ‘사람바이러스(Saramvirus)’]도 카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2) 2단원: 뉴스의 필요성

∙ 환경 감시 기능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환경 감시(surveillance of environment)

는 사회 환경에 대한 미디어의 정보 제공 기능을 의미한다. 사회가 점차 복

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관찰함으

로써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이다. 

라스웰(Lasswell, 1948)이 제안한 미디어의 3대 사회적 기능에는 환경 

감시와 함께 상관조정과 문화 전수가 포함된다. 여기에 라이트(W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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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는 오락 기능을 추가해 4대 기능을 제안한 바 있다. 

∙ 감시견 및 제4부

언론이 정부, 정치인과 같은 정치권력, 기업 등의 경제권력, 여타 사회지

도층 등을 견제하고 그들의 비리나 부정부패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사회

에서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감시견(watchdog)’이라 칭한다. 

유사한 맥락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견제 및 감시하는 역할과 기

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언론을 3부(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 부르기도 한다.

∙ 사회 통합 기능 

미디어는 사회의 규범과 가치, 관습, 제도 등을 전하고 사회구성원들은 이

를 공유해 공동의 관심사를 형성한다. 매스미디어는 다수의 불특정 수용

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기 때문에 소수의 취향이나 의견보

다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에 부합하는 메시

지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미디어가 사회 통합 및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 상관조정 기능

환경 감시가 정보 전달이 중심이 되는 기능이라면, 상관조정(correlation 

of environmental parts)은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해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환경 감

시는 언론의 보도 기능에, 상관조정은 논평 및 해설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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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원: 뉴스 가치

∙ 뉴스 가치

말 그대로 뉴스로서의 가치, 즉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뉴스가 될 만한 가치

가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뉴스 가치를 결정하는 속성으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제시돼 왔으나, 미주리그룹(The Missouri Group, 2005)이 제안한 6

개 기준들, 즉 시의성(timeliness), 영향성(impact), 저명성(prominence), 

갈등성(conflict), 근접성(proximity), 신기성(novelty) 정도는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뉴스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일수록(시의성),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거나 영향력의 크기가 클수록(영향성), 사건 당사자가 유명할수록(저

명성),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많은 사건일수록(갈등성), 지리적(나아가 정

치적·문화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근접성), 평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신기성) 뉴스로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 보도 자료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자료를 말한

다. 매일 기사를 생산하고 마감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이 모든 기사 내용을 

직접 취재해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나 각종 

기관, 기업, 이익단체 등이 보도용으로 작성해 배포하는 자료를 기사 작성

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도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취

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보도 자료 내용을 거의 그대로 기사화

하는 경우도 있다. 

보도 자료는 기자에게는 취재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료 제공자에게

는 보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가 작성되

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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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티브 광고

웹사이트에서 광고가 콘텐츠와 구별되는 다른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예: 

배너 광고)이 아니라, 메인 콘텐츠와 거의 동일한 형태(예: 언론사 웹사이

트라면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져 제공되는 광고를 일컫는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사 등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고 광고 내용

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기

획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웹사이트 운영자 측이 부분적으로 내지 전반적

으로 참여한다. 

광고이기 때문에 홍보 목적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정보 콘텐츠로서의 

가치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사형 광고’와는 다르게 인식되

고 있다. 그런데 네이티브 광고에는 특정 협찬사로부터 제작비를 제공받

았다는 사실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속임수’를 동원한 광고 기법일 뿐

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 브랜드 저널리즘

기업을 홍보하는 과정에 저널리즘적 수단, 전략, 형식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적으로, 저널리즘처럼 신뢰도가 확보된 콘텐츠로써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 용어는 맥도날드의 마케팅을 총괄했던 래

리 라이트(Larry Lignt)가 2004년 ‘브랜드 저널리즘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

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브랜드 저널리즘에서는 전통적인 뉴스 생산 및 확산 과정, 즉 기사 제

작·편집·유통 단계를 마케팅 목적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적용해 전략

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토리를 생산 및 관리한다. 때문에 기존의 광고 매체 

중심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블로그, SNS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브랜드 스토리를 파급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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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 저널리스트들이 브랜드 마케팅에 일정 부분 참여하기도 하고, 특

정 브랜드(기업)가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하

기도 한다. 이로 인해 광고·홍보와 저널리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

이 나타난다. 

∙ 스폰서 콘텐츠

앞서 살펴본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 저널리즘의 사례에서처럼, 언론사를 

비롯한 각종 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이 제작해 제공하는 콘텐츠 중 협찬(스

폰서)이 있는 콘텐츠를 지칭한다. 콘텐츠 제작비의 일부를 스폰서에서 협

찬받기도 하고 모두를 협찬받기도 한다. 협찬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콘텐

츠 제작과정에 협찬사가 깊이 관여할 수도 있고 협찬만 제공하고 콘텐츠

에는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수용자 편향

뉴스 수용자가 뉴스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개

개인이 지닌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로 인해 선호하는 뉴스가 서로 달

라지고, 같은 뉴스에 노출하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뉴스 수용 과정에서의 이러한 개인차를 수용자 편향이라 칭한다. 수용자 

편향의 요인들로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직업 등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을 비롯해 개인의 성격 특성(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등), 이념 성향(진보-

보수), 배경지식(스키마),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18) 등 다양한 개

인차 속성들이 포함될 수 있다. 

18) 인지욕구란 사고(thinking)와 같이 인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즐기는 개인이 지

닌 비교적 항상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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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원: 뉴스 생산 과정

∙ 게이트키핑 

보도할 아이템의 선정 단계부터 기사를 배치하는 최종 편집단계에 이르기

까지 뉴스 생산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의미한다. 

게이트키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언론인 개인 차원(언론인의 인구학

적 속성, 태도·가치·신념, 직업윤리, 동료 언론인 등)에서부터, 미디어 

관행(뉴스 가치, 출입처·엠바고,19) 오프더레코드20) 등의 취재 관행), 조

직(고용주, 소유권 구조, 조직 편재 등), 미디어 외적 영향(정보원, 이익단

체, 타 언론사, 광고주, 수용자, 정부 등), 이데올로기적 차원(사회의 가치

관과 규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 걸쳐 있다(Shoemaker & Reese, 

1996).

∙ 위축 효과

엄격한 규제나 통제로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언론인이 권력 주체

의 영향력을 인식해 자기검열을 함으로써 관련 사건이나 이슈를 보도하지 

않는 행위,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긍정적으로 왜곡해 보도

하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 출입처 제도

기자가 취재를 함에 있어 아무데나 무작위로 다녀서는 뉴스가 될 만한 사

19) 엠바고(embargo)란 언론이 취재원(정보원)과 사전에 합의해 보도 시점을 일정 기간 유

예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내용의 보도가 그 시점에 이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력이 너무 크다고 예상될 때 취재원 쪽에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란 취재원이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를 지칭한다. 오프더레코드로 제공된 정보의 경우 기자가 사건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만 이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취재원의 신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언론 보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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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발견하기 어렵다. 때문에 취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청와대, 국회, 경찰서, 법원, 대기업 

등)을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출입처 제도라 칭한다. 

출입처 입장에서는 언론 노출을 통한 홍보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고 

언론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출입처에는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 및 송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

련돼 있다. 출입처 제도가 기자들에게 취재 보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출입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에 관한 

보도 건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수 있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 뉴스통신사

개별 언론사가 전국, 나아가 세계 각지의 뉴스를 다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규모가 작은 언론사일수록 더 그

러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뉴스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 정

도 뉴스를 공급받아 자사 지면이나 웹사이트 등에 전재하고 있다. 뉴스통

신사란 독자적으로 취재 조직을 꾸려 언론사 등을 대신해 뉴스 및 기사 자

료를 수집해서 배포하는 조직으로, 일종의 ‘뉴스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민영 통신사인 뉴시스

와 뉴스1 등이 있고, 국제적으로는 AP, AFP, UPI, 로이터(세계 4대 통신

사)가 대표적이다.

∙ 데스크

신문사 편집국 혹은 방송사 보도국에서 일선 취재기자들의 취재를 지휘 

및 감독하고 취재된 내용의 보도 여부, 편집 방향 등을 결정하는 직위 혹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저널리즘 용어다. 데스크의 역할은 보통 

각 부서(사회부, 국제부, 문화부 등)의 부장이 담당하며, 차장이 부장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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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킹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은 방송사의 재원이 공공 기금으로 조성돼 공

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

라 결정된다. 국내 지상파 3사 중 KBS와 MBC는 공영방송, SBS는 민영방

송이다. 

두 공영방송사 중 KBS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가 주요 재원 중 하

나고(특히 KBS1 채널), 국가에서 직접 재정을 관리 및 통제하는 국영방송

과 달리 정부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에 해당한다.

MBC의 경우 재원에 수신료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방송문화진흥회라

는 공공기관이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 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다.

SBS는 (주)SBS미디어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대주주인 민영방송이다.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 및 관리하려는 목

적에서 만들어지는 회사 형태로,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불린다. 

∙ 국민주 언론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대주주가 존재하고, 따

라서 언론사의 운영이나 보도 방향에 몇몇 대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구조

다. 이에 비해 국민주 언론사는 일반 국민들이 소액의 기금을 모아 창간하

고, 다수의 소액 주주들과 사원 주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국내에는 한

겨레가 유일한 국민주 언론사다. 한겨레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끝난 

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7만여 명의 국민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언론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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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언론사

조합원들의 출자로 언론 법인을 설립하고, 언론사 운영에서도 광고 수익

에 의존하는 대신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일정액을 재원으로 삼

는다. 때문에 협동조합 언론사의 조합원은 사주로서의 지위와 뉴스 이용

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협동조합 언론사가 기존 주식회사 형태

의 언론사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출자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조

합원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대주주와 같이 권력을 지닌 부류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 언론사는 프레시안이

며, 이외에도 국민TV, 느티나무통신(충북 괴산), 순천광장신문 등이 그 이

후에 만들어졌다.

5) 5단원: 뉴스 보도 원칙

∙ 정확성

뉴스 보도에서 정확성은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의미한다. 사실로 밝혀진 

정보만을 뉴스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확성의 원칙이므로, 사실 확인

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정보를 속보의 목적으로 보도한다거나 추측성 기

사를 작성하는 것은 정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공정성

뉴스가 공정하다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해 한쪽 입장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입장이나 주장 또한 함께 다룬다는 의미다. 예컨대 어떤 

정치인의 비리 혐의를 파헤쳐 보도하는 경우, 그 비리를 입증할 증거나 증

언만으로 기사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다. 해당 정치인이나 

그 측근에게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반론 기회를 제공한 후 그 

내용까지(취재를 거부해 반론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면 취재 거부 사실

을 명시) 함께 다뤄야만 보도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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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

보도의 독립성은 넓게는 언론사 사주, 광고주,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기사 

내용이나 보도 방향이 영향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는 언론사 내부

에서 사업 영역(광고 등의 수익사업)으로부터 편집부(뉴스제작부)가 완

전히 독립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투명성

보도가 투명하다는 것은 취재 과정, 취재원, 인용된 자료의 출처 등이 명

확히 밝혀질 때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형태의 저널

리즘 가치는 인터넷 시대에 부상했다. 기사에 인용된 각종 자료에 대해 그 

원자료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투명성을 높

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높아진 투명성이 과거에 지

배적인 가치였던 객관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 객관주의 저널리즘

보도에서 객관성은 말 그대로 기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 시

각에서 기사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이런 규

범적 가치와는 조금 다르다. 초기의 신문은 특정한 정파성이나 이념을 지

닌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문이 대중화의 길로 접

어드는 과정에서, 한쪽 입장을 강하게 내세울 경우 많은 독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이고 비정파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는 관행 또한 외

적으로 비쳐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컨대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신문이 정파지에서 대중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

치적인 선택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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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 중립성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완전한 보도를 위해 중립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논란

에 휘말리거나 특정 진영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전략으

로, 양쪽 입장을 50 대 50 비율로 다루려 하는 것을 기계적 중립성이라 칭

한다. ‘계량적 객관성’ 또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다. 양적으로 중립

성을 추구하려다 보니 그 과정에서 심층적 보도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권력을 견제 및 감시하는 언론의 원래 기능을 회피한다는 비판

을 받는다.

∙ 정보원 평가 기준

보도에 인용된 정보원·취재원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대표 기관 중 하나인 스토니

브룩대학 ‘뉴스 리터러시 센터’에서 제안한 6가지 기준(IMVA/IN)을 소개

한다. ① 정보원이 독립적인가(independent), ② 복수의 정보원을 인용했

는가(multiple), ③ 검증된 정보원인가(verified), ④ 정보원이 권위가 있는

가(authoritative), ⑤ 정보원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informed), ⑥ 

정보원이 누구(혹은 어느 단체)인지 밝혀져 있는가(named). 

 

∙ 탐사보도

탐사보도는 심층 보도의 대표적 유형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초점

을 둔 보도 형태다. 언론과 언론인이 마치 수사기관 및 수사관과 같이 (정

치 혹은 경제) 권력의 비리나 범죄 등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깊이 있게 파

헤쳐 기사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취

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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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단원: 뉴스 생태계 구조

∙ 뉴스 생태계

뉴스가 생산·유통·소비되는 전체 지형을 일컫는 학술 용어다. 생물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생태계’를 뉴스와 결합해 만든 합성어로, 

뉴스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학계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미디어 업계에서도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 뉴스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미디어와 관련해 쓰일 때는 이용자들과 미디어 콘

텐츠가 만나는 접점의 의미를 띠고 있다.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

스에도, 콘텐츠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디바이스(단말기)에도 플랫폼이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뉴스 플랫폼은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뉴

스 노출에 이용되는 디바이스 둘 다를 포괄할 수 있다. 서비스 기반 뉴스 

플랫폼의 예로는 포털 뉴스, SNS,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 등을 들 수 있고, 

디바이스 기준으로는 PC 기반 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프린

트 등이 포함된다. 

∙ 디지털 퍼스트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인쇄판 발행이 중심이 되고, 온라인판이 

부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종이 신문 발간 일정에 맞춰 기사 취재와 

편집이 이뤄지고 그렇게 생산된 기사들이 인쇄판에 실리지 못한 다른 기

사들과 함께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다. 그런데 뉴스 소비 및 유통의 중심

축이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쇄 버전보다 온라인 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사를 생산하고 그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를 일컫는 용어가 디지털 퍼스트다. 일부 언론사들은 모든 기사를 디지털 

버전에 적합하게 생산해 일차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고, 그중 일부를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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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쇄 버전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바일 퍼스트와 모바일 온리

뉴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모바일의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프린트보

다 온라인을 우선시하는 디지털 퍼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바일 플

랫폼용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생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모

바일 퍼스트라 칭한다. 모바일 온리는 다른 포맷이나 플랫폼 유형은 고려

하지 않고 오직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말한다. 

∙ 뉴스룸

언론사나 뉴스 서비스사의 조직 내에서 뉴스를 생산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및 그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다. 신문사의 편집국, 방송사의 

보도국이 대표적인 뉴스룸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오프라인용(종이 신문, 

방송 등) 뉴스룸과 온라인용(인터넷, 모바일, SNS 등) 뉴스룸이 별도로 존

재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데, 효율적인 뉴스 생산 및 뉴스 콘텐츠

의 다차원적 활용을 목적으로 뉴스룸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향이 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온·오프라인 뉴스룸 조직이 합쳐진 것을 통

합 뉴스룸이라 부른다. 

∙ 기사 어뷰징

‘어뷰징(abusing)’은 원래 오용, 남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다. 뉴스와 관

련해 쓰일 때는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약간만 수정해서 반복적으로 재전

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뉴스소비가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함에 

따라 언론사들이 포털에서 기사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악용하는 방법이

다. 포털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기사를 찾을 때 이렇게 동일 기사를 반

복 재전송하게 되면 클릭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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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에서 이러한 어뷰징

이 주로 발생하는데, 실시간 검색어로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를 확인한 후 

아예 거기에 맞춰서 기사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많다. 또한 기사 내용과 관

련 없는 실시간 상위 검색어들을 기사 말미에 삽입해 검색 결과에 해당 기

사가 걸리게 하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 기사 클러스터링

기사 어뷰징 및 타 언론사 기사를 베껴 쓰는 관행 방지를 위해 네이버나 다

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검색 결과에서 내용 유

사도가 높은 기사들을 한꺼번에 묶어 보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클러스

터(cluster)’는 원래 유사성이 높은 집단이나 군집을 의미하는 용어다.  

7) 7단원: 인터넷과 뉴스 생태계

∙ 정보 과부하와 정보 홍수

정보 과부하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보다 많은 정보가 주어져 정보 처리

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인지적으로 피로함을 겪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유

사한 맥락에서, 정보 홍수는 대량의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와 개인이나 사

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을 물이 넘쳐나는 홍수에 빗대어 표

현한 것이다. 두 용어 모두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뉴스를 포함한 모든 유형

의 정보들이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필

요한 정보를 분별 있게 선택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처리해

야 할 정보량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진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

곤 한다. 

∙ 언론사 닷컴

인터넷에서 기업에 부여되는 도메인인 닷컴(.com)을 ‘언론사’와 붙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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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합성어로, 신문·방송 등 오프라인 언론 매체들이 인터넷 등장 이후 온

라인에 만든 웹사이트를 지칭하는 용어다.

∙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

뉴스 보도의 대표적 규범원칙인 정확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거친 후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주요 뉴스 가치 중 하나인 시

의성을 높이고 다른 언론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속보성 

또한 언론사들에게 중요한 요소다.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면 속보성이 떨

어질 개연성이 크고, 반대로 속보성에 치중하다 보면 정확성에 문제가 발

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둘 사이의 모순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 정

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다. 

전통적 오프라인 매체들이 한 번 뉴스를 내보내면 수정이 어려웠던 것

과는 달리 온라인에서는 수시로 수정과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

에, 요즘은 그 시점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우선 기사를 써서 업로드하고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해 기사를 업데이트하거나 후속 기사를 작성하

는 관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음의 보고서에서 정확성과 속보성의 패러독스와 함께 디지털 시대

에 전통적 저널리즘 원칙들의 준수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양정애·김선호·박대민(역). (2015). 󰡔디지털 시대의 저

널리즘 원칙: 정확성, 독립성, 불편부당성󰡕. 한국언론진흥재단(재단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유목형’ 뉴스 읽기

뉴스를 이용함에 있어 한 언론사 내지 한 뉴스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집

중해서 보거나 기사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

를 옮겨 다닌다거나 한 사이트 안에서 여러 페이지를 왔다갔다하며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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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보는 뉴스 소비 패턴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떠도는 유목

민의 모습과 유사하다 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러한 이용 행태는 인터넷

을 기반으로 한 뉴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 뉴스 생비자

‘생비자(prosumer)’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생산 소비자 혹은 참여형 소비자라고도 불린다. 현대사회

는 여러 영역에서 소비자가 생산의 영역에 적극 참여 및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고, 뉴스 또한 예

외가 아니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뉴스 생산(그리고 뉴스 유통)에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여하고 있고, 이러한 참여형 뉴스 소비자를 일컫는 용어가 

뉴스 생비자다. 

8) 8단원: 뉴스 소비 심리

∙ 의제설정

언론이 어떤 이슈를 강조해 보도하면 수용자들 또한 그것을 중요한 의제

로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해당 이슈가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는 경향

이 있다. 이러한 언론의 기능을 의제설정이라 칭하는데, 매콤스와 쇼

(McCombs & Shaw, 1972)는 이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바 있다. 의제설

정은 보통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데, 어떤 이슈들을 보도할 것

인가(동시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됨), 선택된 스토리들을 어느 분량으로 

어떤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뉴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달리 부여되는 

편집 과정), 또 얼마의 기간 동안 몇 번을 보도할 것인가와 같은 의사 결정

에 따라 의제가 달리 설정된다. 이를테면, 신문 1면의 상단에 위치한 기사

는 5면 하단 기사보다 더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기사로 인식되

며, 일주일 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기사가 한두 번 보도된 기사보다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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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인식되는 것이다. 

∙ 하이퍼텍스트와 하이퍼미디어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스미디어는 정보가 선형적(linear)으로 구성

되는 반면(예를 들어, 신문의 경우 1면에서 끝면의 순서로), 인터넷과 같

은 뉴미디어에서는 정보가 비선형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조직돼 있다. 즉,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연결지점(노드)들이 복잡한 그물망 형태로 상호 연

결돼(링크) 있다. 때문에 선형적 미디어에서와는 달리 하나의 정보 지점

에서 다른 정보 지점으로 손쉽게(링크 및 검색 기능 등을 활용해) 이동하

는 것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구현되는 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노드와 

링크의 연결망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조직 형태를 하이퍼텍스트 

혹은 하이퍼미디어라 부르는데, 전자는 연결된 정보들이 주로 텍스트 기

반일 때, 후자는 그래픽,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적 요소들 위주일 때 칭하

는 용어다.

∙ ‘낚시성’ 제목

이용자의 흥미를 끌어 내용을 보게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붙인 제목을 말한다. 낚시성 제목은 보통 내용과 일치도가 낮고,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주변적인 요소를 확대한 것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 

시대 이전에도 이러한 낚시성 제목이 존재했지만, 서로 다른 페이지에 위

치하는 제목(헤드라인)과 본문 내용이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의 하이퍼

텍스트 구조에서는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제목 소비자

기사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제목 위주로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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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 개념은 사실 매우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잉글리

시(English, 1944)가 70여 년 전에도 이 용어를 언급했을 만큼 제목을 중심

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행태는 과거부터 쭉 존재했었다. 다만, 하이퍼텍스

트 구조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뉴스 사이트의 시작페이지에 헤드라인만 쭉 

제시돼 있고(소수 주요 기사의 경우 한두 문장 정도가 시작 페이지에 제목

과 함께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헤드라인만 제시됨), 그것을 일일이 클

릭해 보기 전까지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특징으로 인해 제목 소비

자의 비율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다. 

∙ 연성 뉴스와 경성 뉴스

뉴스를 연성과 경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뉴스를 유형화하는 여러 가지 방

식 중 하나다. 그 구분에는 뉴스 주제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접근 방식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정치, 경제, 국제와 같이 시사적이고 공공적인 성격

이 강한 주제들이 보통 경성 뉴스로 분류되고, 연예·스포츠를 비롯한 각

종 엔터테인먼트 영역, 문화, 생활정보 등이 대표적인 연성 뉴스 주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일한 뉴스 주제에 속한 기사라 할지라도 어떤 측면을 부각시

키고 어떤 방식으로 틀 짓는가에 따라서 경성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연성 뉴

스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에 대한 기사는 보통은 경성 뉴스이

겠지만, 공인으로서 지위나 자격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상과 같은 부분을 

다룬 기사라면 이는 정치와 본질적으로 관계없는 인간적 흥미를 위한 연

성 뉴스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기사더라도 그 연예인이 관련된 음원 순위 조작이라든가 연예기획사의 구

조적인 문제와 같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은 경성 뉴스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특히 사회 뉴스의 경우, 뭉뚱그려 경성 혹은 연성으로 취급하는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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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있다. 사회 뉴스에는 중요한 사회 현안을 다룬 것들도 많이 포함

되지만 인간적 흥미 위주의 사건사고 뉴스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를 큰 주제군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구분

하는 것은 정확한 분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9) 9단원: 뉴스 이용의 개인화

∙ RSS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초간편 배달)’ 혹은 ‘Rich Site Summary 

(풍부한 사이트 요약)’의 약자다. 업데이트가 매우 자주 발생하는 웹사이

트(뉴스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확

인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RSS 기능을 제공하는 특정 

웹사이트(혹은 그 웹사이트의 특정 섹션)를 RSS 리더 프로그램·애플리

케이션에 등록해 두면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업데이트가 이뤄

진 내용이 RSS 리더 프로그램에 전송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새 글

에 대한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 팔로잉과 팔로어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이용자들끼리 관계를 맺는 방식에 

쓰이는 용어다. 팔로잉(following)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의 글을 구독하

고 싶을 때 내 쪽에서 그 계정의 구독을 신청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방이 

내 계정에 대한 구독 신청을 하면 그 상대방이 내 팔로어(follower)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쓰거나 공유한 글은 내 계정의 타임

라인에 나타나며, 나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의 타임라인에는 내가 쓰거나 

공유한 글이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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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스탠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메뉴 중 하나로, 각 언론사 홈페이지의 주요 기

사를 네이버 와이드 뷰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언론사 웹

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언론사별 편집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

다는 것이 특징이며, ‘MY뉴스’ 설정을 통해 원하는 언론사의 기사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 

∙ 뉴스 큐레이션

‘큐레이션(curation)’은 미술작품 등의 전시를 기획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

는 역할을 담당하는 ‘큐레이터(curator)’에서 파생했다. 큐레이터가 예술 

영역에서 그러하듯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보 영역에서 특정 주제의 콘텐츠

를 수집·선별·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개별 이용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뉴스 영역에서도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증가 추세에 있다. 뉴스 큐레이션이란 수많은 뉴스 콘텐츠를 수

집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재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후 제공하는 고도의 편집 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

∙ 선택적 노출

뉴스를 포함한 정보 콘텐츠에 노출할 때 다양한 콘텐츠를 균형 있게 선택

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 태도나 가치관, 이념 성향, 관심사 등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메시지를 회피하는 편향성을 일컫는 학술 

용어다. 앞서 각주를 통해서 밝혔듯이 이러한 선택적 노출의 경향은 ‘확증 

편향’ 혹은 ‘일치 편향’이라고도 불린다. 선택적 노출이 발생하는 근본 원

인은 자신의 기존 태도나 신념과 어긋나는 메시지를 접할 경우 인지적으

로 불편한 상태[이는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 불

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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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버블

엘리 페리저(Eli Pariser, 미국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이사장)가 2011

년 발간한 동명의 저서(The Filter Bubble)21)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구글, 

야후 등 글로벌 검색엔진 업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제

공하는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보 편식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점차 

자신만의 정보막 안에 갇히게 되고 그 바깥의 정보나 현안에 대해서는 관

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상을 꼬집고 있다. 프레이저는 필터버블 발생의 원

인으로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꼽았다. 그는 개

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개별 이용자가 관심 갖고 좋아할 만한 정보만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늘 비슷한 콘텐츠만 

소비하게 되고 확증 편향은 더 강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공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추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

하고 있다.

10) 13단원: 뉴스로 보는 세계

∙ 글로벌 통신사

앞서 4단원의 용어 해설에서 제시했듯이, 뉴스통신사는 언론사들과 제휴 

계약을 맺고 뉴스 및 기사 자료를 수집 및 판매하는 ‘뉴스 도매상’이다. 우

리나라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은 자국 내 언론사들에 뉴스를 제공

하는 국내 통신사이고, 글로벌 뉴스통신사들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언론사

들에 뉴스를 공급한다. 국내에서 보도되는 해외 뉴스의 상당 부분도 이들 

글로벌 통신사에서 공급받는다. 대표적인 글로벌 통신사로는 소위 ‘세계 4

대 통신사’로 불리는 미국의 AP(Associated Press)와 UPI(United Press 

International), 영국의 로이터(Reuters), 프랑스의 AFP(Agence France 

21) 국내에서는 󰡔생각 조종자들󰡕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번역·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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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e)가 있다. 뉴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규모가 이들보다 좁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이타르타스(ITAR-TASS), 일본의 교토통신, 중국의 신화통신 등

도 글로벌 통신사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 아랍의봄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체 지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민주화 시위의 물결을 지칭한다. 독재정권의 부패, 빈부격차, 청년

실업 등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시위가 이듬해인 2011년 1월에 재스민혁명

으로 확대됐고, 그 결과 튀지니는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같은 해 2월 이집

트 또한 코사리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며, 이 외에도 리비아, 예멘 등에

서도 장기 집권한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이러한 혁명적 시위의 확산에는 

SNS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으며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 아이스버킷챌린지

근육의 마비가 차츰차츰 진행돼 죽음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 근위축성 측

삭경화증[이 병에 걸렸던 미국의 유명 메이저리거의 이름을 따 일명 ‘루게

릭(Lou Gehrig)’병으로 불리고 있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환자들을 돕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

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하면서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하면, 지목 받은 사람이 24시간 안에 얼음물로 샤워를 

하거나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기부를 하는 식으로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얼음물 샤워를 하는 이유는 얼음물이 닿을 때 느껴지는 근육 수축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 루게릭병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게 하자

는 취지다. 이 캠페인은 루게릭에 걸린 친구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코리 그

리핀이 2012년에 처음 기획했고, 정치인, 연예인 등 각종 유명 인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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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면서 확산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졌다. 

11) 14단원: 일반 시민의 뉴스 생산 참여

∙ 시민참여 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저널리즘을 일컫는다. 시민이 뉴스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참여형(participatory)’ 저널리즘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시민기자들이 취재를 담당하고 기사를 작성

하는 온라인 미디어인 오마이뉴스가 대표적인 시민참여 저널리즘 매체

다. 또한 일반 언론사에서 시민기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

민기자’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해 

블로그나 게시판, SNS 등의 공간에서 공유하는 것 또한 시민참여 저널리

즘 활동에 포함된다. 

∙ 집단지성

다수의 개인이 각자 지닌 지식·정보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 및 

경쟁을 통해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집단지성을 옹

호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로부터 모인 이러한 협력적 지성이 우수한 몇몇 

사람이나 소수 전문가의 지적 능력보다 낫다고 가정한다. 

이 개념의 최초 발원지는 미국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1910년에 출간한 저서 󰡔개미: 그들의 구조, 발달, 행

동(Ants: Their structure, development, and behavior)󰡕으로 알려져 있

다. 휠러는 힘이 약한 개미가 협업해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근

거로, 개체로 보면 그 힘이 매우 미미한 개미가 집단을 이뤄 협력하면 집합

적으로는 매우 높은 지능체계를 보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지식의 생산 및 공유가 매우 

손쉬워졌다는 점 때문에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이러한 집단지성이 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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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인터넷 시대의 대표적인 집단지성 사례로는 많

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오픈형 지식백과사전 ‘위키피디아(위키백과)’, 일

반 회원들끼리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네이버의 ‘지식iN’ 등이 손꼽힌다. 

∙ 크라우드 소싱

대중 혹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외부 자원 활용으로 번역되

는 ‘아웃소싱(outsourcing)’이 합쳐진 신조어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를 개발할 때 일반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내부의 한정된 

인력에서 얻기 힘든 신선한 아이디어를 일반 대중에게 이끌어 내는 동시

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지닌 잠재 고객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참여하는 일반인들의 전문적 식견

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뉴스를 생산하는 과정에도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뉴스타파의 2013년 ‘조세피난처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

례다. 이와 더불어 뉴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 대중에게 소액의 후

원금을 받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다음 뉴스펀딩’이 이에 해당한다.

12) 15단원: 책임 있는 뉴스 생비자

∙ 명예훼손

개인(혹은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관련된 것, 즉 이름, 인격, 직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해를 끼쳐 그 결과 명성이나 신용,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

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개인이 주관적

으로 느끼는 모욕감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예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만한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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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형법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이 포함된다. 민법에서는 제 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불법 행위

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민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

려면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 리드(lead)

신문, 인터넷 신문과 같은 텍스트 중심의 언론 매체에서 기사 내용의 핵심

을 간추려 제목과 본문 사이에 배치하는 문장을 말한다. 헤드라인만으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요지를 부제의 역할을 하는 리드를 통해 제시해 줌으

로써 독자들이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기사를 읽도

록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 임베드(embed)

특정 웹사이트의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나 서비스로 손쉽게 퍼갈 수 있도

록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를테면, 유튜브상의 게시

물을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그대로 옮겨와 보여 줄 수 있게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게시물 퍼가기 기능이 바로 임베드인 것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

면 게시물의 원래 형태로부터 변형 없이 다른 웹페이지에서 구현할 수 있

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고 게시물을 공유 및 확산시키는 것이 가

능하다. 

∙ 상호작용성

학술적으로,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이 그 자체에 과거를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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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의존하며, 그에 반응하는 정도”(Newhagen & Rafaeli, 1996, p. 6)

라 정의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신문, 방송과 같은 매스미디

어를 통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상호작용성이 매우 낮은 유형이다. 

신문 독자가 특정 기사를 선택해 읽거나 방송 시청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제공하는 커뮤

니케이션 내용, 즉 콘텐츠에 변형을 가져올 가능성은 아주 적다. 매스미디

어의 경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며, 수

용자 쪽에서 커뮤니케이터(송신자) 쪽으로 정보가 흐르는 것은 극히 제한

적이다. 

이에 비해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성이 높은 매체다. 이를테면, 

이용자가 특정 주제의 콘텐츠를 자주 선택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

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인터넷

에서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

로 다른 이용자나 커뮤니케이터와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 상호작용성

이 가장 높은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대인 커뮤니케

이션이다. 인간과 미디어 사이의 상호작용 기술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

자 하는 수준이 바로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같은 완전한 상호작용성이다. 

13) 16단원: 뉴스와 개인의 권리

∙ 기자윤리강령

윤리강령(code of ethics)은 특정 직군이나 조직, 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직업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윤리 덕목을 만들어 제정한 것으로, 

일종의 자율 규제 장치라 할 수 있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영향력으로 인

해 언론인에게도 이러한 윤리강령에 대한 요구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

됐으며, 그 결과 언론윤리강령이나 기자윤리강령(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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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규제 조항)이 각종 언론(인)단체 및 개별 언론사에 마련돼 있다. 

내용 해설에서 제시했던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윤리강

령 외에도, 1957년에 처음 제정된(현재 버전은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

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에 의해 개정) ‘신문윤리강령’ 또한 대표적인 

언론윤리강령 중 하나다. 신문윤리강령에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

을 비롯한 총 7개의 강령과 16개의 실천요강이 포함돼 있다. 

∙ 재난보도준칙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를 계기로 재난 상황에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고자 5개 언론 단체(한국신문협회, 한

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

회)가 공동으로 보도준칙을 제정해 발표하였다. 

재난보도준칙은 부칙을 제외하고 총 3개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1장에

서는 준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소개하고, 2장은 취재와 보도에서의 일

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에 관

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3장은 준칙의 준수와 관련한 언론사의 의무 

사항을 담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피해 사건을 접수해 조정 

및 중재하고 언론의 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

다. 1981년 ｢언론기본법｣에 근거해 최초 설치됐으며, 현재는 2005년 제정

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근거, 선거 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기사를 심의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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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언론 보도와 관련한 피해를 당한 개인 및 

단체가 접수한 조정 혹은 중재 신청에 대해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

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 피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중재위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두 번째 

기능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내용을 심의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은 내용, 공익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다. 셋째, 선거 시기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선거 보도에

서 공정하지 못한 내용이 발견되면 사과문·정정보도문 게재, 혹은 주

의·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언론 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들 중 정정 보도는 사실이 아

닌 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사가 기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밝히는 정정 기

사를 내보내는 것이다. 반론 보도는 언론 보도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에 언론 보도 피해 구제 방법으로, 언론에 범죄 혐의나 형사 조치 

보도가 나간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언론사에 무죄 사실을 보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후 보도 청구,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

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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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이 장에서는 국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

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정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제안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 

중·고등학교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체계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논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 내 전반적인 미디어교육 활동 및 지

원 체계 현황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

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명백히 뉴스 

리터러시 제고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적으로나 현장의 실행적 차원에서나 뉴스 리터러시

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유관 프

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국내 미디어교육의 현실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계의 전반적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먼저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행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하는 데 중심을 두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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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극

복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교육 환경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1. 뉴스 리터러시 교육 현황 및 지원 체계의 문제점

국내 중·고등학교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동이라고 독립적으로 구

분해서 부를 만한 프로그램이 운영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뉴스 리터러시’는 학교 내 공식적인 교육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교육 활동에서 부분적

으로 유관한 활동들을 찾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학교 미디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전히 주변적이라는 근

본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중반 미디어교육을 진흥할 수 있는 방

편의 일환으로 공교육화 논의로 이어졌다. 이후 학교는 본격적으로 미디

어교육의 주요 주체 중 하나로 부상했다(전경란, 2009). 그럼에도, 학교뿐

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관계당국 등 여러 주체로 형성된 미디

어교육을 둘러싼 지형에서 체계성을 갖추고 국내 환경에 맞는 교육 모형

에 대한 성찰을 진전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미디어교육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미디어교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논의가 최근까지도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김은규, 2012). 이

에 그간 미디어교육이 학교보다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주도했던 상황

이 이어져 왔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이나 그와 관련한 연

구도 미흡한 상태다(이성균·윤영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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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교 안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안착은 필요한 일이다. 학교는 수년

에 걸쳐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며 생애주기에 맞춰 성장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누적적이고 폭이 넓기 때문이다

(김양은, 2005). 이에 향후 학교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학교 내에서 실제로 이뤄져 온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먼저 점검하고

자 한다. 

1) 국내 중·고등학교 미디어교육 현황

본 절에서는 현행 학교 미디어교육을 그 대표적인 형태인 교과 학습 내 미

디어 관련 교육,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활동, 학생 스스로

의 자율활동 및 기타 유형으로 구분해 파악하였다. 각 형태별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내용 및 방식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1) 정규 교과교육의 변방에 위치한 미디어교육

정규 교과교육에서 미디어교육이 드러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주변적인 교

육내용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교육은 현재 학교에서 시행

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요 교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일부 등장하는 수준에 있다. 부수적으로나마 미디어 관련 

내용이 교과교육 안에 포함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미디어교육이 정규 교과 수업에서 부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시행된 7차 교육과정부터다(김언동, 2005; 송영필, 2005). 이후 교

과서 내에 미디어 관련 내용이 증가하면서 교과수업을 통한 미디어교육은 

개별 교과목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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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내용이 이만큼 확대되어 온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생 대상의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나경애·이

상식, 2010), 중·고등학생이 배울 수 있는 관련 교과내용은 양적·질적

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표 4-1>, <표 4-2>, <표 4-3>은 2011년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중·

고등학생들이 국어과 및 사회과 교과수업에서 접할 수 있는 미디어와 관

련된 교육내용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정리된 내용만 보아도 현재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은 파편화된 형

태로 산발적이고 때로는 중복적으로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다. 등장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용어들 및 정보도 그 개념, 범위, 수준이 상

이하다는 점 또한 교과과정의 체계화가 필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015년 9월에 공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 및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수준의 교과내용이 제시되는 

과목은 발견되지 않는다(교육부, 2015; NCIC, 2015). 

학교 교육과정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미디어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더욱 부차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중·고

등학교 교과학습에서 사용되는 국어과 교과서와 사회과 교과서에는 ‘뉴

스’라는 단어조차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뉴스는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 중 한 종류로 전제되어 있을 뿐이며, 이러한 상황은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이 교과수업 안으로 진입해 활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

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디어교육의 주변화 경향은 현행 학교 교육과정이 미디어교육을 교

수법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표 4-4>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미디어 콘텐츠 활용을 통해 특정 교과목의 교육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의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신문을 활용하는 NIE가 정

보화 사회의 교육현장에서 교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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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과정영역 내용 성취 기준

일반사회영역

(2) 문화의 이해와 창조

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

진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태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다.

③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문화와 

미디어 간의 상호 작용(예: 문화의 전달과 창조)을 인식한다.

<표 4-2> 중학교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과목)과정영역 내용 성취 기준

듣기·말하기

(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발표내용

을 구성할 때 매체자료 이용윤리, 인터넷이용윤리, 발표예절 등을 준수하

도록 한다.

읽기 
(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문자로 된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에 사용된 자료도 포함한다.

쓰기 

(8) 영상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

으로 쓴다. 온라인대화, 인터넷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블로그, 휴대폰 문

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지도한다.

(10)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인터넷 

등에 허위내용 및 악성댓글 유포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

임감 있는 태도로 글쓰기 등을 지도한다. 

<표 4-1> 중학교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과목)과정영역 내용성취기준

일상생활과 

사회제도

가족, 교육, 대중매체, 종교 등의 사회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제

도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기능 들을 파악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

제도들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④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

도를 가진다.

<표 4-3> 고등학교 사회·문화 개정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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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방법

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정보 처리와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해 신문 활용 교육

(NIE), 인터넷 활용 교육(IIE), 영화 활용 교육(MIE), 이러닝(E-Learning) 교육,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표 4-4> 사회과 교육과정(2011)의 미디어 관련 내용(중·고등 공통)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학습 방법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즉, 특정 교

과 내용과 관련된 신문·방송·인터넷 기사들을 인용, 해석하면서 해당 

교과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수단(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이 주변적이고 도구적인 위

치에 있는 것은 시민성 함양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교과수업 내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 기존 교과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

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던 ‘뉴스’를 독립적인 교과로, 혹은 

교육과정의 주요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전환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시도

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 현황

국내 중·고등학생 대상의 미디어교육은 학교 교과 수업에서보다는 오히

려 비교과 활동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자유학

기제의 실시로 이어지기까지, 학교의 주요 비교과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

동을 위주로 실행돼 왔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발표한 “창의·인성교

육 기본 방안”에 기초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과 이외의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시수 동

안의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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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목표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

재력을 개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

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발성에 바탕을 둔 변

화 환경 대응 및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량 

형성

취미 및 특기 개발, 협

동적 학습 능력과 창의

적 태도 형성

나눔과 배려, 실천, 자

연환경 보존,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삶의 가치 

이해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진

로 탐색 설계, 진로 결

정 및 준비 

출처: 크레존 홈페이지(http://www.crezone.net/?page_id=300)

<그림 4-1> 창의적 체험 활동의 총괄목표 및 활동 영역

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외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부수 활동이 아닌, 교과활동과 더불어 창

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핵심 활동이며,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

동, 진로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된다(<그림 4-1> 참조). 학생들이 각 활

동 영역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협동적 학습능력을 익히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여 자아실현의 기초를 마

련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교육

과학기술부, 2009).

창의적 체험 활동은 미디어 리터리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유관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디어교

육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에서 학교로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 혹은 학생들

이 기관을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창의적 체험 활

동이 신설된 주요 배경 중 하나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세부적

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교과외 활동의 실효성

을 고양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인 만큼, 각 단위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190    뉴스 리터러시 교육 Ⅰ: 커리큘럼 및 지원 체계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조영남, 2012; 한

국언론진흥재단, 2014). 2015년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2016년부

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은 형식면에서나 내용면

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

들은 방송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센터, 민간 미디어센터, 한국언론진

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시·구립 청소년 관련 기관, 방송사 및 미디어 

관련 기업 설립 체험센터 등이 있다. 상기 기관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 

프로그램들이 2015년 9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운영자들에게 추가로 문의했다. 특히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

단 지정 주제 연구보고서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

발󰡕에서 파악했던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

램이 2015년 9월 현재에도 유지, 확대 혹은 축소되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 4-5>와 <표 4-6>은 그러한 보완 조사 결과를 덧붙

여 재구성한 운영 현황이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운영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영상 제작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관련 교육은 곧 영상제작 교육이라는 등식으로 설명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편향적이다.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임에도 영상 제작, 특히 다큐멘터리나 영화 장

르 제작에 치우쳐 있다. 학생들이 영상 제작을 통해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것도 미디어교육의 필수 요소이긴 하지

만, 제작 기법이나 영상 기기 활용 기술에만 집중하게 되는 프로그램 운영

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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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교육 내용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

∙ 미디어 체험(꿈스꿈스):파랑TV,행복뉴스,라디오스타 등

∙ 교육(리터러시 및 기획,영상 제작,제작 특강, 스마트 기기 활용 등)

광주시청사

미디어센터

체험! 미디어누리(영상 체험, 라디오 체험, 스마트 기기 체험), 미디어교육(영

상, 사진, 편집 등)

제천영상

미디어센터
학교 영상교육, 영상캠프, 영상제작 교실 등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미디어 체험(뉴스제작, 만화를 이용한 영상 제작 등), 미디어교육(미디어를 활

용한 청소년 멘토링), 미디어스쿨(탈학교 청소년 대상 미디어전문인 자기주도

학습 대안학교 운영)

원주영상

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학교(영상반, 라디오반 등), 영화 상영

제주영상

미디어센터

영상미디어센터 견학:스튜디오,녹음실,상영관,미디어체험실,미디어편집실 등 

시설 견학(방송 과정 체험 교육, 영상물 제작 지원 등) 

익산공공영상

미디어센터

∙ 영상 미디어센터 둘러보며 활동지 해결하기

∙ 미디어센터시설100% 활용하기(다양한 장르의 영화 감상, DVD 및 서적 열람

과 휴식 공간 이용,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디어

센터를 통한 자치 활동의 커뮤니티 공간 이용 등)

강릉시영상

미디어센터

네모난 세상 속으로, 세상 밖으로(교정 시설 청소년), 소외지역 중·고등학교 미

디어교육 등

옥천군영상

미디어센터
아나운서 교실, 포토숍, 스마트폰 따라잡기, 동네방네 영화관, 단편영화 제작 등

부천영상

미디어센터

DMZ Docs 청소년 다큐멘터리 제작, 학교에서 미디어로 소통하자 등

(2015 현황)정상운영, cj헬로비전 부천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남구청소년

미디어센터
미디어 놀이터(포토샵, 방송국, 다큐멘터리, 사진, 영화 제작 등)

고양영상

미디어센터

미디어문화학교(미디어 제작기술, 미디어 인문학, IT기술 등), 초중고 방송반,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4-10,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 46∼48쪽. 

<표 4-5> 미디어센터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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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교육 내용
2015 
현황

공공

기관

한국언론

진흥재단

∙ NIE 거점학교 운영, 청소년 신문 제작 체험 교육, 미

디어교육 강사 파견, 언론인 NIE 특강

∙ 미디어교육 포털 운영 및 전국 NIE 공모전 등

유지, 

부분

확대

한국인터넷

진흥원

인터넷 리터러시 창의적 체험 활동(진흥원 혹은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보안요원 되기, 소셜 미디어, 댓글 

UCC 제작 수업 등), 인터넷윤리교실(주로 방과후학교

로 운영되는 캠페인송, UCC 제작 수업 등)

유지, 

부분 

확대

시·구립

청소년

관련

기관

서울시립 성동 

청소년 수련관

자기애(미디어 비평을 통해 본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

그램)

축소, 

폐지

아산시청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디지털 사진 등 미디어 관련 동아

리 활동 지원
유지

광양시청소년

문화센터
미디어는 내 친구 '우리 지역 콘텐츠 뉴스로 제작하기' 폐지

관악 청소년회관

청소년미디어단(미디어 전문 교육, 청소년문화존 전

시, UCC 제작 및 영상편집 등), 창의적 체험·방송스

피치아카데미

유지

고양시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영화감상회, 청소년 영상캠프(청소년 영상체

험 활동 꿈을 쏘다 등)
폐지

양산시 청소년광장

청소년시나리오창작교실, 청소년 방송교실, 양산청

소년영상제, 청소년영상아카데미 '세상을 보는 wide- 

Angle' 등

축소

부산 양정청소년

수련관

영상체험프로그램(캐릭터 그리기, 영상편지 만들기, 

애니메이션 제작체험 등)
유지

성남시 청소년 

수련관

성남시청소년미디어단(보도자료 작성,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꿈꾸는 영상제작(영상 제작의 기초, 시나리

오 작성, 촬영 실습 등)

폐지

기타

대한민국 

청소년방송단

∙ 전문 미디어교육(미디어 역사,특성,미디어직업군 소

개,정보 선별과 비평등)

∙ 창의적 체험 활동(방송 현장 체험,각종 미디어 이벤

트탐방,특강,진로체험 등)

∙ 온라인 소통 활동(홈페이지 활용 또래, 전문가와 소통)

∙ 청소년 전문 방송 채널 운영, 청소년 DJ 선발 등

축소 

및 

폐지

광주영상 복합문화관 영화 교육과 미디어교육 통합 체험 폐지

미디어영상 

교육진흥센터

미디어스카우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방송반 운영 지

원 등
축소

<표 4-6> 공공 기관 및 시·구 청소년 관련 기관의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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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교육 내용
2015 
현황

기타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운영 등 유지

디지털미디어시티

(DMC)
디지털 미디어 홍보관, 디지털 파빌리온 투어 등 유지

민간 다음세대재단

미디어콘퍼런스, 유스보이스 Lap(미디어 실험, 창작, 

놀이터 등), 프렌토(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

크를 제공하는 또래 멘토링) 등

유지

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4-10, 󰡔미디어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 

개발󰡕에서 정리한 내용(46∼48쪽)에 2015년 현황을 조사해 보완한 것임.

영상 제작에 치우친 프로그램들은 창의적 체험 교육에서 중시하는 ‘꿈’

과 ‘끼’를 발굴하는 데 중심을 두다 보니 정규 교과과정에서 부족한 예능 

관련 내용이 강화되기도 한다. 물론 다큐멘터리나 영화 장르를 제작하면

서 서사 구성 및 텍스트 생산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제고시키

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과 수업 횟수를 보면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많아야 학기당 10회 이내로 운영), 하나

의 완전한 영상을 만들어 내는 단기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미디어 디바

이스의 기술적인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탐미적 기술 활용에 그치게 

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영상 제작에만 치중한 현행 프로그램들에서 미디

어 리터러시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추구하는 비판적인 사고와 분석적

인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정규 교과와 대등한 것이 아니라 그에 종속된 채 기획·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평가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

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은 정규 교과 과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직접

적으로 주요 교과목과 연관되어 있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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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려운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은 여전히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거나 시험 기간 때문에 수업 내용 및 진도가 조정되는 등,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

록 입시 위주의 학사 운영으로부터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뉴스 리터

러시 교육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데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학교 교육의 변방

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제한 요인이라 하겠다.

셋째,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프

로그램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춰 개발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영상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특히 그러하다. 주로 기존

에 행해지던 전 연령 대상 교육을 단순히 중·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한 형

태다. 교육 대상의 수요나 필요를 중심으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라기보

다는 기관의 유지 및 존속을 위해 상시 개설되어 온 프로그램들을 변형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조차도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교육 운영 기관들은 창의적 체험 활

동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처지다. 재정적으로 안정성이 확

보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디어교육 전문 기관이 아닌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프로

그램의 내용, 강사, 운영 전반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미

디어센터와 미디어 관련 전문 기관이 아닌 시·구립 청소년 관련 기관, 민

간단체 등이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이끌

어 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공공 기관들은 대체로는 미디어 관련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

램을 지속적 사업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은 있다. 그렇지만 다른 주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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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인원 대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유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상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들은, 특히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는 교육 실적 및 예산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 정도를 강화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공공 기관의 경우 1년 단위로 사업 계획 및 예산이 새롭게 수립되고 매년 

혹은 수시로 담당자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확

보한 채 내실을 다지는 방향성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드러날 수 있

는 대규모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또는 이와 유관한 프로그램을 전문

적으로 운영해 온 기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하우의 축적이나 자료

의 체계적인 전달 등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표 4-6>의 2015 현황을 

보면 개괄적인 비교만으로도 연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3) 자유학기제를 통한 미디어교육의 현황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

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

험 활동을 하는 제도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 2015년 희망학교로 확대해 운

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동안에도 국어, 영어, 수학 등 기본 교과의 수업은 진행되지만, 수업에 대

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강의식·암

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 문제 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하는 활동 중

심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 기본 교과의 시수를 일부 감

축하여 자율 과정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기본 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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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 수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 2회 이상의 전일제 진

로 체험활동   

∙ 진로캠프, 사회인사 

특강 프로그램   

∙ 자기주도 진로 체험

∙ 희망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설  

∙ 학교간 동아리 연계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 전문 강사를 활용한 

예체능 교육 내실화 

∙ 학생의 희망을 고려

한 예체능 프로그램 

편성 

∙ 예체능과 교육간 융

합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관심 분야 

맞춤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원하는 프

로그램 지속 개발 보

급

출처: https://freesem.moe.go.kr/freesem/homepage/infomation/homepage_infomation_ 

informInfomation.do

<그림 4-2> 자유학기 자율 과정의 활동 영역

수 있도록 다양한 자율 과정을 배치한다. 자율 과정은 진로 탐색 활동, 동

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이라는 4개 영역을 포함

한다. <그림 4-2>는 각 활동들의 세부 내용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미디어교육이 학교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발

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네 가지 활동 영역 중 특히 선택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진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명시한 미디어교

육 유관 협업기관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EBS,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NIE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교육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진로·적성 교육, 토론 교

육 등에서 효과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교육부 지정 선택 프로그램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등 그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고 한다(출처: 재단 내부자료). 

또한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5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그중 경력강사 과정을 이

수한 20명은 8월 말부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 출강하기 시작했으며, 재

단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인 ‘신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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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펼치다’ 교재를 활용하고 ‘뉴스를 활용한 진로교육’, ‘창의적 글쓰기’ 

등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신규 강사 과정을 이수한 58명 중 수업 시

연(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과한 인원은 일정 기간 보조강사로 출강한 뒤 

2016년부터 주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경력 강사는 60시간, 신규 강사는 

120시간에 걸쳐 교수법 및 수업지도안 작성법, 뉴스 리터러시 및 뉴스 활

용 교육 방법 등 미디어 강사 활동에 필요한 전문 역량 교육을 받았다. 재

단은 이번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양성이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교육 현장

에서의 학생중심 수업, 체험형 교육 등과 같은 변화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의 사례를 보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 측면에서 자유학기

제는 분명 청신호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

유학기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

다. 첫째, 인력 수급의 문제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강사 양성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의 중학교, 특히 소외 지역에 파견할 강

사들까지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2) 둘째, 학교 재량에 따라 채

택되는 선택 프로그램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단위학교와 담당 교사들의 요

구가 필수다. 그러나 서울·경기권에서 광역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의 

경우 개별 선택 프로그램마다 각별히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는 않는

다. 이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담당 인력이 항시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셋째, 학생들

에게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이 기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비해 차별화

되는 이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가 미

비한 이유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의 참여를 유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22) 재단 미디어교육팀 담당자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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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시험이 없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주요 교과에서 학습능력이 퇴보할까 우려하는 학부

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들을 포함

해 자유학기제 선택프로그램을 통한 미디어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유학

기제라는 새롭게 맞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다.

2)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 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답보 상태의 미디어교육 지원법과 파편화된 지원 체계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화된 국

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틀을 잡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학교 내에서 지금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은 학교 안

팎의 종사자들과 교·강사들의 희생과 연합 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정

부 기관이 시민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미디어교육을 위한 강사 교

육 및 학교 파견, 학교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교육 학습 

자료 및 교재 발간과 배포, 퍼블릭액서스(public access) 차원의 미디어센

터 건립 및 운영 등 미디어교육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

다(김양은, 2009; 정현선 외, 2009). 

그럼에도 그러한 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 이유는 미

디어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답

보 상태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의 수

립에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장기

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법제화 시도는 수립 주체나 방식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된 종합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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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해야 한다는 공통적 접근을 보이고 있는 여·야의 ｢미디어교육지원

법｣23)이다.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2013년 6월 소관위 심

사에 상정된 이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는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이 나

아갈 방향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와의 원활한 연계에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 발전과 확산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현

실을 보여 준다. 

(2) 교육부의 주도적 지원 미비

여러 정부 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위해 지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의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미

디어교육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정현선 외, 2009). 그러나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활성화 되려면 교육 정책 실행 주체인 교육부가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앞 절에서도 언급했듯

이 미디어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될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학

교 밖 미디어교육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며 누적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그 

크기가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정미정·한찬희, 2013). 

일부 학자들과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주도할 경우 기존 교육부의 폐

쇄적인 교과과정에 미디어교육이 휩쓸릴 것을 경계해 반대하기도 하지만, 

입시 위주의 공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 풍토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연

계되지 않는 중·고등학생 대상 미디어교육은 학생들에게 부수적인 것을 

배우라고 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진로 교육 및 자유학기제 시행 등 학교 교

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육부가 유관 부처와의 연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2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 발의



200    뉴스 리터러시 교육 Ⅰ: 커리큘럼 및 지원 체계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교육 정책 연구원인 미디어교육 유관 기관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필수적인 학교 안에서의 안착을 위해 선결

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교재 개발 및 인력 지원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재 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

해 보았다. 그간 학교 안팎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진됨에 따라 교

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미디어교육 교재들이 개발되어 왔

고 현재도 그 작업은 진행 중이다. 여러 개발 주체들과 협업 기관들이 나름

의 시각을 가지고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교재의 양적 팽창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의 교·강사들은 여전히 적절한 교재가 부족한 것을 미

디어교육 수업에서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정미정·한찬희, 2013; 김은

규, 2012).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들은 기획부터 개발에 이르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출간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유치·개

설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촉박한 일정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설한 특

별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교재를 길어야 몇 달 안에 급히 제작하다 보니 전

문성을 확보한 집필진의 섭외부터가 어렵다. 시간에 쫓기는 일정에서 충

분한 토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집필진을 섭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담긴 교재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교재 기획 및 개발, 개발 후 활용, 그리고 활용 후 교육 효과 면에서 

필수로 거쳐야 할 단계인 교재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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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교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 및 개발되었으며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기획 방향과 현장에서의 활용이 일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측정과 평가는 교재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미디어교육의 효과를 파악하는 학술논문이나 연구보고서들에서 교재의 

효과에 대해 부분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있

었다(이미나, 2011; 성은모·임정훈·김세리, 2010; 손영준, 2004). 그러

나 현장에서 교재에 대한 평가는 주로 교사들의 주관적인 평가, 그중에서

도 계량적 평가가 빠진 질적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박한철, 2009). 

교재 개발만큼이나 미디어교육 인력 지원 현황에서도 다양한 문제점

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학교 미디어교육 발전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은 교사들이었다. 특히 개별 교사들의 수업 운영 능력에 따라 

교육의 질적 효과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디어교육 프로그

램에서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아무리 좋은 교재가 개발되더라도 이

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그 내용과 교수법을 제대로 탐구

하고 숙지하지 않으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데 학교 미디어교육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 연수 및 교육은 여

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현행 교과 연수에서는 미디어교육에 관련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과 내 미디어 관련 내용의 수업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확장을 위

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각 교과 

교사들이 해당 시수의 수업에서 미디어교육의 측면을 강화, 심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법이나 교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수 과정은 별로 없다. 물론 현행 교사 연수 과정에서 특정 교과의 일부 

영역만을 강조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특정 교과 안에서 효과적인 미디어교육 교수

법의 공유는 오히려 전국 교과 교사들의 네트워크 활동이나 미디어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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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연합 활동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개별적으로 노하우를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궤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비교과 활동 관련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교육의 비

전문성이다. 국내 미디어교육의 양적 팽창에는 미디어교육 강사를 양성

하는 교육과정이 여러 기관을 통해 증가해 온 것 또한 한몫을 했다. 언론, 

방송, 통신 유관 공공 기관에서 주관하는 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은 각각 창

의적 체험 활동 및 방과후 수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의 

가장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교육 대상별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급변의 시기를 겪는 중·고등학생들과 

접해 본 경험이나 이들 세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언론 유관자들, 또는 미

디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강사들이 주체가 된 미디어교육활동들

로 인해 국내 미디어교육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표 4-7>은 최근 미디어교육사 양성 프로그램들의 대체적인 교육 내용

과 유사한 시청자미디어재단-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공동 미디어교육사 

양성과정의 교육 내용 리스트다. 이 과정 역시 교육 대상별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있지 않다. 각 강의에 출강하는 강사들의 이전 경험이나 전문영역

에 따라 초중고, 다문화, 소외 계층 등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

받는 정도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미디어교육강사 양성 과

정(<표 4-8∼9>)에서도 생애주기 단계별 교육 대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셋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단기 속성 과정이라는 점이다. 앞서 제시

한 양성 과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짧은 기간 안에 각종 매체를 

경험 및 파악하고, 다양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며, 실습 및 현장 체험까

지 마쳐야 한다. 이러한 빠듯한 일정에서 유능한 강사를 배출하려면 결국 

참여하는 개별 인력의 역량과 의지 및 집중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경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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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날짜 과목 강의주제 시간

1 9/7(월) OT 오리엔테이션 / 전체 교육 진행 목적과 가치 2시간

2 9/10(목)

교직
과목

학교 교육 강사의 교직윤리와 인성 3시간

3 9/14(월) 초·중·고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례1 3시간

4 9/17(목) 초·중·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사례2 3시간

5 9/21(월) 교수법 노하우 / 학습자가 원하는 강의법 3시간

6 9/24(목) 교수- 학습 설계 / 한습 설계를 통한 수업전개 전략 3시간

7 10/1(목) 미디어 교육 활용을 위한 인문학 기초 및 교안 작성 3시간

8 10/5(월)
교육
실무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동유형 진단 3시간

9 10/8(목)

기획·
구성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구성 1

- 시놉시스/트리트먼트/시나리오 구성 및 작성법
3시간

10 10/10(토)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구성 2 /콘티 구성 및 작성법 3시간

11 10/10(토) 영상 콘텐츠 기획 및 구성 3 /5분 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안 3시간

12 10/12(월)

라디오

라디오 매체의 특성 및 방송제작 과정의 이해 3시간

13 10/15(목) 라디오 방송 아이템 선정 및 기획 3시간

14 10/19(월) 라디오 제작 실습 및 교안 작성 3시간

15 10/22(목) 영상
촬영

영상 촬영 실무 - 카메라 기초 3시간

16 10/24(토) 영상 촬영 실습 - 카메라 실습 3시간

17 10/24(토) 영상
편집

영상 편집의 실제 - 프리미어 및 편집 소프트웨어 실습 3시간

18 10/26(월) 영상 편집의 실제 - 종합 편집의 이해와 실습 3시간

19 10/29(목)

영화
제작

영화의 분석과 지도법 3시간

20 10/31(토) 원-테이크 영화 제작의 이해 3시간

21 10/31(토) 원-테이크 영화 제작 실습 및 교안 작성 3시간

22 11/2(월)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기기 활용 미디어 교육의 실제

- 웹툰, 애니메이션, 타입랩스 등 다양한 앱 활용
3시간

23 11/5(목)
스마트 미디어기기 활용 미디어교육의 실제 실습

-스토리텔링과 앱 활용을 통한 작품만들기
3시간

24 11/9(월)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한 이해와 사례 3시간

25 11/12(목)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이해와 활용 3시간

26 11/16(월) 1인 미디어 제작 실습 및 교안 작성 3시간

<표 4-7> 시청자미디어재단-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공동 미디어교육사 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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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 강사(120시간)

직무분야(60시간)

교직·교양

교수법

수업지도안

교사 윤리 및 기본 소양 교육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과 교육 매너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전략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전망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

미디어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수립

학교급별 미디어교육 사례와 실제

수업 디자인과 설계

학습지도안 작성의 실제

수업기술과 Teaching Tips

 - 발문법, 동기유발, 주의집중, 판서 등 학교교육환경 및 수업 환경

학습자료 및 교구 제작 방법

ICT 활용 팁과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 및 피드백 

교육레크리에이션

상호 교차수업 시연 및 강평

<표 4-8>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과정-신규 강사 커리큘럼

차시 날짜 과목 강의주제 시간

27 11/19(목)

미디어
교육
실무

프레젠테이션 스킬 업 - 스팟, 스피치 3시간

28 11/23(월)
대상과 매체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1

- 영상 미디어, 뉴 미디어, NIE 활용 수업지도안 기획
3시간

29 11/26(목)
대상과 매체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2

- 미디어 교육 수업지도안 작성방법 
3시간

30 11/18(토)
발표 및 
마무리

∙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교안 5분 발표: 수업 안 발표 및 피드백 

/ 토론

∙ 수료증 수여 및 마무리

4시간

합계
평일: 오후7시-10시 

* 토요일: 오전10시-1시/오후 2시-5시 (1시간 휴식)
90시간

출처: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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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규 강사(120시간)

뉴스미디어교육 분야

뉴스 리터러시

(20시간)

일상 속의 뉴스

뉴스의 기능과 가치

뉴스의 차별성과 본질 

뉴스의 영향력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뉴스 소비의 심리학 

뉴스에 작용하는 다양한 압력

뉴스 속의 뉴스 

뉴스의 신뢰도 평가

뉴스의 가공과 편집 

뉴스미디어교육 분야

뉴스 활용

(20시간)

뉴스미디어교육 분야

뉴스 활용

(20시간)

뉴스 매체 이해 및 활용

 - 신문, 방송, 인터넷-분석 및 비교대조하기

뉴스 매체 이해 및 활용

 - 뉴스 생산 직업 탐구(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뉴스 제작과 공유 - 뉴스 생산 체험 및 활용

뉴스 제작과 공유 - 뉴스 생산 현장 방문

뉴스의 교육적 활용

뉴스 미디어교육 분야

뉴미디어 활용

(20시간)

SNS 세상 속에 자아 찾기(메신저, 메시지 등)

개인 미디어콘텐츠의 생산과 공유(팟케스트, 유튜브, 블로그 등)

영상 제작과 품평회

이미지 생산 및 활용

웹툰과 애니메이션 알기

미디어 속 음악의 세계

게임과 균형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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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재교육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강사 양성 과정에서 드

러나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

다. 즉, 단기에 속성으로 완료되는 교육보다는 사후 관리가 가능하고 연속

적인 연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방안을 제시

하고자 국내 학교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

였다. 불안정한 제도적 근거 위에서 개별 현장 교·강사들,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둔 학자들 및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온 국내 미디어교육이 

보이고 있는 문제점들은 그간 교육 현장과 학계 양측에서 공통으로 지적

돼 온 문제점인 비체계성과 비전문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김기

태, 2007; 김은규, 2012; 김양은, 2005). 미디어교육이 시작된 초창기에 몇

몇 관심 있는 개별 교사의 재량으로 이뤄지던 것에 비해 현재의 환경은 확

실히 진화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간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현황 

분석 결과, 교육 활동의 주체들, 교육당국과 정부 기관의 관심, 일선 교사

와 시민단체 활동이 모두 상이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 있다 보니, 

적용하고 있는 개념에 대한 합의조차 어려울 정도로 비체계적이고 비효과

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한 미디어교육 또한 그 실행 주체에 따라 목표와 수업의 흐름이 상이한 

경향이 발견됐다. 다음 절부터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견지하면서 뉴스 리

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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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본 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

다. 이에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종합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

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현행 미디어교육 및 뉴스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활동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파악된 비체계성 및 파편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지되어 온 교육활동들을 연계

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뉴

스 리터러시 교육 주체인 기관·학교ᐨ교사ᐨ학부모ᐨ학생 간의 네트워크

와 현행 유사 프로그램들 간의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그간 미

디어교육 프로그램들이 연속적인 운영에 취약했던 구조를 극복하고 지속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 뉴스 리터러시 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현재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별로 주요 목표, 목적과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

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관련된 현행 프로그램들이 종교계, 시민단체, 학

교 현장, 학계, 관계 당국 등 여러 주체로 형성된 복잡한 미디어교육 지형 

안에서 파편화된 채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그 지점들을 잇

는 대략적 지도가 그려지는 것만으로도 그 동안 미디어교육이 겪어 온 것

과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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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짧은 미디어교육 역사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은 미디어교

육의 다양성 제고에 분명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령 마련 및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중요도 제고 등 정책적 도입이 미진한 것은 일원화된 창

구를 통한 체계적인 활동이나 네트워크의 힘이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국가 차

원의 미디어교육 구심체가 있었다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디어교

육의 비중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학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기존의 뉴스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활동들의 네트워크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각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들에서 뉴스 관

련 내용에 대한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여 DB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

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미디어교육에 동참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네트워크가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0개의 교사연구회 중 800개 교사연구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교

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2015년 현재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공모전 

등을 통해 관심 있는 교사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을 대

상으로 직접 뉴스 리터러시 유관 교과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해 적절

한 교수 방식을 제공하거나 이들이 개발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포상하는 

장을 마련해 네트워크 구축의 시작점으로 삼는 한편 그에 대한 지원도 가

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유관 교과 교사들의 인

식을 제고하고 학교에서의 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높일 수 있는 

홍보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다. 학교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교과 진도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에서 해당 영역을 교수하는 기간이 예상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에서 대중매체 영역에 관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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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는 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해당 교과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발송하는 등 

세분화된 홍보 활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의 교육에 비해 효과 면에서 우위를 가지는 중요

한 이유 중 하나는 학부모와의 유대 및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미디어 

소비 과정은 다분히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

른 교과교육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 또한 일상생

활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

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라고 하겠다. 요컨대 뉴스 리

터러시 교육의 성패에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는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학교가 중심이 되어 긴밀한 협조 

및 연대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부모에 대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학

부모 뉴스 리터러시 교양 강좌를 학교에서 개설함으로써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뉴스레터나 SNS를 활용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 나가고, 학부모

회의, 학부모 특강,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뉴스 리터

러시 교육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에 적극 참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의 단체나 기관과 학교 사이의 연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사실 개별 학교

의 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인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역량이 제한적인 경우에

는, 지역의 사회봉사기관, 청소년 문화 진흥 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등에

서 진행하는 봉사학습, 학생 상담 등의 활동에 연계된 활동을 기획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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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지역사회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유관 자원이 학교에서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대학, 

지역 내 유명 언론인이나 인사를 초청해 학교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유효한 시도가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과 우수한 전문능력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뉴

스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학교가 건강한 사회의 실현과 시민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활동에 역으로 학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를테면, 중·고등학생들의 뉴스 리터러시 교

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인 뉴미디어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관한 지식을 노

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미시적 차원에서 교육목

표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는 기획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뉴스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것은 학생, 학교, 

가정, 사회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2) 지속적 운영이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적인 진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미디어교육

이 보이던 파편적인 운동성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거시적인 차원의 선결 과제라면, 미시적으로 선급한 사항은 질

적으로 우수한 교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에 연속성을 강화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학교와 유관 협업기관에 대한 것으

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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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 설치

먼저 학교 내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직까지 뉴

스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명칭은 미

디어교육부로 해도 좋을 것이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교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서 뉴스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규 교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학교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의 ‘창의적 체험 활동부’를 통합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를 신설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연계를 통한 상승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교과별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교과 간 연계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하며, 창의적 체험 활

동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교과와 창의적 체

험 활동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것이든 미

디어교육을 위한 것이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공간, 시간, 시설, 재

정이기 때문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공간

이나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반, 

신문반 등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학교 내 숨겨진 공간을 활용하는 등  

부서 설치 과정에서부터 미디어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더불어 살

아가기의 모습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24) 

교내에서 미디어 내지 뉴스 리터리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

24) 우리나라 학교 건물은 비용문제로 단순한 직육면체 건물에 복도와 교실이 획일적으로 배

치돼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구조다. 이에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주장해 반감

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기존 교사 소모

임의 관심 주제를 심층화 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212    뉴스 리터러시 교육 Ⅰ: 커리큘럼 및 지원 체계

들의 모임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임에는 다양한 교과의 교사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018년부터 추진되는 문·이과 통합 수업에 바람직한 방

향성을 제안하는 것이 기능하다. 예를 들어,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적 교양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수업은 최근 

신문방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전반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

에서 필요성과 수요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② 협업 기관 담당 부서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학교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미디어교

육을 담당하고 있는 협업 교육 기관의 운영에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

다. 무엇보다 담당 부서나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공 기관은 순환근무제나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추진되고 있던 프

로그램들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몇 년간 공공기

관에서 주관하는 미디어교육사 양성 과정은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매년 다른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었다. 이는 다수의 학교에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하우가 축적될 틈도 없이 매년 지원 대학이 변경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매년 유관 학과 교수들의 일정을 새

로 짜야 하고, 담당자가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형국

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대학 담당자 간의 협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연

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에 전담 근무자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결국 해당 연도의 개별 근무자가 가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

의 행정 및 운영 효과가 달라지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견 책임자의 부서 

이동은 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록 기존 교육 목적과 방향이 성문화되

었다고 해도, 기획자와 실행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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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면 담당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

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견 책임자들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

으므로 이들의 변화는 운영에도 혼란을 준다. 

미디어교육 유관 공공 기관들이 미디어교육 전문 기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생애주기 단계별 교육을 담당할 전담팀이 구성돼 있지 않다. 

여타 민간기관의 경우, 이를테면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던 교육을 재정

적인 이유, 혹은 운영상의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변경 내지 확대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고등학생 전문 전담팀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

책 시류에 따라 주력 대상 세대 및 집단이 변화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한정된 인원이 너무 넓은 스펙트럼의 교육 

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디어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모호하고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의 성격에 따라 기금이 파편적이고 중복적으로 지원되어 온 국내 상황에

서, 이상의 논의가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 총체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를 조정, 실행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구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

를 진척시키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미디어교육진흥원(안)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미디어교육진흥원(안) 설립

(1)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센터 설립

미디어교육 진흥을 위한 마스터 센터의 필요성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제

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간 국내 미디어교육 활동의 비체계성을 극복할 방

안으로 학계 혹은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중심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주장

하되 그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근거가 되어 줄 법령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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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센터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안 및 정책 전문 연구와 교육 실행 시뮬

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담론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해 그 안에 학교 미디어

교육의 법적 지원이 어떠한 긍정적인 사회·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육부와 긴밀

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위하여 협업 관

계를 맺고 있는 미디어교육 유관 기관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 해당하는 

센터를 설립하고 각 센터 간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협업 기관들 중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인 NIE 교

육을 담당해 온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센터를 설립하

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25) 향후 미디어교육진

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완료되고 미디어교육진흥원의 설립이 가능한 시

점이 되었을 때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 중심으로 사전 준비 작업을 진

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일 것이기 때문이다. 

(2) 조직 구성

① 생애주기별 전담팀 운영 

센터 내 조직을 구성하는 데 무엇보다 교육부의 생애주기 단계별 조직 구

25) 재단은 자체 전략 목표 중 하나였던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2015년 현재 ‘국민

의 뉴스 리터러시 향상’으로 수정한 상태이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미디

어교육팀에서도 그동안 추진해 오던 NIE 사업을 모두 뉴스 리터러시 교육 사업으로 변경 및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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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맞춰 병렬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부는 관할 팀 간의 협업만큼이나 해당 생애주기 단계에 대한 전문성을 중

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유관 기관은 기관 내 역할에 따

라 조직이 구성돼 있다. 외부 협력 담당자 한두 사람이 교육부의 유·아동 

교육, 초·중·고등 교육 담당 장학관들을 모두 상대하는 것은 커뮤니케

이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② 교과 내 교육과 비교과교육 담당 전담팀 운영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내에서의 미디어교육이라고 해도 교과 과목 내에

서의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교육은 그 목

표와 방식, 그리고 참여 형태가 모두 다르다. 이에 교과 과목과 비교과 과

목에 대한 업무는 실무 차원에서 상호 구분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 종합적 DB 시스템 혹은 아카이브 전담팀 운영

현재 미디어교육 유관기관들이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제공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교육 우수 사례를 취합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장 교·강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디어교육진흥원(안)과 같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아카이브를 운영할 때 미디어교육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뉴스, 유관 자료 및 교재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문제 발생 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현재 각 교과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교과 교사 모임의 성과를 종합해 아

카이브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현장 교사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교과교육 연구회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물론 

미디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지원과 거리가 먼 자생적 교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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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수 있다. 이 조직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

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거나 관련 카페 운영자들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이들을 매개로 미디어 유관 교과 교사 모임을 전국적

으로 네트워크화하면 DB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④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팀 운영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잠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합의를 

공식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보다 대중적인 차원에서 뉴스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뉴스 리터러시의 제고

가 우리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이

를 주도할 전담팀의 구성은 필수다. 단, 이윤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

는 기업의 홍보 부서와는 달라야 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담당자들로 구성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홍보 전담팀에서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 언

론사 및 지역거점 뉴스 리터러시 교육 센터 등 유관 시설과 프로그램의 내

용, 사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브로슈어를 상시 비치 및 보급한다

거나, 이를 활용하여 체험, 봉사 활동 등 학생들의 실천적 활동을 쉽게 전

개할 수 있게 될 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차원

의 홍보 활동들을 계속 개발할 필요도 있겠다.

⑤ 선진적 교육 행정 기법의 활용

현행 미디어교육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앞 절의 내용을 고려할 때, 미디어

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OECD가 합의한 선진적 행정 기법은 주의를 기

울일 만한 내용이다.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전략적 의사소통을 활용하는 

행정,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의 활용이 그것이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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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다양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갖춘 체계적인 연구가 상시적으로 이

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단계 중 특히 의사 결정을 중시해 

온 관행으로 인해 정책 집행이나 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일

반적으로 정책 결정이 곧 완료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책이 교육 현장에 효

과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과 개입이 더 필요한지 세심하게 고

려하는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 과정이 미흡하면 취

지가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왜곡되고 최초의 좋은 아이디어가 제대로 실

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 본 절에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들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절에서는 국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미시적 차원의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 교과, 비교과 활동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26)

(1) 정규 교과목 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 적극 확대

학교교육의 대부분은 교과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스 리터러

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활발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

26) 학교 외에 지역사회에서도 뉴스에 대한 교양교육의 수요가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단

체장들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청소년센터나 문화센터에서 미디어 관련 과정을 개설하기를 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강사를 파견해 ‘뉴스 바로보기’, ‘뉴스 올바로 이해하기’와 같은 내

용을 가르친다면 학교 밖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방

송학/언론정보학과 지원을 원하는 고교생들을 위한 심층적 뉴스 리터러시 교육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거점학교’를 활용해 여러 고등학교의 신문방송학/언론정보학과 진학 희망자들

을 모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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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실제를 접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과 내용 안에서의 유관 영역 확대에 대해 미리 소

극적 태도를 취하며 비교과 과목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 차원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확대하려면 먼저 교육과정

의 시수 재량을 갖는 학교 측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시간을 충분

히 확보해 각 과목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

과별로 균형 있는 학교 교육과정 시수 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 과목에 편중된 교육과정 구성으로는 교과교육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2015년에 공시된 새로운 교육

과정에 직접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교과 영역 및 교재 개발에서 일정량의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수업 수준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실질

적인 방법은 결국 교사들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장의 교사들이 꼽

는 뉴스 및 미디어교육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해 요인들로는 교과

학습 진도에 대한 스트레스와 교과 외의 과중한 잡무가 있다. 진도에 영향

을 미치는 교과 내용의 경감은 학교 수준을 넘어 국가 교육과정에서 해결

해야 할 사안이지만, 교사의 잡무와 관련된 부분은 개별 학교 수준에서 어

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 학교와 관련된 정책에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내

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원칙적

으로 교사들은 수업과 평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내 교사

들은 수업 외의 잡무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장교사와 담임교사의 

경우 특히 잡무량이 많은 편이다. 이에 담임교사의 수업 시수를 경감하며, 

교과 교사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행정 업무 일부를 협업 기관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세심한 아이디어를 수

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재를 개발할 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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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다는 그 교재를 활용할 교사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과 평가를 교사가 동시에 해

야 하는 조건에서, 잡무 경감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2) 교과목별 뉴스 리터러시 관련 내용 확대 방안

① 국어과를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신문 기사 혹은 방송 뉴스의 스크립트는 국어과 의사소통 영역을 통해 인

성교육의 한 덕목으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텍스트로 활용될 수 있

다. 또한 인터넷 글쓰기 중 뉴스기사에 댓글 달기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배려와 존중을 교육할 수 있다. 예절과 배려, 존중은 경청하는 자세로부

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뉴스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교육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또한 뉴스는 인생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학생

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텍

스트다. 뉴스를 통해 다른 삶에 대한 공감,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어떤 삶

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물론 국어과의 일반

적 목표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과 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이

라는 점에서, 교과서 개발 및 교육 자료의 선정과 활용에서 시의적 흐름

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뉴스기사를 제재로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제한점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성 및 현실과의 관련성이 매

우 높은 특징으로 인해 ‘살아 있는 교과서’라 불리는 뉴스가 기존 교과서 

내용의 경직성과 비교적 낮은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신중하게 선별해서 활용한다면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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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과를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스 리터러시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

고 있는 교과과목은 사회과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지식과 이

에 대한 태도를 학습하는 사회과의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및 이를 통해 전

달되는 정보의 중요성과 그 효력에 대한 논의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있

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사회과 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시민성 함양

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뉴

스’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논의 또한 다

양한 사회 현상들 중 일부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 현상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인 

모범 수업 사례를 발굴해 담당 교사들이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

다. 한정된 시간 동안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 교

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수업 사례를 제시한다면 분명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부 학습 내용에 대한 과도한 학습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뉴스 내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

한 내용에 안배하는 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학

기제의 선택 프로그램뿐 아니라 주요 교과목의 정상 수업 중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적 수업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③ 미진입 교과에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실과 및 기술·가정은 모든 교과목들 중 인간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

을 다룬다. 영어27) 및 외국어 과목은 문화 교육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요 과목이다. 미술 교육에서는 심미성을 탐구할 뿐 아니라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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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시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한다. 기

술이나 정보 교과는 디지털 기기의 원리 습득이 필수다. 이처럼 국어과나 

사회과 외에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과들

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간 간과하고 있었던 미진입 교과목에 대한 적극적

인 진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④ 교과 간 융합 수업 추구를 넘어서는 독립 교과로 개설

정규 교과목 내에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유관 내용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뉴스’, 혹은 

‘뉴스 리터러시’라는 독립적 교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에 대해서는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세기까

지만 해도 이러한 제안이 비현실적이었으나 교과 간 융합·통합 수업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교육 정책 방향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28)

물론 뉴스 리터러시 교육만을 위한 독립적인 교과를 마련한다고 하거

나 뉴스를 구분하여 교과과정 내에서 주요 과정 혹은 영역으로 제시한다

고 했을 때 드라마, 영화, 예능 등 다른 콘텐츠 영역의 리터러시 제고와 비

견될 여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에서 역할을 다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뉴

스라는 콘텐츠가 지니는 사회적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뉴스 교양 교

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커리큘럼과 교재를 개

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독립 교과로서 교육과정 내에 어떻게 자

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27) 2013년에는 영자 신문을 이용한 자유학기 선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공시된 바 있다. 

28) 독립 교과의 설치 및 운영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해외 

뉴스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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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과 활동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지원 방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것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창의적 체험 활동은 뉴스 리터러시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요구된다. 

첫째,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제

대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원 연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항의 인력 지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둘째, 재미있고 효과적인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해야 한다. 오늘날 중·고등학생은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29)에 민

감한 세대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와 접하면서 삶을 이어온 세대이

다. 학교 공부라도 따분하고 지루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업에는 관심조

차 보이지 않으며, 설사 주요교과목이라 해도 수업방식에 대한 고민이 없

는 교사들은 거부당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교육 대상의 특성을 간과한 채 

평면적인 신문 스크랩이나 작위적인 토론의 유도로 유지되는 수업은 뉴스 

리터러시 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과 교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며, 실행 전 평가 수업을 통한 사전 검증이 필수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 기획 단계부터 교재 개발, 지도서 개발 등 중간 단계에서도 

실행 전 평가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사 감수진, 청소년 모니터링 위원회 등

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도입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탈학교 현

상이 자리 잡고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에 가기 

싫어하던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들의 생활에 활력이 된

29)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과 예능을 뜻하는 ‘entertainment’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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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뉴스 리터러시 교

육 프로그램이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도입되는 것을 넘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가는 결국 학생들의 흥미

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 방식과

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은 그 내용의 특성상 서로 협동하면서 과제를 하

거나 학습 그룹의 배려와 단결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다

시 말하면,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타 교육 활동에

서도 협동학습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뉴스 리

터러시 교육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협동학습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30)

셋째, 정기적이고 연속적인 연구에 근거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

다.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 

및 보완을 지속해 나가며, 중요한 문제점들이 발견됐을 때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폐지의 근거를 찾는 감시적 평가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서의 건설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사들 간 수업

개방, 동영상 공유 등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게끔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들에게 교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시도할 만한 방법이다.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또래집단에 관여하

고 집중하는 정도가 어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선후배 및 친

구들과의 관계가 더없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착

을 느낄 만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와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분명 

30) 중학생들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얼마나 중시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가 어떠한 의미인지 밝힌 연구 결과들(예: 김은미 외, 2009)을 근거로, 청소년들의 소통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협동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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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를 끌 만한 내용이다. 이에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해 교육 프로그램 기

획 및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의 관여 수준을 높이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수업에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인력 양성 방안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교사들은 관련 학과의 석사과정에 입학하

거나 간헐적으로 마련되는 연수 과정을 수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내용

을 배우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설사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

더라도 이를 위해 개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미디어

교육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도 재교육 기회가 많지 않을 뿐

더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

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뉴스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

당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안을 하

고자 한다.

(1) 창의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연수는 교사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함양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 전문가 및 

전문 기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수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교사 

연수는 미디어교육을 직접 담당할 사람들에게 교육과정 내용, 교재 개발 

취지와 교육방법, 평가방법들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

회다.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연수를 통해 교육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

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결국 질적으로 우

수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수 과정을 수료했을 때 만족스러운 혜

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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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적으로 우수한 연수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진의 섭

외가 필수다. 강사진 풀을 구성할 때 명확한 섭외 기준과 목표를 수립하여 

이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한다. 무엇보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와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지식과 교육 경험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공 분야의 적합성만큼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수

강하는 교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을 지녔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현재 뉴스 리터러시, 좀 더 넓게는 미디어교육 자체를 전공한 인

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디어 및 저널리즘 전공자와 교육학 전공자들

을 골고루 강사진으로 섭외하되, 두 영역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

한 포함시키는 것이 연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과 조율을 위해 중요

하리라고 본다.

대부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해결하고 뉴스 리터러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육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한 협동 과정 개설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실 뉴스 리터러시를 제

대로 교육하려면 미디어·저널리즘과 교육학 분야 둘 다를 전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 관심에서 이 두 분야를 선택해 복수 전공한 학생들을 찾

아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대학과의 연계를 통

해 공동으로 협동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는 편이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수

자 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당장 협동과정 개설이 어렵다면, 현

재 많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언론대학원과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

다. 특수 대학원으로 설치된 언론대학원은 초기에 비해 학생들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전직·현직 언론인들에게 장학금의 혜택

을 주고 있음에도 초창기에 비해 언론인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의 경력을 인정하여 입

학이 가능하도록 알선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는 본 연구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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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 미디어교육센터와 같은 지원 기관에서 각 대학의 언론대학원과 강의

교류를 통해서 연수 과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교사들에게 이득이 되는 교사 연수가 되게 하려면 교육부에

서 제시하는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서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연수과

정에 포함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원격 연수 인가를 받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일차적

으로 각 학교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연수를 강화하려

면 약간의 강제성이 있더라도 연수를 받는 교사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들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한 미디어교육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강사들의 

교권 확립 또한 필요하다. 학교 정교사들의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

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 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해도 시간강사

에 불과한 미디어교육 강사들에게 교권이란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사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강사들의 급여 및 근무 시간, 고용 안정성(다음 학기 수업 

보장 등)과 같은 기본적 처우를 개선하여 강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여유 있는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교·강사의 교권 확립은 학생의 인성에 대한 평가권을 부여함으로써 강화

할 수 있다.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평가를 학생부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의 교사에

게 의견을 전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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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미디어교육은 생애주기 단계별로 특화돼 있

지 못하다는 점에서 강사들 또한 특정 연령대의 교육 대상에 대한 전문성

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리터러

시 교육을 시작할 적기라 할 수 있는 중등교육과정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

해하고 있는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 교육 내용에 일반 

청소년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강

사진을 초청해 특강을 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실습 및 현장 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경력 강사가 수업하는 모습을 청강할 수 있는 기회가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자문을 담당했던 중·고교 교사들에 의하면, 교육학 설문조

사나 교육 통계에서 단순하게 측정할 수 없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만의 

고유한 특성이 분명히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 또한 발달과정상 뚜렷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같은 중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년 간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일진

데, 현재 미디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은 동일한 사람이 초등학

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교육은 기본적

으로 생애주기형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 미디어교육 또한 교

육 대상의 발달 시기에 맞게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

소년들의 특성을 간과한 채 단지 전직 언론인이었다거나 미디어 관련 전

공자라는 이유로 강의에 쉽게 투입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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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소결

본 장에서는 국내 뉴스 리터러시 교육 및 지원 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

요 논쟁점들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

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교 내의 전반적인 미디어교육 활동 및 지원 체계의 현황을 확인하

는 것에서 출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현행 미디어교육의 문제점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하

는 방향에 부합하면서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교육 환경, 그리고 뉴스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

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간 국내 미디어교육의 양적 팽창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체계성과 

파편화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이며,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들을 극복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각 교육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교육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과 교·강사 양성

에서 학생들의 발달 시기별 특성이 반영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무엇보다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미디어교

육에서 변방이라는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교과 내 교육과 비교과 활동 양

측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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